
간지(학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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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혁명 후 탄생한 소비에트 정부는 계

급사회의 불평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의 

보편화, 평등화를 개혁의 모토로 내걸었다. 그 

결과 슈꼴라(школа)의 의무교육제가 실행되고 

빠른 시일 내에 전 국민의 문맹률이 내려갔다. 
또한 ‘종합기술교육’의 이데올로기 속에 노동

과 교육현장을 결합시킴으로써 국가의 산업인

력이 양산되었다. 일정 정도의 교육수준이 향

상되고 계급 없는 사회로 평등해지자, 문제로 

대두된 것은 제도권 교육의 ‘하향평준화’ 경향

이었다. 평등사회를 목표로 삼았던 소비에트 

국가는 개인의 능력과 실력에 따른 직업의 배

 * 이 글은 “러시아 영재교육의 변화와 실상”(󰡔슬라브연구󰡕, 제20
권 1호, 2004) 중에서 발췌 재구성하였음.

치만 고려했을 뿐, 뛰어난 인재를 제도권 속에

서 양성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흐루시쵸프 시대 소련

은 세계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양성에 

신경을 썼고, 그 결과 비공식적이지만 공산당

이 주도하는 특수학교가 운영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평등사회를 지향한 소비에트 체제

에서 차등을 인정하는 영재교육에 대한 논의

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다. 교육 분야

에서 페레스트로이카의 전조에 해당되는 1984
년의 <보통교육학교 및 직업학교 개혁의 기

본방향>은 여전히 평등교육을 지향하고 있었

다. 그러면서도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선

택에 따른 심화교육은 실행되었다. 하지만 어

떠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대한 언급이 없

는 걸로 보아,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은 1970
년대에 실시된 것과 차이가 없었다고 하겠다. 

영재교육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못

했음에도 교육현장에서의 토론은 가시화되었

다. 1986년 3월 보통학교에서 커리큘럼의 차

별을 위한 정상적인 수단으로 선택과목의 도입

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학 아카데미의 

5개년 계획이 승인되었다. 최신의 교과과정과 

과거의 자료들이 모든 교과목의 선택과목을 만

드는 데 이용되었다. 1986년 법령안에 따라 

“학생의 능력에 따라 교육의 차등을 제공”하

는 새로운 커리큘럼이 1989년까지 준비되어야 

했다. 아카데미 회원 중 일부를 제외하곤 모두 

교육의 재건과정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1986년 10월 교사신문(Учительская газет

а)은 혁신적인 소비에트 교육가의 모임을 주선

소비에트 말기의 
영재교육 정책과 
실상*1

박 태 성 (부산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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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협동 교육학”이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제목이 시사하는 대로 이는 근본적으로 교사, 
아동, 학부모들 간의 새로운 관계를 요구하였

고, 내용의 굴레를 벗어나 교육과 학습의 인간

적 접근을 고취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촉구하

였다. 아동들에게 과제의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고, 교과과정을 초월하여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의자의 전반적인 의

도는 ‘모든’ 아동들이 선택도 탈락도 없이 어

떻게 교육받을 수 있는가를 발견하려고 했다. 
이 성명서는 창조적인 교육학 클럽을 탄생시키

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전반적인 교육 관료

들 사이에는 개인의 능력과 관심을 계발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인정할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1987년 초 특수학교 문제에 관해 간명하지

만 매우 광범위한 논쟁이 제기되었다. 이는 일

반중등학교에 관한 새로운 법령을 공개･토론할 

목적의 정치국 발표가 기화작용을 하였고, 학

교 부문에 있어 느린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해 

경종을 울릴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1984년 개혁에 언급되지 않고 가이드라인으로 

남아 있던 차등(дифференциация)의 문제가 

표면화 되었다.1 가이드라인과 달리 법령초안

은 ‘특별과목과 지식 분야, 그리고 예체능 분

야를 심화 교육시키는 학급과 학교’에 관해 언

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학생복지 차원에서 언

급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비판의 목소

리는 엘리트 교육이 도시와 지식인 그룹이 거

 1 7~11학년 선택과목은 특별과목 부문−즉, 이전에 언급될 수 있
었던 보조기능보다 더 많은 것을 보유−과 기술에 관한 지식을 
심화시키는 매우 전문적인 채널이어야 한다고 언급된 것이다.

주하는 지역에만 성행할 것이고, 이는 학생들

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기 보다는 부모

들의 영향력에 의해 교육받는 일이 허다할 것

이라고 경고하였다.2 
1987년 8월 새로운 실험 커리큘럼이 발표

되었다. 5개의 주석 달린 원칙 중 첫 번째가 

차등교육에 대한 암시였다: “모든 어린이에게 

똑같이 보편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들의 능력과 

특정분야의 지식을 광범위하게 발달시키는 것

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4개의 원

칙은 인성교육, 통합과목 축소, 학습 부담의 

감소, 선택과목･클럽･방과 후 학생기구 축소에 

관한 것이었다.3 
비록 영원히 사라지긴 했지만 1987년 테제

와 커리큘럼은 소비에트 교육사에 기념될 만한 

사건이었다. 1920년대 이후 교육부 차원에서 

최초로 필수과목의 차등이 소비에트 보통학교

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심오한 변화를 추구했

던 사람들에게 이는 온건한 출발에 지나지 않

았다. 이들 중 일부는 교육체제가 여전히 실현

될 수 없는 보편적 지식, 능력, 기술, 특히 ‘과
학의 기초’를 마스터한다는 요구로 인해 불구

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또한 필수선택 

과목의 범주가 학교과목에 제한받아서는 안된

다고 생각하였고, 다양한 종류의 차등이 진행

 2 “Update of Legislative Principles on Public Education,” 
Soviet Education Study Bulletin, vol.4, no.1(1986), p.31.

 3 커리큘럼은 6~9주 동안 필수선택 과목을 10-11학년에 각각 포
함시킴으로써 2~3과목을 심층 학습시킨다. 학교는 선택과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며, 새로운 커리큘럼은 ‘전교육가 대회’에
서 논의되었던 바, 향후 4~5년에 실행될 학교 커리큘럼이 논의
되었다: “О новом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м учебном плане,” 
Учителькская газета, 22 авгута.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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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4 
1988년 2월 이러한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교육을 주요 안건으로 상

정한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진부한 내용을 

고수한다 하더라도 이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었다. 이번에는 선언된 내용과 학생들 학력의 

실질적인 수준 사이의 간극이 1984년 개혁을 

명백하게 거부하게 만들었다. 또한 일선 학교

로 하여금 교육과 양육 방법을 선택하고 창조

적이 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

형의 학교를 만들 수 있게끔 촉구하였다. “간

단히 말해, 학생들의 개인적 능력을 계발시키

는 데 주력을 기울이는 것이 주요 논점”5이었

고,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에게 위촉하기로 

했다.
당이 새로운 노선을 걷고자 하니 아카데미

의 전통주의자들도 마지못해 참여해야 했다. 
그 움직임은 1988년 3월에 시작되었고 3명의 

전직 교육부장관으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Г
особразование)가 담당하면서, 공식 입장은 

교사신문에 발표되었다. 세부적인 업무진행은 

6월에 새로 발족한 ‘기초학교 임시연구그룹 В
НИК Вазовая школа’이 담당하였다.6 이들에 

 4 А.Горчев, “Пусть бегут все вместе?” Учительская газ
ета, 16 января 1988, c.4.

 5 E.K.Ligachev, “On the Course of Restructuring the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and the Party's 
Tasks in Carrying It Out.” Soviet Education, vol.31, 
no.4(1989), pp.20-21.

 6 연구그룹은 초등, 중등, 고등의 3단계 속에서 학교를 분류하였
고, 개혁가 교수 드네쁘로프(Е.Днепров, 후에 러시아연방 교
육부장관이 됨)가 주도하으며, 이들의 연구는 1988년 8월, 국
가위원회의 “중등보통학교 법안 초안”(“Положение о средне
й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школе. Проект,” Учителькская 
газета, 16 августа 1988)에 반영되었다. 

따르면, 초등학생은 6~7세에 시작하여 학생들

의 능력에 따라 3~4년 과정을 배우게 되었다. 
초기부터 학생들의 재능, 능력을 고려한 차등

교육을 도입하는(체육, 미술, 노동교육, 나중에 

국어, 외국어, 수학, ‘기술적 창의력’까지) 것

이 특징이었다. 중등학교 학습시간의 20~25%
는 재능과 취미에 따른 보충과목으로 구성되

고, 학생들의 재능과 능력 계발은 선택과목과 

다각적인 교육(즉 난이도의 다양한 레벨에 따

른 프로그램), 과외활동으로 커버되었다.7 
아동의 창조적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차

별화된 교육과 학습의 역할을 강조하던 대회는 

1988년 2월의 전당대회와 더불어 영재아의 교

육에 대한 국가 프로그램을 형성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이 문제는 1989년 4월 아카

데미의 콜로키움에서 논의되었다. 특수학교, 
올림피아드 등과 같은 경험이 재고된 콜로키움

의 결정은 과거 연구의 비조직적 특성과 그러

한 학교의 예전 학생들에 대한 종적 연구의 부

족을 지탄하였다. 다른 어떤 것들 보다 재능 

있는 젊은이의 발견, 진단, 개발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마련이 결정되었다: 창조적 재능센터

를 설치하고, 최상의 진단 및 교수-학습 자료 

경연대회를 유치하며, 대학과 같은 기관에서 

주도하는 영재아동과 교육기관을 위한 개별적

인 교과과정의 경험을 공개하기로 했다.8

 7 그 외 고등 단계에서의 차등은 매우 폭넓고 심오하게 이루어져
야 하며, 학생들의 능력과 직업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어야 했다. 학교는 한개 또는 몇 개의 과목 그룹, 즉 인문
학, 물리․수학, 화학․생물, 경제, 기술과목, 농업, 예술 등으로 노
동훈련에 따라 별도의 그룹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Концеп
ция общего средн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Учительская газ
ета. 23 августа 1988.

 8 “О первоочередных мерах по выявлению и воспитан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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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7월 중등보편학교에 관한 임시법규

가 발표되었다. 1988년 8월 초안에 있던 일부 

과도함을 억제하고 교육당국의 역할을 확고하

게 만든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법령이었

다. 1988년이나 1989년 판 모두 개인의 능력

과 성향, 관심 개발에 대해 반복 언급하면서 

정상적인 보편학교와 다른 유형의 일반학교 내

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될 거라 암시하였다. 특

수 성격을 띤 학교들의 합법성이 재확인된 셈

이었다. 1989년 법규는 중급단계에서 능력과 

적성을 개발할 필수-선택 과목들의 혁신을 포

함하면서 다방면의 프로그램을 허용하였다. 보

편학교는 9학년까지 의무교육이고, 고학년(10, 
11학년)은 필수-선택과목의 지속과 더불어 광

범위하고 심도 있는 차등화가 요구되었다.9

1990년 봄 무렵, 비록 일부 교사에 의해 여

전히 반대되었지만, 차등학교를 선호하는 광범

위한 지지가 일어났다. 이는 아마도 ‘커리큘럼 

및 교수법연구소’에 의해 준비되고 4월 교육학 

아카데미 최고회의 간부회의에 제출된 “중등보

편학교의 교육차등 개념”이 언론에서 거의 주

목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일 것이다.10 방법

론적으로 기초를 명확히 하기 위해 1990년 

ю особо одарённых учащихся,” Бюллетень Государс
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СССР по народному образовани
ю. Серия: Дошкольное воспитание и общее среднее 
образоварие. Но.9(1989).

 9 학교협의회는 광범위한 리스트 중에서—일반, 인문, 물리-수학, 
화학-생물, 기술과목, 농업, 경제, 기타—하나 또는 복수의 전공
을 도입할 기회를 제공받았다: “Положение 1988”, op.cit.; 
“Врем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о средней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
ой школе СССР,” Учительская газета. 16 августа 
1989.

10 Р.Б.Вендровская, “Lessons of Differentiated Instruction.“ 
Russian Education and Society, vol.34, no.1(1992), p.93.

‘개념’은 개별화의 수단으로 내적 차등과 외적 

차등을 구분하였다. 
외적 차등은 안정적인 학생 그룹을 창출하

기 위해 고안된 반면, 내적 차등은 그렇지 않

았다. 내적 차등은 첫째, 1960년대 이후 단순

히 개인적 특성에 주의를 기울인 것과 유사한 

‘차등화된 접근’을 초월하였고, 둘째, 기본적인 

최소치 이상의 다양한 수준의 보편적 커리큘럼

에 정통한 다면화된 차등을 의미했다. 둘 다 

모두 유연한 그룹화와 차등화된 과제, 다양한 

템포를 수반해야 했다. 반면 외적 차등은 자유

선택 주제, 고정 필수와 과외 형태의 선택과목, 
또는 전문화된 반과 심화학습 과정을 포함한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선택과목

과 심화학습이 유사한 반면, 새로운 개념은 상

급단계에서 전문화된 반이 상당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심화 및 전문학급은 기본

적으로 내용상 정상학급과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화와 실행에 관한 필수가 더 요구되

어야 한다.11

러시아의 전통적 교육내용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레르네르는 보통학교(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
ьная школа)에서 교과목은 모든 종류의 활동

이 교육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지적

하였다. 이는 활동부문과 종류의 상호관계상 

11 전문가들이 언급하기로 소비에트 학교는 8학년부터 4년 동안, 
내지는 9학년부터 3년 동안 심화학습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
다. 왜냐하면 15세의 연령이 선택적인 차등을 시작하는 데 가장 
적합한 나이이며, 10학년부터 2년간이라면 교육받기에 너무 짧
다는 것이다. 학교제도가 세 번째의 고급단계를 실시하지 못한
다면, 전문가들은 리쩨이나 김나지야 등의 선택적 차등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В.М.Монахов ред., “Differentiation of 
Instruction in Secondary School,” Russian Education and 
Society, Vol.34, No.1(1992),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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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활동부문이 모든 활동종류를 반영할 수 없

기 때문이다. 영재의 교육과정과 그 교육에 대

한 근본 태도에서 창조적 사고의 메커니즘, 개

인의 지적-창조적 잠재능력에 대한 현대적 관

념은 다른 측면에서 교육내용의 문제를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영재성의 개념

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는 아동은 인식활동

에 적극적이고 끈기가 있는 한편, 고도의 인식

능력(지력과 창조성)을 보여주는 아동은 개인

발달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12

교육내용의 양적인 변화에 입각한 전략들을 

향해 쏟아진 비판의 물결은 아동의 영재성 개

념과 그 발전의 진정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의 변화로 바뀌었다. 교육내용의 양적 요소를 

바꾸려는 시도는 주로, 영재란 “단지 좀더 나

은(좀더 영리하고, 좀더 지식욕이 넘치는 등) 
아이”란 생각에서 출발한다. 현대 심리학에서

는 영재란 단순히 몇 가지 발전요소에서 동년

배 집단을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

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다른 개념이 확

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는 동년배들보다 “더 

낫거나” “더 나쁘지” 않고, 많은 연구자들이 

확고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그는 단지 “다를 

뿐”이다.13

1990년 ‘개념’은 소련 교육학 아카데미의 

마지막 작품이었다. 1991년을 지나면서 소비

에트 교육은 토론의 주제, 또는 개발과 혁신의 

12 И.Я.Лернер, “Состав и структура содержания образов
ания на уровне теоретического представления,” Теор
етические основы содержания общего среднего обр
азования (Москва: Педагогика, 1983), c.155.

13 В.Э.Чудновский, В.С.Юркевич, Одаренность; дар или 
испытание (Москва: Знание, 1990), c.90.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비록 수많은 교육

가들의 마음과 행동 속에는 살아 있었지만, 전

체적인 논의는 러시아연방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991년 7월 법령

의 초안이14 발표되었고, 소연방의 해체를 겪

으면서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이름으로 1992년 

7월에 법령이15 서명되었다. 두 법령이 보여주

는 근본적인 차이는 모든 시민의 평등하고 보

편적인 교육기회 제공에 대한 관점이다. 초안

은 모든 사람의 필요와 관심, 능력, 그리고 사

회적 요구에 따라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했지만(초안 14조 1항), 공포된 법령에는 이러

한 구절이 삭제되었다. 또한 예외적이고 탁월

한 능력을 보유한 자들에 대한 특별 혜택이 모

두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초안 5조 6항; 법령 

5조 7항), 최종 법령에는 이에 대한 심도를 깊

이 하여 ‘엘리트 교육’을 받는 시민에 대한 지

원을 언급하였다. 즉 과거의 ‘사회보장적’ 차

원의 지원이 ‘특별 재능을 보유한’ 이들에 대

한 지원(법령 50조 13항)으로 변해간 모습이 

큰 차이를 보여준다.
학생들의 개별적인 커리큘럼 선택에 대한 

권리는 모두 부여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국

가의 교육기준 틀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하

고 있다. 보충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

리 또한 제시되어 있는데, 새 법령에는 이에 

대한 지불을 수요자, 즉 학부모 내지는 학생의 

미래 고용자들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여

14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образовании. Проек
т 1991,” Учительская газета, Но.2. 14 января 1992.

15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образовании 1992,” 
Учительская газета, Но.28. 4 августа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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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심화교육과 코칭도 포함되어 있다(초안 

14조 9항, 35조; 법령 14조 6항, 45조 1항). 
마지막으로 초안에는 김나지야와 리쩨이의 특

별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 법령에는 비

국립 교육기관의 합법화가 명기되어 있다(초안 

11조 2항, 8항; 법령 12조 3항). 전반적으로 

이들 법령(안)에는 차등교육과 탁월한 능력에 

관한 문제, 또는 이를 위한 조항의 신설과 같

은 새로운 조치가 제시되진 않았으나, 교육문

헌에서 추론되는 그 정신만큼은 구정부의 소멸

과 함께 새 법령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교육발달사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었던 ‘차등화’ 개념이 영재교육에 어

떻게 반영되었나를 살펴보자. 교육의 차등화는 

전통적인 학교교육 시스템과 각종 발달 면에서 

편차를 드러내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육이 조

직적으로 결합된 것 중 가장 역사가 깊고 인기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아동의 영재성 수준의 

변동도 그러한 차이로 파악할 수 있다. 교육의 

차등화가 영재성에 따라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

니고, 종교적 특징, 성별,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분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교

육의 차등화라는 용어는 아동의 가장 중요한 

특질에 따라 그들을 그룹핑 하는 방법으로 이

해되어야 한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차등화는 

‘획일화’와 ‘개별화’라는 두 극단 사이에 존재

한다는 것이다.
교육 차등화의 종류는 영재성을 어떻게 이

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학업성취도에 

따른 차등화, 특별재능에 따른 차등화, 일반적

인 재능(지능지수와 기타 종합적인 평가)에 따

른 차등화 등이다. 차등화의 종류와 형태는 각

각 다른 레벨에서 실현될 수 있다. 차등화는 

학습 프로그램 레벨별, 학습활동의 조직형태 

레벨별, 각종 방법의 이용과 학습과제의 이용 

레벨별로 정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 영재성 общая одареннос

ть’의 개념에 의거하여 각종 학교나 다단계 학

급에서 공부하는 영재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레

벨의 특별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또 일반학급

에서 공부하고 있는 다양한 학생 그룹을 위한 

과제도 차등화 되었다. 한편 교육내용의 수준

에서 학생의 인식 스타일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학교를, 보통학교 내에는 특별반을, 또는 

일반학급 내에 소그룹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

되었던 것이다.16

결국 소비에트 말기에 대두된 영재교육에 

대한 여러 논의는 각 부류별로 차등화, 개별화

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 되었다. 
오늘날 러시아의 교육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재교육은 과거 무조건적인 평등을 지향하던 

이데올로기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진정한 인격

체 완성을 위해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이는 

소비에트 사회가 추구했던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 방침이 그 토대가 되

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16 Н.И.Чуприкова, “Принцип дифференциации когнитивн
ых структур в умственном развитии,” Вопросы психол
огии. Но.5(1990), c.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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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러시아는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영재아를 

위한 특수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 즉 1928
년 10월 혁명 이전부터 이미 상류 계층의 학

문적 재능아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이미 

영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발레 및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영재교육을 시작하

였다. 이들은 수학, 과학, 예술 분야에까지 그 

영역을 넓혀왔으며 오늘날까지 러시아의 영재

교육은 그들만의 이론적인 배경 위에서 각 분

야별로 독특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노하우를 

쌓아가며 영재교육에 있어서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영재의 

조기 발굴이라는 원칙 하에 유치원 연령 아동

을 위한 영재 판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

며, 초․중등 학교 및 대학과의 연계된 교육시스

템 속에서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고 있

다. 특히 러시아의 영재교육은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영재교육 각 분야에 있

어서 높은 성과와 그들만의 노하우를 알차게 

쌓아가며 영재교육에 있어서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

부터 공산주의 체제 속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영재교육은 페레스트로이카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겐 미개척지로 남아있었다.
러시아의 영재교육에 우리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이

유가 있다. 즉 미국의 영재교육과 달리 러시아

에서는 일찍부터 아동의 영재성은 환경, 그 중

에서도 특히 학습 활동에 의해 발달될 수 있다

는 입장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

으며 여기에 대한 오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

로 영재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연구 개발된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검증 시스템을 확립하여 이것을 바탕

으로 일반아를 위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독특

함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듯 러시아는 사회의 

재원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한

다는 목적 하에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

을 발현시키고 발달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목

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높이 달성되었으며 영

재를 조기에 발현하여 그들이 지닌 재능을 각 

변화(Перестройка)
의 바람과 함께 
피어난 다양화된 
러시아의 영재교육

이 순 주 (한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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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사회의 이익에 맞게 양육한다는 방침에 

의해 이러한 성과는 더욱 고무되었다. 각 분야

에서 보인 러시아인들의 높은 업적에 의해 러

시아의 이러한 성공적인 영재교육의 성과를 우

리는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그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2. 러시아 영재교육의 방향

러시아는 구 소련 초기 시절부터 영재교육

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이것을 제도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데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또한 

이들의 영재교육은 특수영재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러한 특수학교에는 수학․물리

학교, 음악학교, 발레학교, 군사학교 등이 있었

고 방과 후 체육, 음악 등의 영재아를 지도하

는 특수학교도 설립하여 유아기부터 대학까지 

매우 폭넓은 연령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영재교육은 

1990년에 이르러 러시아의 정치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시작된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에 의

해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즉 국가적인 이익

이 우선하였던 과거와 달리 1990년 이후 러시

아의 영재교육은 개인의 성장을 매우 중요시하

고 개인적인 발전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

었다. 또한 특수영재학교 중심의 과거 획일화

된 교육이 아닌 다양화된 교육이 실현되기 시

작하였으며 영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교육 방법 또한 매우 다양

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특수 영재아만을 선별

하여 이들에게 질적으로 차별화된 특별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수영재학교 뿐만 아니

라 일반아를 위한 영재교육도 시도되고 있다. 
특별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 학습활동에 일

반 보통아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영재

성을 육성시키는 영재교육 방향도 있다. 이외

에도 각종 연구 프로젝트 및 캠프, 올림피아드, 
경진대회, 동아리 활동, 페스티발과 같은 다양

한 교외 활동을 통해 아동 각자의 개인적인 흥

미와 능력에 맞게 학습 분야 및 학습 프로그

램, 학습 시기, 활동형태 등을 선택하여 참여

하게 하는 보총교육시스템을 이용한 영재교육

도 있다. 
1990년대 이후의 러시아 영재교육의 대표적

인 방향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특수 영재를 위한 영재교육

자신의 재능을 겉으로 드러낸 아동 즉 이미 

영재로 판별된 특수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재능을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 주

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영재학교에는 수학 

물리 학교, 음악 학교 등과 같이 특수 교과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 학교와 김나

지, 리쩨이, 콜리쥐와 같은 전통 영재학교 및 

바까라브라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영재학교들1

이 있다. 이 학교들은 “유치원-초등학교”, “초

등학교-대학교”가 서로 연합하여 어떤 한 분야

 1 러시아는 아동의 지적, 예술적, 창의적, 기술적인 잠재력을 향상
시키고 영재 교육 시스템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달시키고자 
1997년 이후에 “바까라브라”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각종 학교
들을 설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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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높은 능력을 보이는 아동이 자기의 능력

에 맞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들 영재학교들은 학생들의 수준과 필요에 

맞게 특정 교과에 대한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이로써 질적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현한다. 
즉 특수 영재아만을 선별하여 그들에게 영재를 

위해 구성된 특별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러시아는 이러한 특수영재를 위한 영재교육을 

이미 1900년대 초반부터 실시하여 그 노하우

를 쌓아오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이들의 성과

는 각종 국제대회 결과 및 학문적 성과를 통해 

입증되어오고 있다.

(2) 일반아를 위한 영재교육

일반아를 위한 영재성 개발 교육은 러시아

에서만이 볼 수 있는 그들만의 독특한 교육의 

형태이다. 즉 러시아는 일반 보통아들에게 특

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잠재된 

재능 더 나아가 일반아의 영재성을 개발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재능이 발현되는 양상은 그 분야(즉 수학, 과

학, 언어 등)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이들 모두

는 공통된 사고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고 형태는 계획적으로 조직된 학습 

활동에 의해 일반 아동들에게도 키워줄 수 있

음은 물론 아동 스스로가 이와 같은 특성을 바

탕으로 새롭고 가치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능

력을 갖춤으로써 이들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재능이나 더 나아가서는 잠재된 영재성까지도 

발현·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동들

에게 실시되며 전통적인 초등학교 교육과는 다

른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을 통해 아동의 재능

을 발달시키기고 있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교

육을 통해서는 실용적이면서도 경험적인 성격

을 띤 지식을 습득하면서 경험적인 사고력을 

형성시킨 반면, 여기에서는 학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연역적인 사고 방식을 학습시킨다. 
실제로 ‘일반아를 위한 재능 개발 교육’을 실

시하는 여러 학교에서는 일반 보통아들에게 특

별 교육 프로그램을 투여함으로써 이들을 우수

아, 영재아로 키우는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3) 잠재된 영재아를 위한 영재교육

이것은 아동의 잠재된 영재성을 발현시키고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 영재 교육

의 한 방향이다. 즉 여기에서는 각 아동들이 지

니고 있는 심리적인 장애 요소들을 밝히고 또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아동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영재성을 발현시

키기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기존에 많이 사용되

던 심리측정 테스트 방법 대신에 새롭게 개발된 

진단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영재들의 학습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또 아동의 인격 발달을 

제한시키는 그들만의 심리적인 장애 요소들이 

심리적 훈련 활동을 통해 밝혀지게 된다.
잠재적인 영재를 발현하기 위한 교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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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실시된다.

1단계: 아동의 잠재된 영재성을 밝혀내고 아

동의 재능 발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밝혀 내는 단계 

2단계: 심리적인 방법으로 아동을 교정시키

고 발달시키는 훈련 단계 

3단계: 실험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는 새로

운 학습 과정에 아동을 참가시키는 

단계

여기에서는 아동의 잠재된 영재성을 진단하

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기술로 꾸며

지는 역할 놀이나 실습 활동이 실시되고 또 이

것을 통해 심리적인 훈련이 실현된다. 이러한 

심리적 훈련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영재성의 

미래 발달 가능성을 평가한다.
둘째, 아동의 재능 발현 및 재능 발달에 영

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저해 요소들을 밝혀내고 

이러한 저해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메카니

즘을 발현시킨다.
셋째, 심리적인 교정 활동에 대한 아동의 민

감성을 평가한다.

여기에서는 10-14명의 아동이 하나의 그룹

으로 조직된 후 수업 외 시간을 이용하여 각 

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진단 활동을 진행하며 

각 아동의 개인적인 특수성에 따라 그리고 진

단활동이나 교정 활동, 학습활동의 목적에 따

라 수업 방법이 선별된다.2 이 외에도 부모와 

교사, 아동과의 인터뷰 그리고 아동에 대한 관

찰 활동도 더불어 진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함으로써 테스트 결과 

비영재로 판별된 아동일지라도 그들 내면에 존

재하고 있는 높은 발달 가능성이 밖으로 표출

된다. 즉 아동의 잠재된 영재성을 발현시키기 

위해 조직된 교육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는 영

재로 판별된 아동의 지능 및 창의성 수준이 비

영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학

습 활동에 비영재로 판별된 아동들이 계속적으

로 참여한 결과 그들의 지능 및 창의력 수준은 

영재들의 지능 및 창의력 수준과 비슷하게 되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4) 보충교육시스템을 이용한 영재교육

러시아에서는 각종 보충교육시스템을 마련

하여 다양한 과외 활동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아동 각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흥미와 능력에 

맞게 학습 분야 및 학습 프로그램, 학습 시기, 
활동 형태 등을 선택하여 참여하게 된다. 이러

한 교육 시스템 속에서 실시되는 학습과제는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교육 

기간 또한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한 단계

를 마치면 바로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연속적

인 교육 형태로 진행된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

활동을 통해 아동은 자신의 학습시간을 자유롭

게 정하여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2 이때 비교적인 분석 활동을 위해 Бабаева는 Wechsler의 지
능 측정 검사, Torrance 테스트, Guilford 테스트도 함께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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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교육 시스템 속에서 실현되는 학습 형

태는 다음과 같다.

① 창의성 발달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별 혹

은 소그룹별 학습

② 각종 연구 프로젝트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는 활동: 여기에서는 각 분

야별 전문가나 학자, 문학가들이 교사로

서 활동한다.
③ 창의성 연구소, 야영, 방학 캠프: 여름 방

학 중에 진행되는 “창의성 마당”이나 “고

고학 마당”과 같은 여름 캠프를 통해 아

동들은 각종 연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④ 경진 대회, 페스티발, 올림피아드

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실습 회의, 
세미나

⑥ 써클 활동: 전국의 초, 중, 고생들이 방

과 후에 참여하는 심화 활동 제도로 이

것을 통해 학생들은 각종 경시 대회를 

위한 참가 준비를 한다. 
⑦ 대학 산하의 특수 과학 연구 센터 

⑧ 모스크바 수학 야간 학교: 이 학교에서는 

12세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로 구성된 

그룹별 학습이 진행되며 모스크바 대학 

수학학과와 기계학과 교수 및 강사들이 

이 그룹을 지도한다. 이 그룹들은 올림피

아드 대회 문제에 대한 토론 활동에 초

점을 두고 있다.
⑨ 여름 수학 물리 학교: 이것은 올림피아드 

우승자들을 위해 여름 방학 동안 Vyatka
와 Krasnod 지역에서 조직되는 것으로 

이곳에서는 주로 수학 수업과 특별 선택 

강좌가 진행되며 올림피아드 대회와 수

학 경시 대회가 정규적으로 개최된다.

3. 나오는 말

영재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세

계 각 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

듯이, 러시아의 경우 20세기 초반부터 발레 및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영재교육을 시작하였으

며, 1950년대 후반 스푸트닉호 발사를 전후해

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전략

적인 발전을 꾀하였을 뿐만 아니라, 1963년에 

이르러 모스크바 대학과 노보시비르스크 대학

에 각각 수학․물리영재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본

격적인 영재교육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50년 

이상의 오랜 전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특수 영재교육에 대한 그들만의 노하우를 쌓아

왔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반아를 위한 영재교육, 잠재된 영

재아를 위한 교육, 보충교육 시스템을 이용한 

영재교육 등 다양한 방향에서 영재교육을 실시

하는 여유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2000년에 

영재교육진흥법이 공포되어 영재교육을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었고, 현재에는 이미 본

격적인 영재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

대적인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영재교육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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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중의 하나는 

영재교육의 다양성이다. 러시아는 특히 1990
년대 이후 영재교육체제 및 교육과정, 교과 수

준을 매우 다양하게 구성하여 영재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의 대상 및 교육기관, 영

재교육의 실시 방향도 매우 다양하여 많은 부

분의 아동들을 영재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

다. 영재교육의 초-중반기에 있는 우리나라에

서는 물론 영재교육의 정착을 위해 먼저 특수

영재아를 위한 영재교육에 중점을 두며 영재교

육의 정착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친 이후에는 영재교육의 방

향성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실시함으로써 많은 

부분의 아동들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

며 이들 중의 상당 부분을 영재로 이끄는 적극

적인 영재교육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 순 주

한밭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연 락 처

E - M a i l
주요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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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나 문화 예술 분야에서 러시아인들이 

보여주는 초인적인 모습과 독창적인 아름다움

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과학 

분야에서도 9명의 물리학 분야, 2명의 의학·생
리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을 뿐 

아니라 수많은 과학자들이 국내외에서 두드러

진 업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러시아 국적의 과

학자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이민이나 망명 등

을 통해 유럽이나 미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

는 러시아 출신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러시아인

들의 우수성은 다방면에서 입증되고 있다. 
일찍부터 러시아는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아동들을 선발하여 독특한 영재 

교육 시스템으로 양성, 세계적인 인재로 키워

오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영재 교육 시스템

은 영재성을 선천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영재성

과 지능을 동일한 개념으로 평가하는 서구와 

달리 영재성을 후천적 교육에 의한 능력 발달

로 평가하고 이를 발달시키기 위한 독창적인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교육 분야의 주목을 받아

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러시아 교육 시스템에

서의 영재성에 대한 정의와 함께 영재교육의 

기본적인 방침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

리고 서구의 영재 교육 시스템과 구별되고 일

반적인 교육 체계와 차별되는 러시아의 독창적

인 영재 교육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영재성’과 ‘영재교육’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동일한 

연령층에서 지능이 중상위 2% 내에 속하는 

부류를 영재라고 칭하며, 이들에 대해 일반인

과는 다른 특수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

써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필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과학이

나 예술 등의 분야에서 특히 영재 교육이 강조

되고 있으며, 유대인 학습법이나 미국의 영재 

교육 시스템은 일찍부터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서구에서는 영재성을 “지적능력(IQ)” 또는 

창의성이나 과학성과 같은 특수 능력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면서 특정 영역에 대한 선천적인 

능력을 영재성과 결부시켰다.1 즉, 서구 이론에

 1 1960년대 이후 영재의 정의와 관련하여, 지적인 측면 이외에 창

러시아의 영재 
교육

이 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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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영재란 유전에 의해 선천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타고난 인재이므로 그들은 태어날 때부

터 동년배의 보통 아이들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러시아에서의 영재성이란 지적능

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서, 흥미와 같은 개인

적인 특성들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

의 잠재력이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 종합적으로 

개발, 발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정 

시기에 아동의 잠재적 능력이 발달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한다면 평범한 아동들도 자신의 잠

재적 능력을 개발하여 영재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러시아적 사고방식에서의 영재아란 

동년배의 보통 아이들보다 조금 우수하다는 점

에서 다를 뿐이지 동년배의 다른 아이들보다 

유전적으로 뛰어난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천재

는 아니다. 따라서 능력과 영재성을 동일한 개

념으로 간주하는 서구와는 달리, 러시아에서는 

이 둘의 개념을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동일한 개념으로 취

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러시아에서의 영재 교육은 아동의 

수준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아동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것은 영재란 선천적인 것이라는 사고방식에 힘

입어 그 아동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과 수

준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서구의 

개념과 차이가 난다. 러시아에서의 영재교육은 

영재성 아동의 현 발달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의성과 같은 다른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나, 아
직까지도 영재성과 지능을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 아동이 도달될 ‘기대 발달 수준’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그러한 단계에서 다각적으로 이루

어진 학습 활동이 아동의 발달 수준을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후천적 교육의 중요성에 따라 러

시아에서는 1960년대부터 영재아를 위한 특수 

학급과 특수학교가 공식적으로 존재하기 시작

하였으며, 지금도 수학-과학, 예술 분야를 비롯

한 특정 분야의 특수학교와 커리큘럼, 프로그

램과 교수법이 개발되고 있다. 

2. 러시아 영재교육의 시작 

현대적 의미의 교육이 도입된 이후 19세기 

말 러시아의 교육 시설은 크게 확대되었다. 혁

명 이전 러시아에는 200여개의 김나지움과 8
만 여 슈콜라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대중교육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소비에트 정부

는 1930년에 초등의무교육을 실시, 1949년에

는 모든 아동들에게 의무적으로 7년제 무상 

교육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대

중화 속에서 소비에트 정부는 이념적, 정치적 

이유로 평등 교육을 추구해 왔다. 교육은 획일

화된 사회적 일꾼을 양성하는 것이 주목적이었

고,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는 큰 주의

를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공산주의 기본 이

념에 모순된다는 이유로 발레, 오페라 등 예술 

분야를 제외한 영재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소비에트 교육은 피교육자의 지

능지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능력별



기획논문

21

R
ussia

&
R

ussian Fed
eratio

n
H
A
N
K
U
K
U

N
IV ER SIT Y O F FO

RE

I G
N
ST
U
D
I E
S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H
A

NKUK
UNIVERSITY OF F OREIGN

ST
U

DI
E S

로 나누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이나 커

리큘럼이 획일화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적고, 
초등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모두 화학, 물리

학, 수학, 그리고 지정된 과목을 배워야 했다. 
그러나 1934년 레닌그라드대학 주최 수학 

경시대회가 개최되고 우수 입상자들을 레닌그

라드대학에 입학시킴으로써 촉진된 러시아의 

수학-과학 영재 교육은 탈스탈린화와 평화 공

존주의를 주창한 흐루시초프 시기에 그 필요성

이 제기되어, 그 후 비공식적으로나마 공산당

에 의한 특수학교가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50
년대 말 스푸트닉 발사 이후 서방의 과학, 기

술, 경제를 능가하려는 전략적 차원의 교육개

혁이 이루어지고 수학-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본격화되었다. 1959년 학제개

혁을 전후해서 수학, 물리를 비롯한 자연과학

과 외국어 등에 우수한 학습능력이 있는 학생

들을 위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

로 수학 물리학급과 수학 물리학교, 외국어학

교 등의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기숙학교 제도의 

도입, 능력별 학급 편성제 운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특히 1970년대 이후는 당 차원에서 

영재 교육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심화 교

육이나 특별 교육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이 도

입되는 등 영재 교육의 황금기를 이루었다. 
20세기 말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연방이 

시작되면서 러시아는 새로운 교육 제도의 필요

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모든 아동들에게 동

일한 보편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나 특정분야의 지식을 광범위하게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러시아 교육

계는 이후 9년간의 의무 교육을 바탕으로 학

생들의 재능이나 능력을 고려한 차별교육의 타

당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전문적인 연구자들은 

비고츠키나 다비도프와 같은 교육심리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특별 학습 프로그램과 그

를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과 교육 방법을 개발

하였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일반 아동들에

게 적용시킴으로써 이론적 사고력을 형성시켜 

이들을 영재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

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초등교육을 통해서 

아동들은 실용적이면서도 경험적인 성격을 띤 

경험적인 사고력만을 형성하게 되는 반면 새로

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모든 현상에 대한 본질을 아동 

스스로 밝히게 된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러시아의 초기 영재 교육의 특징은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들의 재능과 능력을 고려한 차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중등학

교 학습 시간의 1/4은 재능과 취미에 따른 보

충과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의 재능과 능

력 개발은 선택 과목 심화 교육,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과외활동과 같은 커리큘럼의 다양

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활

동을 통해 러시아는 차별교육의 필요성과 러시

아적 영재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하게 되며, 그 

후 자본주의가 도입된 이후 러시아의 영재 교

육은 다시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제는 

보통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커리큘럼의 

변화나 보충 학습이 아니라 영재교육을 위한 

특수학교가 생기고 개인이나 기업, 외국인의 

투자에 힘입은 사립학교들을 통해 독자적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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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3. 러시아의 영재 교육 

1990년대 이후 러시아는 영재아 발견과 진

단 그리고 교육을 위한 ‘영재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창조적 재능 센터를 설치하였다. 그

리고 ‘러시아의 어린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에 

대한 대통령의 명령이 내려졌다. 이 프로그램

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준별 차별화 교육과 선

택적 차별화 교육을 통해 러시아의 아동들은 

각자의 능력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4차례에 걸친 교육법 개정

을 통해 아동들의 능력과 적성을 개발할 필수-
선택 과목들의 혁신과 특수학교의 설립과 같은 

영재 교육과 일반아들의 다양한 학습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다방면의 교육 개혁을 이룩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개혁은 아동에게 다

양한 지적 활동 시스템을 제공해 줌으로써 아

동의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러시아의 영재 교육은 다양한 교육 기관과 

교육 프로그램, 학습 활동 등을 통한 심화 학

습과 수준별 차별화 교육을 특징으로 하고 있

다. 특히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영재아들

의 능력을 다양한 방면에서 발굴, 개발하기 위

한 종합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 특수학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특수학교는 리쩨

이나 김나지움, 칼리지의 형태로 러시아에 도

입되었다. 이 중에서 역사상 귀족학교로 존재

했던 리쩨이는 주로 자연, 수학, 물리-기술, 경

제-지리 방면의 교과목 학습에 치중된 이과 계

통 과목의 영재 교육 기관으로, 김나지움은 인

문학 과목을 중심으로 자연-수학 계통의 학과

와 관련된 기초지식 습득에 중점을 둔 문과 계

통 과목의 영재 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

다. 러시아의 영재 학교는 과학 영재를 육성하

기 위해 1963년 구소련 연방정부가 정책적으

로 설립하고 우리나라 과학고등학교의 모델이 

된 콜모고르프 과학학교, 상트-페테르부르크 

과학학교와 같이 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중점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약 20
여 개의 영재 학교가 러시아에 설립되어 있다. 

2003년에는 외국어, 과학, 음악, 무용 등과 

같이 분야별로 특수화된 영재학교가 아니라 둘 

이상 또는 전반적인 분야에 재능을 드러내는 

영재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모스크바에 설립되

었다. 이 특수 교육 기관은 영재아를 선발하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프

로그램과 그에 따른 교육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연구, 개발함으로써 단순한 차별화가 

아닌 개별화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영재아 선발의 경우 여러 단

계에 걸쳐 아동들의 능력을 판단하게 되는데, 
우선 1단계에서는 논리력 측정을 위한 수학 

시험을 기본으로 하여 생물, 역사, 또는 언어 

과목의 시험이 치러진다. 2단계에서는 창의성

을 평가하기 위해 학생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공개 발표회와 질의응답의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은 

다시 2주간의 참여식 수업을 통해 전문가의 

관찰 및 면접을 받게 된다. 이 기간 중에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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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여 영재성과 개인별 

특성을 파악하게 되고, 그들에게 맞는 수업 형

태와 교육 내용 등을 결정한다. 이 학교에서는 

현직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교

수, 연구원들로 이루어진 교사진에 의해 특정 

교과에 대한 심화된 커리큘럼이 학생들의 특성

에 맞게 제공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소그

룹별 학습 활동과 특별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

어짐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오전에는 개인별 교육과정에 

따라 과목별로 수업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학년

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과학 분야, 예술 분야, 
언어, 역사 등 전 분야에 걸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그룹별 특별 활동이 진행되며, 모든 창

작활동은 반드시 공개 발표케 하여 발표능력을 

신장시키고, 자유로운 질의 토론을 거쳐 다른 

영재들의 논리, 사고를 공유할 기회를 제공한

다. 또한 가능한 모든 학습은 체험 학습을 기

본으로 하며, 외국과의 교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학교의 특징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탈(脫)규
범적 교육과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학습 활동을 

통해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의 지적 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동의 20%

가 영재아 부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

로 영재를 위한 특수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일

반 학교에서도 능력별 학습 편성제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차등 적용시킴으

로써 일반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

고 있다. 이들 교육 기관에서는 다양한 커리큘

럼과 특별 활동 및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학생들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 또한 평범한 교육내용과 차별을 두기 

위해 교재의 양 및 학습 속도를 학생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수준별, 선택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한 능력에 맞는 차별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그리고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보충 

프로그램을 통해 이론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해 주고 이러한 과정을 일반 학생들에게

도 개방함으로써 더욱 폭넓은 아동들을 대상으

로 한 교육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

해 아동은 잠재적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러시아의 영재 교육은 양적인 발전

과 질적인 변화를 통해 독창적인 교육 시스템

을 구축하고 있으며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영재 교육 기관과 영

재 선발 및 개발 프로그램, 학습 커리큘럼의 

다양화를 통해 영재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아동들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그들의 잠재적 능력을 구현하는 데 기

여하고 있다. 질적인 변화에서는 기존의 무분

별한 평등주의에서 벗어나 차별화되고 개별화

된 특수학교의 설립과 심화된 학습 전략을 추

구함으로써 재능을 타고 난 아동들이 이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창조적 학습 능력을 키우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

는 것이다. 또한 일반 학생들에게도 그들의 수

준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 제도를 제공해 줌으

로써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도

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교육은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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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를 소지한 수준 높은 대학교수들에 의

해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

에 대해 수준 높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

게 된다. 
러시아의 영재 교육은 과거 이념적인 이유

에서 무조건적인 평등을 지향했던 역사에서 벗

어나 독창적인 교육 프로그램, 새로운 교육 자

료의 개발 및 활용, 개인의 발달능력을 증대시

키는 새롭고 탈(脫)표준적인 교수법, 교사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과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개별

화된 학습 활동 등을 통한 능력 향상으로 탁월

한 결과를 얻고 있다. 특히, 보편적 교육 과정

을 통해 많은 아동들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

는 데 기여한 전통적인 교육 방법과 특수화된 

교육 시스템으로 다양한 동기부여를 통해 영재

아들이 지능과 창의성, 사회성 등 모든 분야에

서 균형 있는 발달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특

화되고 심화된 영재 교육 방법이 접목되어 독

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전통적인 교

육 시스템에 다양한 학습 활동과 수준별로 차

별화된 프로그램이 보완됨으로써 많은 학생들

이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

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수 교육 기관에서

도 단순한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

성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됨으로써 모든 측면에서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

는 데 기여하고 있다. 
물론 현재 러시아의 영재 교육 제도에는 몇 

가지 보완점도 요구되고 있다. 우선 다양한 프

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 그에 맞는 교사를 양

성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 또한 

많은 우수한 연구자들이 해외로 유출됨으로써 

영재 교육을 위한 교사진을 선발하는 데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기존의 수학, 
물리학과 같은 기초 학문 분야에서의 우수성에 

비해 이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학문 분야에

서의 업적은 뒤처지고 있다. 따라서 특수 교육 

분야의 다각화와 함께 세계적인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용화시킬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습과 영

재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영재아를 선발,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영재 

학교의 조직, 교사 수준, 영재아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통한 러시아의 영재 교육은 학문적, 
교육적 선진국으로서의 러시아를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성 민

관심분야

연 락 처

E - M a i l
주요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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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벵쿠버 동계 올림픽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많은 감동을 남겼다. 올림픽 이전부터 

온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을 뿐만 아니

라, 모든 이의 눈을 사로잡고 가슴 조리게 한 

김연아는 단연 군계일학이라 할 것이다. 이전

에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스포츠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김연아 덕에 트리플 악셀이니 

트리플 토 루프, 트리플 플립, 트리플 살코 등 

피겨 용어를 술술 외다시피 하면서 대화의 필

수 메뉴로 삼게 될 정도였다. 전통적인 피겨강

국이었던 러시아 언론도 자존심을 접고 찬사를 

보내는 것을 보면 정말 김연아는 대단한 선수

인 게 사실인가 보다.
김연아 선수의 라이벌로 너무나 유명해진 

일본선수 아사다 마오! 스포츠에서 한일전은 

유난히 큰 관심을 모으지만, 피겨종목에서 세

계 강국으로 자처하는 일본과 맞서게 되었다는 

사실은 거의 기적에 가깝지 않았나 생각한다. 
거의 모든 스포츠를 우리 보다 앞서 받아들인 

일본은 특히 예술성이 발휘되는 종목, 소위 선

진국 形 스포츠에 남다른 정성을 쏟아왔다고 

한다. 일본의 선수 육성을 위한 압도적인 후원

을 힘입고 성장한 일본선수를 보기 좋게 한국 

선수가 이겨버리는 것만큼 큰 카타르시스를 주

는 경우가 있을까 ! 어쨌거나 피겨전용 링크가 

하나도 없어 연습을 위해 캐나다에 가야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세상에 이런 드라마가 없다.
음악의 눈으로 밴쿠버 피겨 경기를 보면 아

주 흥미로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서 색다른 

흥분에 젖을 수 있다. 두 선수의 연기에 맞추

어 흘러나오는 음악에서 묘한 공통점이 느껴지

기 때문이다. 아사다 마오의 연기에서 흘러나

오는 음악이 러시아 음악일 뿐만 아니라 김연

아의 음악도 러시아의 피가 느껴지는 음악이

다! 앞서거니 뒷 서거니 두 선수가 출연순서를 

바꿔가면서 경합을 벌일 때에 우리 귀에 들리

던 음악을 기억하는지?
두 선수가 경기 때 사용한 음악을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밝혀진다. 우선 아사다 

마오가 경기 때 사용한 라흐마니노프 “종”은 

피아노 독주를 위한 작품인 프렐류드Op.3-2 
C#minor를 오케스트라로 편곡한 것이다. 역

시 아르메니아 출신으로 모스크바에서 음악공

부를 하고 모스크바에서 활동한 작곡가, 러시

아가 길러낸 작곡가 하챠투랸의 왈츠를 사용했

러시아 음악

최 용 길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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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사다 마오 선수의 코치가 러시아 사람 

타라소바이기 때문에 러시아 음악을 선곡했다

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런데 캐나다 

사람으로 알려진 오서 코치에게서 지도를 받는 

김연아 선수도 러시아 음악을 선호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올림픽 이전에 가장 뛰어난 연기

를 보여주었을 때, 김연아는 2009년 림스키코

르사코프의 <쉐헤라자다>를 사용하여 월드 챔

피언이 되었고, 동양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

는 연기로 세계를 매혹시켰다. 이번 올림픽에

서 김연아 선수가 들고 나온 것은 거쉰의 피아

노 협주곡 F major 였다. 점수를 결정짓는 프

리 종목에서 완벽한 연기로 온 세계의 찬사를 

받았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까지 온 국민

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김연아의 연기로 감

동을 받았지만 왠지 러시아 작곡가들의 이름이 

계속되는 것에 또 다른 기쁨이 있었다.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연기에 등장하는 

러시아 음악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사의 

격한 파도가 이들을 고국 러시아를 떠나 다른 

나라에 떠돌게 했으며, 미국에서 정착해 거기

서 죽은 음악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선 

라흐마니노프와 거쉰에게 주목해 보자.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출신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서 교육을 받

았고, 볼쉐비키 혁명을 앞둔 사회 혼란을 피해

서 아메리카로 이주한다. 신대륙의 공기는 라

흐마니노프의 음악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쳐 거의 창작을 멈추고 연주자로서 살았다. 우

리가 듣는 그의 음악은 대부분 러시아 시절에 

작곡된 것이고, 오늘날 라흐마니노프를 유명하

게 한 곡들도 대부분 러시아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게 된 것은 헐리우드 영화<샤인>에서 

주인공 피아니스트가 미친 듯이 연주하는 장면

에 한국 영화관객들이 감동하면서 부터일 것이

다. 이전에도 꽤 인기 있는 음악이었지만 열화

와 같은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아마도 헐리우드 

영화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헐리우드의 경

박한 분위기를 싫어했다고 알려진 라흐마니노

프의 음악이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로써 인기

를 얻게 되다니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참 아

이러니한 나라다. 사실 음악대학에서 조차 라

흐마니노프는 퇴영적 작곡가로 치부되어 작곡

학도에게는 중요하게 탐구되는 작곡가는 아니

다. 그저 피아노과 학생들에게나 중요한 작곡

가였다고나 할까! 
게다가 라흐마니노프에게 모국어였던 러시

아말과 관련된 음악은 철저하게 우리나라에서

는 무시되었다. 그에게는 100곡이 조금 넘는 

많은 수의 성악장르의 작품이 있을 뿐 만 아니

라 그가 존경했던 차이코프스키와 같이 오페라

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프란체스카 다 리미

니>, <알렉코>, <구두쇠 기사>와 같은 3개의 

뛰어난 오페라 작품이 있지만 우리나라 음악계

는 완벽하게 무시해왔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하는 합창장르에서

도 라흐마니노프의 합창작품은 거의 연주되지 

않았다. 국교 정상화 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

립 카펠라 합창단이 명동 성당에서 연주한 라

흐마니노프의 <저녁기도>는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이 때 부터 국내의 주요 시립 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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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들이 하나 둘 씩 라흐마니노프를 비롯한 러

시아 작곡가들의 합창 작품을 연주하고 있다. 
러시아 성악곡도 한국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어

서 배웠다고 하기 보다는 유학을 간 나라(서유

럽, 아메리카)에서 배워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눈을 돌려 북한을 보면, 평생 독실한 

정교회 신자로 살다가 아메리카에서 죽은 라

흐마니노프를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연주될 수 

있었을까?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거부한 음악이 라흐마니노프 음악이라고 할 

것이다.
김연아에게 금메달을 안겨준 조지 거쉰은 

<가장 미국적인 작곡가>로 꼽히는 1898년 미

국태생 음악가이지만 그가 러시아 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사실, 
알고 있는 소수 지식인들이 고의적으로 축소, 
은폐, 묵살해왔다는 게 맞다. 그의 가족은 상

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배로 이주해 와서 뉴욕에 

정착했던 많은 유태계 러시아인 가운데 하나이

다. 그 역시 저명한 음악가로 성장한 형 ‘이라’
는 동생 ‘조지’와 달리 상트-페테르부르크 태

생이며, 당연히 그의 가족들은 집에서 러시아 

말로 대화를 하였다. 지금 남아있는 다큐멘타

리 필름을 보면 가족 음악회 광경이 보이고, 
러시아 말로 정겨운 가족들의 대화가 오고 감

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시대 아메리카에는 유럽 대륙의 박해

를 피해 온, 당대 최고의 권위와 인기를 누리

던 유태인 작곡가 아놀드 쇤베르크가 있었다. 
그러나 독일-오스트리아 계 유태인 쇤베르크의 

인위적이고 엄격한 합리성은 조지 거쉰으로 하

여금 별로 매력을 느끼게 하지는 못했다. 비록 

유태인은 아니었지만 러시아 작곡가였던 스트

라빈스키에게 조지 거쉰은 더 끌렸다. 거쉰이 

헐리우드의 자기 집으로 스트라빈스키를 초청

해서 가르침을 받으려 한 예에서 조지 거쉰과 

스트라빈스키 사이에 흐르는 <러시아 성>을 

확인할 수 있다. 둘 사이에서 대화는 어떤 말

로 오갔을까? 물론 러시아 말이었다! 
<파리의 아메리카인>이라는 곡은 거쉰을 대

표하는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이다. 실제로 

거쉰은 파리에 머무르면서 유럽 문화의 중심지

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풍물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서 러시아 여선생으로 나디아 

블랑줴(1887~1979)를 만나 잠시 배운다. 나

디아 블랑줴는 장수하면서 이후 유럽과 미국의 

창작 음악계를 주도하는 많은 작곡가를 길러낸 

인물이다.
미국 음악대학 작곡과 강단을 중심으로 음

악 아카데미즘의 왕좌를 차지한 것이 독일-오
스트리아 유태인 아놀드 쇤베르크였다면, 브로

드웨이와 콘서트홀의 연주를 점령한 것은 러시

아인 라흐마니노프, 조지 거쉰과 아론 코플란

드,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였다.
미국으로 유학 간 한국의 음악도들이 대학

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었을까? 음악대학의[음
악대학을] 점령한 쇤베르크 추종자에게서 배운 

음열기법과 과도한 지성주의를 가지고 들어 온 

한국 음악도들이 첨단 기법을 자랑하며 한국 

음악대학을 중심으로 열렬한 현대음악 계몽운

동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대학이 주도하는 한

국 창작 음악계의 양식적 편향과 지지부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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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쉰 다음 세대 작곡가 가운데 미국이 자랑

하는 가장 미국스러운 작곡가로 아론 코플란드

가 있다. 그는 유럽 클래식 음악 전통과 아메

리카 개성으로 통일을 이루어서 이후 미국 음

악은 독자적 개성과 가치를 지닌 음악으로 제

대로 대접받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유태인 

성으로 흔한 카플란이 본래 성이지만 유사한 

영어식으로 코플란드로 고쳤다. 아론 코플란드

가 젊은 시절에 파리로 유학가서 배운 선생님

도 러시아 출신 나디아 블랑줴였다. 아론 코플

란드는 <보통사람을 위한 팡파레>,<아팔라치

아의 봄>, <엘살롱 멕시코>,<로데오> 등의 

작품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스러운 음악의 

작곡가로 이름을 얻었다. 그 역시 생전에 교제

한 많은 동료 음악가 가운데 러시아 출신이 유

독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왜냐하

면, 그 자신도 러시아계 유태인 구rps하임의 

장학재단이 제공하는 도움으로 공부하였으며, 
역시 러시아 출신의 지휘자 세르게이 쿠세비츠

키의 도움과 협력으로 작품활동을 이어갔기 때

문이다. 또 역시 러시아계 유태인인 레오나드 

번스타인을 길러낸 것도 같은 러시아계 유태인

인 아론 코플란드에게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보

은의 행위였을 것이다. 코플란드는 번스타인의 

선배로서, 정신적인 지주로서, 번스타인의 행

보에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다. 이 두 사람 사

이에 대화는 어떤 언어로 오갔을까 ? 역시 러

시아 말이었다.
번스타인이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지

휘하는 데뷔공연에서 그를 후원한 사람은 선배 

지휘자 세르게이 쿠세비츠키였다. 그는 번스타

인을 견습 지휘자로 받아들여서 장차 뉴욕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가도록 발판을 마

련해 준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간 말도 

역시 러시아 말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냉전이 한창이던 60년대 70

년대 레오나드 번스타인 이름 앞에 붙었던 수

식어는 “미제 지휘자 conductor made in 
U.S.A”였다. The American Conductor이라

고 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미국 음악 영향력

이 20세기 후반에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면

서 미국 음악이 최고의 지위를 누렸지만, 유럽

에서는 여전히 미국은 음악의 변방국가로 여겼

다. 많은 유럽출신 지휘자들이 미국의 가장 우

수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일하고 있었고, 
오케스트라의 수석연주자는 거의 예외 없이 유

럽출신 특히 동유럽 출신 연주가들이 차지하였

다. 가장 유력한 음악교육기관인 줄리아드 음

악원, 커티스 음악원은 유럽출신 교수들, 특히 

러시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정이 이러하니 냉전을 이끌어가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음악을 비롯한 예술분야는 어

려운 문제를 던지고 있었다. 미국이 세계제일

이라는 의식을 형성하는데 예술분야의 열등의

식 극복은 시급한 과제였다. 이런 사회 분위기

에서 美制 지휘자, 純 국산 지휘자로 번스타인

이 내세워지게 되었던 것이고 이 후 여기에서 

쌓이기 시작한 미국 정부와 갈등은 결국 번스

타인을 뉴욕 필하모니 지휘자에서 사퇴하게 만

들었다. 
반 클라이번 역시 해빙기에 탄생한 차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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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스키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함으로서 미국

의 문화적 열등감을 해소하는데 한 몫 하였지

만 그 자신은 열렬한 러시아 문화 애호가로서 

러시아 출신 레빈 교수 부부에게 배워서 모스

크바 피아노 악파의 후예라 할 만 했던 것이

다. 미 정부에 의해서 영웅으로 받들어진 반 

클라이번이 번민 끝에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연주자 활동이 일찍 끝나게 된다.
필자는 유학 중이던 모스크바에서 우연히 

번스타인의 모스크바 연주실황 음반을 구입하

게 되었다. 번스타인이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

트라를 이끌고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는 것도 

당시 나에게는 처음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그 

번스타인의 가족이 러시아에서 건너간 이주민

의 자식이라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다. 아! 그

래서 그가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로써 쇼스

타코비치의 7번, 9번 교향곡을 녹음했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번스타인을 미국 태

생의, 미국교육제도가 만든 가장 미국적인 지

휘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나디아 블랑제(작
곡)와 이사벨 벤게로바(피아노)를 비롯한 러시

아 출신 음악가들이 교육하고 길러낸 러시아制 

음악가였다.
번스타인에게 피아노를 가르친 벤게로바는 

민스크에서 태어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에서 공부하였는데, 같은 피아노 과 동료였던 

안나 예시포바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교

수가 되어, 러시아 피아노 악파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고, 벤게로바는 미국

에 정착하여 사무엘 바버, 레오나드 번스타인 

등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들과 피아니스트들

을 길러내었다. Joseph Rezits의 전기 출판에 

의해서 1995년에야 벵게로바의 공헌이 미국 

음악계에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은, 1985년 이

후 막혔던 봇물 터지듯 시작된 20세기 미국 

음악사 연구와 맞물려서 무척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좋아하기로는 세계에서 둘째라면 서러

워 할 우리나라의 음악도가 미국에서 러시아 

출신 음악선생을 만나게 되는 것은 드물지 않

은 현실이고, 그 결과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한국이 자랑하는 바이올린 연주자 정경화는 이

반 갈라먄에게 배운다. 그는 러시아에서 나와 

파리에 머무르다 미국에 정착하여 줄리아드 음

악원의 바이올린 클래스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의 언니 첼로연주자 정명화는 그리고리 퍄티

고르스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 두 사람은 

인터뷰에서 러시아 은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면, 두 사람 다 러시아 출

신 선생에게 큰 감화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젊은 세대 첼리스트 장한나는 역시 러시아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 미하일 마이스키에

게서 결정적인 도움과 가르침을 받아서 세계적

인 연주자로서 성장하였다. 또 현재 우리나라 

일류 첼리스트 조영창 역시 로스트로포비치에

게서 첼로를 배워, 늘 이력에 그 스승의 이름

을 자랑스럽게 첫 머리에 기록하고 있다. 더 

젊은 첼리스트 고봉인은 로스트로포비치의 제

자 다비드 게링가스에게서 배워 세계적인 첼리

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이 명단은 아마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기획논문

R
ussia

&
R

ussian Fed
eration

30

H
A
N
K
U
K
U

N
IV ER SIT Y O F FO

RE

I G
N
ST
U
D
I E
S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H
A

NKUK
UNIVERSITY OF FOREIGN

ST
U

DI
E S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재미있는 영화 <호

로비츠를 위하여>가 있다. 영화 제목에 등장하

는 인물 블라지미르 호로비츠는 미국인 피아니

스트로 소개된다. 블라지미르라는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그는 러시아 사람이다. 러시아 발음

으로 고로비츠로 불리는 그는 역시 어린 시절 

아메리카에 정착한 러시아 유태인이다. 소비에

트 연방이 와해된 다음, 1986년 고국의 모스

크바를 방문하여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대강당

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열었다. 그 연주 실황이 

DVD로 나와 공전의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한

다. 로베르트 슈만의 <꿈 traumerei>을 연주

하는 그의 표정이 마치 고향을 그리면서 평생 

살다가 이제 고향의 품에 안긴 늙은 어린 아이

의 그것이었다.
냉전의 긴 그림자가 드리운 한반도에서 진

실을 바로알기가 어렵다. 미국도 제대로 알기 

어렵고, 러시아도 어렵다. 그러나 미국을 제대

로 알려면 그 미국을 있게 하는데 결정적 공헌

을 한 러시아 이주민을 알아야한다. 그 이유를 

위에서 길게 설명하였다. 그래서 러시아를 바

로 알기위한 노력은 곧 미국 제대로 알기도 되

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김연아의 연기를 넋 놓고 보는 우리에게 러

시아 음악과 문화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깊

숙이 들어와 있다. 러시아에서 바로 온 것도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를 거쳐서 우

회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

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러시아 음악과 문화인

지도 모른 채 미국열의 일부분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러시아 연구자로서 스스로 

분발을 다짐하게 되는 이유다.

최 용 길

관심분야

연 락 처

E - M a i l
주요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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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집권기, 특히 집

권 2기(2004-08년) 동안 ‘노브이 루스키(Нов
ый русский)’나 ‘올리가르흐(Олигарх)’ 등 

러시아 신흥부호들의 과도한 소비행태는 동시

대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 과소비 욕망을 자극

하고 최첨단 유행을 선도하는 등 ‘자본주의 리

얼리즘’의 새로운 ‘문화적 신화’를 창조했다. 
더욱이 매스미디어와 일반대중의 뜨거운 관심

을 한 몸에 받았던 이들의 호화로운 생활양식

은 21세기 러시아를 매혹적 이미지의 ‘스펙타

클 사회’로 탈바꿈시킨 서구식 글래머(Гламу
р)1 현상이 당대 러시아의 일상생활과 대중문

 1 스테펜 군들(Stephen Gundle)에 따르면, 글래머는 화려함과 
아름다움, 사치스러움과 우아함을 마법적 방식으로 보는 사람을 
현혹시키는 환상적 매력으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글래머의 

화 속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풍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요컨대, 2000년대 푸틴 시대에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회질서와 경제

번영 속에서 ‘노브이 루스키’와 ‘올리가르흐’
들이 주도한 새로운 서구식 소비생활은 러시아 

문화를 서구 문화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끌

어올렸다. 
이와 관련하여 각별히 주목할 사실은 2000

년대 러시아 사회를 강타한 과소비 심리 속에

는 1990년대의 암울하고 신산스런 삶과 현저

하게 대비되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망이 크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소비

로 초대하는 현실의 연출되고 구성된 이미지’
로서 글래머가 윤택하고 아름다운 이상적 삶에 

대한 환상적 비전을 심어주며 21세기 러시아

의 ‘새로운 이념’으로까지 급부상하여 러시아 

사람들의 물질세계는 물론이고 정신계까지 지

배하게 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였다. 
이런 특징적 현상은 푸틴집권 말기인 2007년 

12월 ‘러시아 어문학 교사 국제협회’ 주관 아

래 러시아 최초로 실시된 ‘올해의 말’ 선정에

서 ‘글래머’란 말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사실

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글래머는 푸틴 시대에 발흥한 새로

운 소비문화와의 밀접한 연동 속에서 나타나 

러시아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스며들

주체로는 사람, 사물, 사건, 장소, 환경 등이 모두 글래머의 주체
가 될 수 있는데, 이들 중 어떤 것이라도 아름다움, 섹슈얼리티, 
연극성, 부, 역동성, 악명성, 여행, 여가 등과 같은 성질들과 결
합하여 보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매혹시킬 수 있다. 
또한 글래머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보다 낫고, 보다 매력적이
며, 보다 풍족한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동적이고 상업적
인 사회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 

동화적 원형의 
현대적 변주 
러시아 영화와 
글래머 현상

라 승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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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처에 편재하는 압도적 문화 현상으로서 

광범위하게 확대 재생산되었다. 하지만 푸틴의 

러시아에서 글래머는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자
본주의 리얼리즘’의 외면세계만을 화려하게 치

장하는 시각적 상징이나 기호, 장식 등으로만 

단순히 머물지 않았다. 비가시적 차원에서도 

글래머는 러시아 ‘문화의 형식’이자 러시아 

‘사회의 존재화된 성분’이 되었고, 더 나아가 

러시아 사람들의 내면심리나 의식 속에까지 깊

숙이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의 제국’
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푸틴의 러시아

에서 나타난 신흥부호들의 극단적이고 무분별

한 소비행태는 ‘체르누하(Чернуха, 1990년대 

암울한 현실을 묘사하는 현대 러시아 문학과 

영화 예술의 하위 장르 가운데 하나)’로 대변

되는 1990년대의 궁핍하고 암울하고 신산했던 

삶과 확연하게 대비되는 풍족하고 화려하고 아

름다운 삶에 대한 열망이나 욕망의 무절제한 

분출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때 그런 열망이나 

욕망의 (비)가시적, (직)간접적 표현 양식이자 

매개 수단이 된 것이 글래머의 매혹적 이미지

이자 인공적 아우라였다.
글래머가 한편으로 ‘소비주의를 삶의 한 방

식으로 조장하는 현혹적 환영’으로서 부정적 

의미를 갖든, 다른 한편으로 풍요롭고 아름다

운 이상적 삶의 필수 이미지로서 긍정적 의미

를 갖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그것이 푸틴 

시대 러시아 사회의 외면세계는 물론이고 러시

아 국민의 내면심리까지도 압도적으로 지배한 

특징적인 문화 현상이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글로벌 도시’를 넘어 ‘글래머 도시’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란한 외관을 갖춘 

모스크바 거리에서 절찬리 판매되었던 광택잡

지에서부터 풍족하고 윤택한 생활상을 제시하

며 매일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TV 광고

나 연속극에 이르기까지 각종 매스미디어를 장

악한 ‘글래머 담론’의 폭증과 범람에서 가장 

잘 뒷받침된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소비사회에서 글래머 

현상은 프레데릭 제임슨이 말한 ‘피상 숭배’ 
또는 외관 중시 경향과 함께 번성하는 패션, 
미용, 사치 산업 등에서 가장 뚜렷하게 발견된

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매혹과 욕망의 언

어’로서 글래머는 광택잡지,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이 출연하는 TV 토크쇼, 상류사회의 풍

요롭고 호화스런 삶을 묘사하는 드라마, 소비

사회의 꽃으로 불리는 광고 등 대중매체나 대

중문화의 휘황찬란한 세계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성분이다. 2000년대 푸틴 시대에 들어와서 경

제적, 사회적 안정을 상당 수준으로 회복한 러

시아 사회에서 일어난 글래머도 이와 크게 다

르지 않았다. 심지어 이 시기 러시아에서 글래

머는 오일 달러에 힘입어 과열되기 시작한 건

설과 부동산 시장에까지 널리 확산되어 주거용

이든 상업용이든 호화건물의 건축과 설비, 판

촉 과정에서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가 되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자신들의 보다 낫고, 

보다 매력적이며, 보다 풍족한 모습으로 탈바

꿈될 수 있는 기동적이고 상업적인 사회에 대

한 약속을 담고 있는’ 글래머는 더 풍족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원하는 사람이면 그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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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평하게 열려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경제적으로 능력 

있고 선택받은 소수 사람들에게 집중된다는 점

에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배타적 차원 

외에도 글래머는 소비생활과 대중매체에 의해 

연출되고 구성된 이미지로서 본질적 속성상 연

극적, 현혹적 성격으로 인해 곧잘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내린다. 
이런 면에서 특별한 주목을 요하는 것은 동

시대 러시아 문화예술계에서 글래머 현상을 비

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나 입장이다. 특히, 
러시아 대중문학계에서 글래머 신드롬을 불러

일으키며 화려하고 풍족하고 아름다운 삶의 비

전을 긍정적 시각에서 묘사하고 제시한 옥사나 

로브스키(Оксана Робски)의 대중소설 󰡔캐주

얼(Ca$ual)󰡕(2005) 같은 소설과는 사뭇 다르

게 러시아 영화계에서는 최근 글래머 현상에 

정면으로 접근하며 노골적으로 풍자, 비판하는 

작품들이 잇따라 선보였다. 더욱 흥미로운 점

은 몇몇 영화 작품들이 윤택하고 아름다운 이

상적 삶에 대한 환상적 비전을 심어주는 글래

머에서 구성 내용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기적 

같은 동화 세계의 변신 이야기들을 영화 서사

의 공통분모이자 주요 모티프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작품들은 화려한 삶의 

변신 이야기에서 흔히 일어나는 행복한 결말을 

결코 보여주지 않고 관객의 기대지평을 여지없

이 전복시킨다. 이 영화 작품들은 화려한 글래

머 세계의 어두운 단면들을 낱낱이 들춰내며 

글래머의 현혹적, 기만적 본질을 폭로하면서 글

래머에 빠져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그릇된 행

태나 심리를 신랄하게 꼬집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영화는 푸틴 

시대 말기에 나온 안드레이 콘찰로프스키(Анд
рей Кончаловский) 감독의 󰡔글랴네츠(Гляне
ц)󰡕(2007)이다. 광택이나 광채, 윤기를 뜻하며 

글래머와 글자 그대로 의미론적 등가를 이루는 

단어가 제목 속에 선명하게 부조되어 있는 데

서 알 수 있듯이, 이 영화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 러시아 글래머 문화에 대해 

정면으로 접근하며 그 화려하고 풍족한 삶의 

이면에 놓여 있는 부정적 양상들을 적나라하게 

폭로, 풍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형식

적 측면에서 이 영화는 남자 혹은 여자 주인공

이 비천하고 남루한 삶에서 행복하고 풍족한 

삶으로 탈바꿈하는 “거지와 왕자”나 “신데렐

라” 같은 동화들의 원형적 모티프나 플롯 요소

들을 영화 서사의 기저에 깔고 있어 더욱 흥미

로운데, 이는 글래머 문화의 본질적 부분에 해

당하는 윤택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동경과 

열망을 보여주는 동화적 원형의 현대적 변주에 

다름 아니다. 
다른 한편, 󰡔글랴네츠󰡕는 같은 해에 출시된 

안나 멜리키얀(Анна Меликян) 감독의 영화 󰡔
인어공주(Русалка)󰡕(2007)와 모종의 대화 관

계를 형성하고 있어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 

영화에서도 푸틴 시대의 글래머 문화가 모스크

바라는 거대도시의 외면풍경에서 사람들의 내

면세계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서사 세계의 주

요 배경이자 내용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목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동화적, 신화

적, 민속-문학적 요소들이 영화 형식이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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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저에 깊이 스며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글

래머 시대의 러시아 현실에 새로운 동화적 상

상력으로 접근하며 영화 서사와 주제를 구성하

는 방식 등 거시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환상

적, 비극적 요소 등 미시적 차원에서도 두 영

화 사이에는 마치 무의식의 교감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밀접한 연관관계가 존재한다. 

1. 콘찰로프스키의 󰡔글랴네츠󰡕

2007년 여름에 선보인 영화 󰡔글랴네츠󰡕는 

콘찰로프스키가 그의 창작 이력에서 새롭게 선

보인 작품의 내용과 형식으로 현대 러시아 영

화와 대중문화의 측면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

닌다. 제목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듯이, 이 영

화는 무엇보다도 먼저푸틴 시대에 소비문화의 

바람을 타고 러시아에 상륙한 서구식 글래머 

현상을 정면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

히 의미심장하다. 실제로 영화 서사의 내용에

서 󰡔글랴네츠󰡕는 러시아 상류사회의 중심세력

을 형성하고 있는 ‘노브이 루스키’나 ‘올리가

르흐’들의 무분별한 소비행태나 행동거지는 말

할 것도 없이 패션, 광고, 사교계 파티, 대도시

의 현란한 외관 등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화려

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상, 소비로 이끄는 현실

의 연출되고 구성된 이미지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안드레이 콘찰로프스키

는 작품 서사의 출발점이나 주요 지점들에 걸

쳐 풍족하고 호화로운 이미지의 글래머 세계와 

현격하게 대비되는 ‘체르누하’의 암울하고 신

산스런 세계를 병치시키면서 동시대 러시아 사

회의 극단적 양면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 보이

고,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영화 서사 안에 

서로 다른 가치나 이상들의 대립구조를 굳건하

게 확립한다. 이 점은 영화 서사의 시작을 알

리는 장면들에서 여주인공의 고향으로 소박하

다 못해 비루하게 묘사되는 지방도시 로스토프

-나-도누 사람들의 가난하고 남루한 생활상이 

여주인공의 상경과 함께 현란하게 제시되는 거

대도시 모스크바 사람들의 풍족하고 화려한 생

활상과 극명한 대비 구도를 형성할 때 가장 분

명하게 드러난다. 
이후 콘찰로프스키는 다양한 환상적 기법을 

통해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두 

세계를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보여준다. 이때 

여주인공의 기억이나 꿈의 몽환적 상태에서 지

방 로스토프는 유년시절의 잃어버린 목가 세계

를 시사하며 나타나는 반면, 수도 모스크바는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상품과 유행에 의해 연출

되는 기만적 외관의 환상적 이미지로 묘사된

다. 달리 말하자면 영화에서 포스트소비에트 

자본주의 리얼리즘의 수도 모스크바는 발터 벤

야민이 19세기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를 분석

하는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말한 판타스마

고리아(phatasmagoria)의 환영적 세계에 다름 

아닌 것으로 제시된다. 영화에서 묘사되는 모

스크바의 휘황찬란한 외관과 그 안에 살고 있

는 사람들의 풍요롭고 호화로운 삶은 글래머의 

화려하지만 공허한 현혹적 이미지로 장식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글래머 현상과 관련하여 󰡔글랴네츠󰡕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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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이 영화 속

에 신데렐라 동화의 원형적 모티프가 현대적으

로 변주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로

스토프의 봉제공장에서 일하던 시골뜨기 처녀

인 여주인공 갈랴가 수도 모스크바로 무작정 

상경하여 갖은 우여곡절 끝에 소위 말하는 ‘루
블료프카 아가씨’처럼 올리가르흐의 부인이 되

는 행운을 얻어 마침내 가난한 삶 속에서도 항

상 동경해 마지않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이

상을 실현하게 된다는 영화 서사의 내용 속에

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갈랴는 로스

토프-나-도누의 가난한 집안에서 부권을 완전

히 상실한 주정뱅이 늙은 아버지와 그런 아버

지를 인간 이하로 매몰차게 취급하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평소 TV와 잡지 광고를 보며 동경

했던 패션모델이 되기 위해 대도시 모스크바로 

떠난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실현될 것만 같았

던 패션모델의 이상을 품고 도착한 모스크바에

서 갈랴가 맞닥뜨린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

기만 했다. 모스크바에 상경하자마자 찾아간 

패션잡지사에서 어디를 봐도 모델 자격에 모자

란다는 조롱의 말을 듣고 냉엄한 현실을 절감

한 갈랴는 패션 디자이너의 하찮은 도우미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할리우드 영화

배우 그레이스 켈리를 닮은 외모 덕분에 그녀

는 우연히 패션 사진작가의 눈에 띄어 백만장

자 올리가리흐의 부인이 되는 행운을 거머쥐면

서 모델로서도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볼 때 이 영화는 여주

인공 갈랴가 영화 서사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신의 남편이자 올리가르흐인 클리멘코의 보

디가드로 예기치 않게 나타난 옛 남자친구 비

초크에게 비정하게 살해된다는 점에서 동화의 

행복한 결말에 대한 관객의 일반적 기대지평을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이렇게 허무한 비극적 

죽음과 함께 끝나는 영화 서사의 공식 종결 이

후 보너스로 제시되는 장면들에서 여주인공 갈

랴가 다시 한 번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때 그

녀는 할리우드의 유명배우에서 모나코 대공 레

니에 3세의 공비로 더욱 화려하게 탈바꿈한 

현실 속 신데렐라 그레이스 켈리를 그대로 모

사한 듯이 단아하고 아름다운 자태로 구성된 

사진의 인공적 이미지로 제시된다. 여기서 갈

랴는 발터 벤야민의 말처럼 자신의 실제적 본

질을 상실한 채 오직 허구적 사진 이미지로만 

남아 기계 복제되어 광택잡지의 표지를 장식하

며 확대 재생산되는데, 이는 실체보다는 매끈

한 인공과 가상의 장식적 표면에 더 열광하고 

집착하는 동시대 러시아 사회의 경박한 소비문

화 풍조에 대한 신랄한 풍자와 비판에 다름 아

니다.

2. 멜리키얀의 󰡔인어공주󰡕

2000년 데뷔 이후 지금까지 서너 편의 작품

만 내놓았을 정도로 아주 짧은 안나 멜리키얀

의 영화 창작에서 󰡔인어공주󰡕는 특별한 위치

를 차지한다. 이 영화는 무엇보다도 그 참신한 

내용과 형식으로 러시아 국내외의 상업적 흥행

과 예술적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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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명의 신예감독이나 다름없었던 멜리키얀

에게 기라성 같은 러시아 영화감독들 사이에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인어공주󰡕가 2008
년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부분에 러시아 대표

작으로 출품되었다는 사실이 잘 뒷받침해준다. 
실제로 영화 󰡔인어공주󰡕는 작품 내적으로 

흥미롭고 독창적인 요소들을 적지 않게 내포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제목에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

처럼 다양한 동화적 모티프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속적, 신화적 요소들이 영화 서사의 표층과 

심층을 관류하며 다채롭게 변주되면서 웅숭깊

은 의미론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이다. 이렇게 동화적 상상력의 현대적 변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멜리키얀의 

󰡔인어공주󰡕는 같은 해에 나온 콘찰로프스키의 

󰡔글랴네츠󰡕와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그 구체

적 양상은 훨씬 더 복잡 미묘하다. 󰡔글랴네츠󰡕
에서는 동화적 구조나 요소가 주로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지만, 󰡔인어공주󰡕에서는 

동화적 상상력의 원천이 안데르센의 동화 ‘인
어공주’, 푸슈킨의 동화 ‘황금물고기’, 러시아 

민담 ‘루살카’나 ‘바보 이반’, 그리스-로마 신

화의 ‘비너스’ 이미지 등으로 훨씬 더 풍부하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어공주󰡕는 많은 점에

서 󰡔글랴네츠󰡕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

장 먼저 󰡔인어공주󰡕의 주인공 알리사는 󰡔글랴

네츠󰡕의 갈랴처럼 흑해 연안의 한 시골 마을을 

떠나 거대 도시 모스크바로 상경하여 광고로 

특징지어지는 화려한 글래머의 인공적 이미지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특히 그녀는 광고회사

를 위해 휴대전화 모양의 선전인형을 쓰고 모

스크바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이때 더 아름답

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하면서 소비를 부추기

는 모스크바 도심 곳곳의 화려한 광고판이나 

광고문구들이 순간순간 끊임없이 제시된다. 그

러나 이러한 장밋빛 약속들은 알리사의 개인적 

삶과는 무관한 것이며 화려한 세계의 위험하고 

어두운 이면을 감추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기

만적, 현혹적 측면은 콘찰로프스키의 영화 󰡔글

랴네츠󰡕에서처럼 아주 흡사하게 영화 서사의 

중간 중간에 화려한 외관을 갖춘 모스크바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 판타스마고리

아의 어지러운 세계로 제시되는 데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세계에서 결국 알리사

는 갈랴와 마찬가지로 허무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다. 
또한 알리사에게서는 갈랴에게서와 마찬가

지로 꿈과 같은 몽환적 세계가 몇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곤 하는데, 이러한 장면들은 

이상적 삶을 약속하는 글래머의 현란한 이미지

들로 점철된 대도시 모스크바의 어지러운 환영

적 세계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마르

크 샤갈의 몽환적 그림들에서 보는 것처럼 순

진무구한 동심의 세계를 시사한다. 그러나 알

리사의 동심은 물질과 외면에 집착하는 주변 

세계와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동화나 신화, 민속

의 원천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녀가 마법

적인 신묘한 예지력이나 순수한 선행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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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을 돌봐주고 심지어 사랑하게 된 

사람의 목숨까지도 몇 번에 걸쳐 구해주지만 

그들은 알리사의 진정한 내면적 본질을 끝내 

알아채지 못하고 오직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

상현실과 물질세계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알리사가 모스크바 도

심의 대로에서 전혀 예기치 않게 대형트럭에 

치어 숨지고 난 직후 제시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암시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안데르센의 동화에서 인어공주가 죽고 나서 

하늘의 대기 속으로 사라지듯 이 영화에서 알

리사도 그와 비슷하게 하늘 위로 올라간 모습

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녀의 모습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샤가 달나라 땅 판매업을 위해 찍

은 광고 사진으로만 박제된 듯 모스크바 도심

의 건물 위에 걸려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인

어공주󰡕는 이렇게 영화 서사의 마지막 부분에

서도 󰡔글랴네츠󰡕와 아주 비슷한 양상을 보여

주는데, 이는 소비사회와 글래머 문화의 세계

에서는 인위적으로 연출된 외적 형상이 자연적

으로 형성된 내적 실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

을 발휘하며 사물과 현실에 대한 이성적 판단

을 흐리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언의 강력

한 비판에 다름 아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글랴네츠󰡕와 

󰡔인어공주󰡕 두 영화에서 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문화사적 의미는 이들이 동화적 원형의 

현대적 변주를 통해서 글래머 이미지로 단장된 

2000년대 푸틴 시대 포스트소비에트 자본주의 

리얼리즘이 유토피아 이미지로 포장된 1930년

대 스탈린 시대 소비에트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암암리에 지적

하고 비판한다는 데에 있다.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자본주의 리얼리즘과 소비에트 시대 사회

주의 리얼리즘의 러시아 삶은 모두 연출되고 

구성된 현혹적, 기만적 이미지에 지배되고 있

기 때문이다. 

라 승 도

관심분야

연 락 처

E - M a i l
주요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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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는 대륙세력인가?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대륙세력으로 분류된

다. 영국, 미국과 같은 해양세력에 대응하는 

대륙세력으로서 독일, 프랑스와 같은 범주에 

포함되는데, 19세기 거대게임에서나 21세기 

신거대게임에서나 행위의 주체로서 러시아는 

항시 대륙세력으로 구분되었다. 그 1차적인 이

유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즉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러시아의 지리적 특성에 기

인한다.
그러나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에서 해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처음으로 용어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던 마한

(Alfred T. Mahan, 1840-1914)이나 오늘

날 “세계정치에 나타난 해양력”(Seapower 
in global politics, 1494-1993)이라는 글에

서 해양력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였던 모델

스키(George Modelski)나 톰슨(William R. 
Thompson)의 견해에 따르더라도, 러시아를 

반드시 대륙세력으로만 분류하기는 어렵다.1 
소비에트 시기의 막강한 해군력과 대양을 장악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소련을 해양세력으

로 분류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어 보이기 때

문이다. 
특정시기에 따라 양대 세력의 범주는 달라

질 수 있다. 오히려 산업화에 성공한 민주적 

해양세력과 전근대적인 전체주의적 대륙세력의 

구분이라는 19세기적 사고방식과 이를 계승한 

20세기 냉전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단순한 이분

법적 사고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이 더 설득

력이 있다 하겠다.
어찌되었건 대륙세력으로 분류된다 하더라

도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대양으로의 출구’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왔

다. 최초의 국가형성 시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1 해양력에 대한 최초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마한의 견해나 이후 
모델스키나 톰슨의 견해에 따르면, 해양력이라는 용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고전적인 개념으로서 “해양
력은 해양을 사용하고 통제하는(use and control of the sea) 
능력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현대적 개념으로서 “해양력은 해
양을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대 해군력’(major naval 
strength)을 보유한 국가를 가리키거나 혹은 해군력(naval 
strength)을 사용함으로써 국제사회(global system)에서 중추
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결국 고전적 의미
나 현대적 의미에서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해양력은 곧 해군
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소비에트 시기의 
소련은 해양력을 보유한 해양세력으로 볼 수 있다. 

수로체계와 러시아 
공간의 확장

황 성 우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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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발트해-흑해’ 교역로를 장악하면서 

고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모스크바 지역

을 중심으로 하는 수로체계의 지배권을 확보

하면서 중앙집권국가의 형태를 갖추었다. 그리

고 발트해, 흑해, 태평양 등 대양으로의 출구

를 구축하면서 러시아는 거대제국으로 발전하

였다. 
이렇듯 거대제국으로서의 러시아가 공간적

으로 양적 팽창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바둑판같

이 연결된 광활한 수로체계를 정치적, 경제적

으로 이용하여 공간 확장의 동력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특히 ‘발트해-흑해,’ ‘발트해-볼가강-
카스피해’로 연결된 교역로야말로 ‘공국’(Кня
жество)-‘왕국’(Царство)-‘제국’(Империя)으
로 이어지는 러시아의 국가형성 및 발전과정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2. 발다이 구릉지대와 수로체계

유럽러시아 수로체계의 중심이자 발원지는 

발다이(Валдай) 구릉지대이다. 발다이 구릉은 

러시아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작은 고원인데, 
면적은 1평방마일이 조금 안되고, 고도는 1000
피트 정도된다. 그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잘 알

려진 커다란 강들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는데, 
직접 흘러가거나, 아니면 연수육지(portage),2 

 2 영어 ‘portage’에 상응하는 러시아어 ‘볼로크’(волок, перевол
ок)는 ‘portage’가 가지는 ‘운반하다’는 의미보다는 ‘두 강 사이
에 놓여있는 장소’라는 의미와 동사 ‘переволакивать,’ ‘пере
таскивать’에서 알 수 있듯이, ‘배를 바닥으로 질질 끌고 당기
는 수역’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즉 일종의 수송기지를 통해 다른 곳으로 흘러

가기도 한다. 이 강들을 통해 러시아인들은 유

럽과 아시아 두 대륙을 거쳐 전 세계 바다로 

접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발다이 구릉은 초기 

러시아 역사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가

장 중요한 전략적 공간, 즉 연수육지라고 할 

수 있었다. 실제로 발다이 구릉은 단일하지만 

거대한 연수육지이며, 그래서 자체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연수육지이다.
발다이 구릉과 유사한 나하리나(Naharina) 

평원 역시 발다이 구릉과 같이 국가 및 문명 

형성과 역사발전 과정에 중요한 지역이었다. 
유프라테스강과 오론테스(Orontes)3 강 사이

에 위치한 나하리나 평원은 페르시아만과 지중

해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략적 공간이었다. 비

옥한 초생달 지역의 심장부였던 나하리나 평원

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흑해, 지중해, 이집

트로 연결되는 중간지대로서 그 중요성은 대양

으로 진출한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발다

이 구릉과 기능 면에서 매우 유사하였다. 
초기 러시아의 역사에서 러시아인들은 발다

이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하여 서드비나 강, 일

리멘 호수, 볼가 강, 드네프르 강으로 진출할 

수 있었고, 이곳에 있는 연수육지를 거쳐 동서

남북 모든 방향으로 확대해갔다. 그 결과 러시

아인들은 대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하였다. 
지리적으로 발다이 구릉지대는 노브고로드

에서 남쪽으로 160㎞정도 떨어져 있고, 모스

 3 아시(Asi) 강으로도 불리는 오론테스 강은 오늘날 레바논, 시리
아, 터키를 가로지르는 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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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바로부터 북서쪽으로 320㎞정도, 키예프로

부터 북쪽으로 800㎞정도 떨어져 있다. 발다

이 구릉지대의 지리적, 경제적 이용가치를 러

시아인들보다 앞서 활용한 민족은 스칸디나비

아인들이었다. 흔히 바이킹이라고 부르는 스칸

디나비아의 바랴그인들은 발트 해로부터 시작

하여 흑해와 카스피 해로 이어지는 무역로를 

이용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발다이 구릉지대

를 이용했다.
바랴그인들로부터 발다이 구릉지대의 지배

권을 장악하면서부터 러시아인들은 국초기 국

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곳은 키예프

와 노브고로드를 중심으로 발생한 초기 러시아 

국가의 핵심 지역이었다. 물론 그 당시의 국가

형태는 오늘날의 그것과 다르게 한 명의 공후

가 통치하는 지역국가, 또는 도시국가의 의미

였다. 
초창기에는 바이킹들이, 그 후 키예프 공국

과 노브고로드 공국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

스크바 공국이 이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볼가 

강, 드네프르 강, 서드비나 강, 로바치 강 유역

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었으며, 앞서 언급한 

강들을 지배한다는 것은 곧 강과 강 사이의 연

수육지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당시의 

지배력은 수로체계와 수로 사이의 연수육지에 

위치한 목조요새 혹은 요새화된 수도원을 점령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그 당시 대표

적인 목조요새들이 위치한 곳은 스몰렌스크, 
토르조크(Торжок), 토로페트(Торопец), 모스

크바 등이었다. 이들 보다 전략적 가치가 조금 

떨어지지만 중요한 지역은 볼로콜람스크(Воло

коламск), 트베리(Тверь), 브이쉬니 볼로체크

(Вышний Волочёк), 르이빈스크(Рыбинск), 
수라쥐(Сураж), 그뇨즈도보(Гнёздово) 등등

이다.
이렇듯 발다이 구릉지대는 고대 러시아 역

사의 내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아니

라, 무역로 및 인구이동을 통제하는 공간이었

다. 그리고 수세기동안 이 지역 무역의 주요 

상품은 모피였다. 노예, 목재품, 호박(amber) 
등등 다른 상품들이 거래되기도 하였으나, 초

기 역사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가장 가치있는 중요한 상품

은 모피였다.
키예프 루시가 몽골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

어 붕괴했을 때, 이후 노브고로드를 중심으로 

하는 대공국이 건설된 곳도 바로 발다이 구릉

지대를 주축으로 하는 러시아의 북서부 지역이

었다. 당시 경제적 성장을 누렸던 노브고로드 

공국이 모피 수출을 위해 북쪽과 북동쪽으로 

진출하고, 식료품을 조달하기 위해 남쪽과 남

동쪽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경우도 바로 발다

이 구릉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었기 때

문이었다. 

3. 모스크바 공국과 수로체계

키예프 루시가 쇠퇴하고 결국 몽골에 의해 

붕괴되었을 때,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러시

아의 메소포타미아’라 불리던 볼가 강과 오카 

강 상류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는 모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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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모스크바 강은 오카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모스크바 지역은 러

시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은 볼가 강 상류지역의 연수육지

와 여러 강들이 교차하는 전략적 중간지대였

다. 이곳으로부터 북쪽, 동쪽, 남쪽 방향을 통

해 본류인 볼가 강으로 갈 수 있었고, 서쪽으

로 서드비나 강과 드네프르 강으로 갈 수 있었

다. 북쪽으로는 볼로콜람스크를 거쳐 라마(Ла
ма)강으로 갈 수 있었고, 쇼샤(Шоша)강, 볼가 

강, 볼가 강의 지류인 죠르좌(Дёржа) 강으로 

갈 수 있었다. 
동쪽으로는 모스크바 강의 지류인 스호드냐

(Сходня)강과 야우자(Яуза) 강을 통해 오카 

강의 지류인 클랴즈마(Клязьма) 강으로 나아

갈 수 있었고, 더나가 볼가 강의 지류인 오카 

강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볼가 강을 통해서는 

결국 카스피 해로 진출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볼가 강을 통해 북쪽으로는 자볼지예(Заволжь
е) 지역과 동쪽으로는 시베리아로 진출할 수 

있었다. 모스크바 지역으로부터 남쪽으로는 프

로트바(Протва) 강, 또는 파흐라(Пахра) 강을 

통해 로파스냐(Лопасня) 강으로 연결되는데, 
두 강 모두 오카 강으로 흘러 들어가 연수육지

를 통해 돈 강으로 연결되고, 다른 한편 드네

프르 강을 거쳐 흑해로 흘러 들어간다. 
서쪽으로는 모스크바 지역에 있는 연수육지

를 통해 바주자(Вазуза) 강의 지류인 그좌티(Г
жать) 강과 바주자 강을 통해 드네프르 강과 

서드비나 강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모스

크바 공국은 이러한 수로체계를 이용하여 동서

남북 어느 방향으로도 진출할 수 있었고, 대제

국을 건설할 수 있는 광활한 영토를 지배할 수 

있었다. 특히 모스크바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발트해-카스피해’ 무역로와 서드비나 강과 볼

가 강을 연결하는 무역로의 교차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었다.4 
이 사실은 모스크바가 러시아인의 초기 생

활무대인 동유럽평원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는 지리적 이점을 말해줌과 동시에, 키예프나 

노브고로드, 이후에 등장하는 페테르부르크보

다도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

어 방사선으로 확장할 수 있는 수도로서의 입

지가 강하다는 의미이다. 즉 유럽러시아 지역

의 정중앙에 위치한 모스크바의 지리적 위치가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공간적 토대로 작용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고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수도

가 상트 페테르부르크(당시 페트로그라드)로부

터 모스크바로 이전한 사실 역시 대제국으로서

의 지리적 입지가 상트페테르부르크보다 모스

크바에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5

더욱이 러시아가 제국으로서의 거대공간으

로 탄생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모스크바 공국

이 기여한 바는 그 시기 공간 확장의 주체세력 

중 하나가 수도원이었다는 사실이다. 

 4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단점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측면에서 주로 남북방향으로 진행되
는 독일의 하천들에 비해 러시아는 방사선 모양의 하천구조를 
갖추고 있어 당시 모스크바 공국은 상대적으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확장하는데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충족하고 있
었다는 주장도 있다.

 5 물론 1918년 3월 레닌이 수도를 페트로그라드에서 모스크바로 
옮긴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독일의 공세에 눌려 수도인 페트로그
라드가 위험에 처해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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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몽골의 지배시기에 러시아 교

회의 영향력은 증가하였다. 키예프 루시가 붕

괴한 이후 러시아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정치적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교

회는 러시아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었

다. 러시아 공후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그 일차적 중재자는 교회의 수장이었다. 
물론 보다 중요한 사실은 몽골제국이 교회 및 

수도원에게 면책과 면세의 특권을 주었고, 특

히 14세기 중반에 수좌대주교였던 알렉시이

(Митрополит Алексий, 1358-1378)가 3년

간이나 고생하고 있던 몽골 한(汗)의 부인인 

타이둘라(Тайдула)의 눈병을 치료해줌으로써, 
몽골 한은 교회에 대해 더욱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다고도 볼 수 있다.6

이렇듯 당시의 상황에 따라 교회가 현실정

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분위기

는 당연히 수도생활에 방해가 되었다. 그래서 

현실정치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대부분의 수

도승들은 수도생활을 위해 오지로 이동하여 수

도원을 건립하였다.
그 결과 14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에 수백 개의 수도원들이 건립되었는데, 
대부분이 성 세르게이의 제자들이나 그의 추종

자들에 의해서 건립된 것이었다. 유럽러시아 

북극지방에 거주하던 핀족들과 시베리아에 거

주하던 투르크계 또는 몽골인들은 수도원이 들

어서면서 정교로 개종하곤 하였고, 농민들과 

일반 사람들이 수도승들을 쫓아 수도원 주위에 

 6 С. Ф. Платонов, Полный Крус Лекций по Русской 
Истории (Петрозаводск: АО Фолиум, 1996), стр. 166.

거주지를 형성하였다. 농민들의 거주지가 형성

되어 수도생활에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수도승들은 또 다른 운둔지를 찾아 황무지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되풀이되었

는데, 일단 정착촌이 형성되면 관리들이나 군

인들이 이주하였고, 그후 짜르의 영토로 귀속

되었다. 그래서 수도원은 러시아의 제국적 팽

창의 전초기지가 되었고, 운둔 수도승들은 본

의 아니게 영토적 팽창주의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4. 맺음말

앞서 살펴보았지만, 수로체계를 통해 러시아 

공간이 확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부는 발다

이 구릉이다. 발다이 구릉지대에서 발원한 서

드비나 강을 통해 러시아인들은 발트 해로 진

출할 수 있었고, 일리멘 호수와 연결되는 로바

치 강을 통해, 계속해서 일리멘 호수를 통해 

발트 해, 백해, 심지어 태평양까지도 진출할 

수 있었다. 드네프르 강을 통해서는 흑해로 진

출할 수 있었고, 수송기지인 연수육지를 통해 

볼가 강과 연결되어 카스피해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카스피해로 흘러 들어가는 볼가 강 유

역의 연수육지를 통해 우랄산맥 너머 동쪽으로 

진출할 수 있었고, 토볼 강을 거점으로 시베리

아의 수로체계를 통해 백해, 바렌츠해, 북극해, 
그리고 또한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결국 발다이 구릉지대로부터 시작한 강을 따

라 러시아는 어느 방향으로든 대양으로 진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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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처럼 수로체계는 러시아 영토팽

창과 식민화 정책의 주된 경로였으며, 그 결과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등 세 대륙에 걸친 대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아울러 15세기 후반 모스크바 공국이 시장

과 천연자원을 확보하고 하기 위해 점령했던 

곳도 바로 발다이 구릉지대였다. 15세기 후반

에 발트해-카스피해 교역로를 장악하기 위해 

모스크바 공국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더나가 

카잔한국, 아스트라한국을 점령하여 16세기와 

17세기에 전체 동유럽평원을 자신들의 지배권 

하에 놓음으로써 모스크바 공국은 서쪽으로 발

트해, 남쪽으로 흑해와 카스피해, 동쪽으로 태

평양, 북쪽으로 북극해 등 동서남북 네 방향 

모두로 진출할 수 있어 대제국의 기틀을 마련

하였다.
공간 팽창의 동력은 모피, 특히 검은 담비의 

모피였다. 수로체계를 통한 교역상품에는 노예, 
호박, 목재관련 제품 등등 다양하였지만, 시대

를 초월하여 가장 인기있는 상품은 모피였다.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점유할 수 있었던 동기도 

모피를 찾아 베링해협을 건넜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 공간 확장의 매개체는 연수

육지, 목조요새, 수도원 등이었다. 강과 강을 

연결하는 일종의 수송기지인 연수육지를 통해 

수로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구축된 수로

체계를 확보하고 주변지역의 지배권을 장악하

기 위해서 연수육지에 목조요새를 건설하였다. 
고대의 주요도시들은 대부분 목조요새화된 지

역으로부터 팽창하여 도시로 성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공간 확장의 대리인 역할을 

한 것은 수도원이었다. 현실정치로부터 탈피하

여 참된 수도생활을 위해 건립된 수도원은 본

의아니게 영토확장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떠

안아 공간확대에 따른 전초기지 임무를 맡게 

되었다. 
결국 러시아 영토가 확장된 과정은 수로와 

하천의 지배로부터 출발해 대양의 지배를 통해 

제국을 형성한 공간적 인과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중심은 발다이 구릉지대였으며, 
모피와 연수육지, 목조요새, 그리고 수도원들

이 팽창의 원심력으로 작용하였다. 

황 성 우

한국외대 정치학박사

관심분야

연 락 처

E - M a i l
주요역서

러시아지역학 (역사, 문화)
010-5394-8741
adonius@hanmail.net
• ‘발트해-흑해’ 교역로와 키예프 루시의 태동 (동유럽

연구, 2009)
• 그루지아와 우크라이나 시민혁명과 헤게모니 충돌 

비교 (국제지역연구, 2008)
• 문화권력으로서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제지역연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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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붕괴이후 러시아가 시장 경제에 편입

되고 세계화과정에 영향을 받으면서 두드러지

게 나타나게 된 경향 중의 하나가 바로 부패의 

증가이다. 2009년의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

식지수에서 러시아는 10점 만점에 2.2점을 받

으면서 조사대상 180개국 중에 146위로 가장 

부패한 국가군에 속하는 결과를 받았다.1 부패

는 건전한 시장경제 구축을 방해하여 경제성장

을 저해하고 소득 불균형을 가중시키며, 정치

적으로는 민주주의 발전과 법에 의한 지배를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으로는 범죄를 가중시키

 * 본고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인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한종만, “러시아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부
패를 중심으로,”『한국동북아논총』제55집 (2010), p. 215.

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2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 사회의 부패에 대

해서는 그 현황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원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수행되어왔다. 전문

가들은 러시아가 자본주의로 이행과정 중에 사

회계층 간의 경제적 격차의 확장과 빈곤층의 

대두 등 경제적 측면에 주목하거나, 부패에 대

한 처벌 장치 미흡 등과 같은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거나 러시아의 사회적 관습 및 습성에서 

부패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나타나는 러시아 부패 현상

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은 

부분은 바로 러시아 부패에 대한 역사적 접근

이라 하겠다. 여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에서도 부패의 문제는 어느 시기에나 존재했던 

것으로 소련 붕괴이후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세계화의 영향과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날 러시아의 상황은 아마도 18세기의 상황과 

무척 유사함을 지닌다. 여러모로 두 시기는 러

시아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전환기였다. 오늘

날 러시아는 1990년대 초 소련붕괴이후 소비

에트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자본주의 체제의 

이행과정에서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동시에 탈냉전이후 가속화된 세계화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놓여있다. 18세기 러시아

도 세계화와 변화라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러시

아와 흡사한 경험을 하였다. 당시 러시아는 표

트르 대제통치 시기(1682-1725) 서구의 제도 

 2 박윤형, “러시아 지역 부패에 대한 구조적 분석,”『슬라브학
보』제21권 4호 (2006), p. 254.

러시아의 세계화 
경험의 원형과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 
비교사적 접근*

송 준 서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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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물의 적극적 수용으로 인한 과거의 관습

과 문화의 변화 그리고 외부 세계로부터의 영

향이라는 점에서 거의 “혁명적”이라할 만큼 

과거와의 단절과 변화를 경험한 시기였다. 따

라서 18세기 초 표트르 대제 시기부터 그 세

기 말까지의 기간은 아마도 진정한 의미에서 

러시아가 처음으로 세계화를 경험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오늘날과 18세기에 등장한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예로서 2000년 미국

에 망명한 거물급 러시아 스파이 세르게이 트

레티야코프(СергейТретьяков, 1956-2010)와 

18세기 귀족 출신의 역사가이자 출판가인 미

하일 셰르바토프(М. М. Щербатов, 1733- 
1790)의 견해를 비교 고찰하여, 세계화 과정 

속에 나타나는 러시아 부패 문제 인식에 대해 

통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에 대한 역사적 기

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포스트 소비에트시기 부패에 대한 

저항: 트레티야코프의 경우

러시아의 부패 문제를 폭로하고 비판했던 

러시아인들은 용감한 기자, 정치지도자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00년 미국에 

망명한 러시아 스파이 트레티야코프도 그에 해

당된다. 지난 7월 9일 러시아와 미국이 오스트

리아 빈에서 6월말 미국에서 전격 체포된 미

국 내 러시아 고정 간첩 10명과 러시아에서 

수감 중인 미국 측 스파이 4명의 맞교환이 세

간에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 전세계 언론

이 이 스파이 맞교환에 대해 보도한 날 미국의 

한 언론은 10여 년 전 미국에 망명한 거물급 

러시아 스파이 세르게이 트레티야코프가 스파

이 맞교환 몇 주 전인 6월 13일 53세의 나이

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비록 트

레티야코프의 사망 소식은 전대미문 스파이 맞

교환 기사에 가려 세인들의 주목을 끌지는 못

했지만, 트레티야코프는 맞교환 대상이었던 10
여명의 러시아 스파이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거물급 스파이였다. 왜 그런 거물급 러시아 스

파이가 미국으로 망명을 했을까? 한때 충성스

러웠던 러시아의 거물급 스파이의 망명은 바로 

시장 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세계화 과정을 경

험하고 있는 러시아의 부패 문제의 실상을 상

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트레티야코프는 소련시절 KGB의 기관원

으로 활동하였으며, 1991년 소련 붕괴이후에

는 러시아 해외정보국(SVR) 소속의 비밀요원

으로 활동을 계속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는 

뉴욕소재 UN의 러시아대사 세르게이 라브로

프(Sergei Lavrov)의 보좌관 및 UN 러시아 

대표단의 언론담당 관리로 활동하였는데, 물론 

“언론담당”이라는 것은 명목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고 그의 실제 역할은 UN에서 미국 및 

여타 국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3 소비에트 시절 충성스런 KGB요원

 3 “Russian Spy Dead: Tipped Authorities About Spy Ring,” 
(July 9, 2010) http://www.wtop.com/?nid=25&sid=1999036; 
“Book Details the Defection of ‘Comrade J.’” NPR (Jan. 
28, 2008) http://www.npr.org/templates/story/story.php? 
storyId=18476273; “Sergei Tretyakov” Telegraph (July 
11,2010)http://www.telegraph.co.uk/news/obituaries/mili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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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그는 소련 붕괴이후에도 애국적인 태도

와 뛰어난 능력으로 승진을 거듭하였고 그의 

미래는 전도양양하였다. 하지만 그는 2000년 

10월 갑자기 미국으로 망명하였는데 서방 언

론은 그가 냉전 종결이후 미국에 망명한 러시

아 스파이들 중 가장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보

도하였다.4 실제로 그는 망명 당시 미국과 UN
내의 러시아 첩보조직의 총책임자였으며, 망명 

후에 미국 정보당국에 5천 건에 달하는 비밀

문서를 넘겨주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 그는 미

국 정부로부터 망명한 외국 스파이 중 가장 많

은 보상금인 200만 달러를 받았다.5 본고의 

주제와 연관하여 중요한 점은 바로 이 거물급 

러시아 스파이 트레티야코프의 망명 동기이다. 
2008년 초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트레티야

코프가 출판한 자서전,『J 동지 (Comrade 
J)』에서 그는 결코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망명

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망명의 

직접적 동기는 바로 소련 붕괴 이후 새롭게 등

장한 러시아 정치 지도자 및 관료들의 부패 때

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6 트레티야코프는 고

르바초프가 등장하여 개혁을 시작하였을 때 열

정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지

지하였고 미래를 낙관하였지만, 소련 붕괴이후 

y-obituaries/special-forces-obituaries/7884312/Sergei- 
Tretyakov.html (검색일 2010.8.1)

 4 “Sergei Tretyakov” Telegraph (July 11, 2010) 
 5 “Spy vs. Spy. They had Robert Hanssen. We had Sergei 

Tretyakov.” The Washington Post (Jan. 28, 2008). http:// 
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8/01/
24/AR2008012402750_pf.html (검색일 2010.8.1)

 6 Peter Earley, Comrade J: The Untold Secrets of Russia's 
Master Spy in America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Putnam Adult, 2008). 

“술주정뱅이” 옐친이 싫었고 그를 보좌하는 

관료들이 국가의 재산을 불법으로 착복하고 국

민을 기만하면서 억만장자가 되는 것에 대해 

극도로 실망하였다. 2000년에 “능력 없고 무

명이었던” 푸틴이 옐친 세력에 의해 허수아비

로 세워지는 것에 실망하였고, 더구나 전 대통

령 시절 행정 실세였던 알렉산드르 볼로신(Ал
кександр Волошин)이 푸틴 정부의 행정책임

자로 다시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극도로 실망

했다. 트레티야코프는 자신이 수집해서 중앙에 

보내는 비밀정보가 부패하고 능력 없는 관료들

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국민들의 생활을 

나아지도록 하는데 일말의 도움도 주지 못한다

고 확신했다. 그는 이러한 위정자들을 위해 첩

보활동을 계속한다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단정 지었고7 부패한 관료들을 위해 일하지 않

는 것이 오히려 러시아 국민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러시아가 상대하는 “대표적 

민주국가”인 미국을 도와 러시아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망명을 결심했다. 아

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나라의 부패 문제가 가

장 애국적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던 인물로 

하여금 스스로 조국을 등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2. 18세기 부패에 대한 인식과 비판: 

셰르바토프의 견해 

소련 붕괴이후 격동의 체제전환기에 나타난 

 7 “Book Details the Defection of ‘Comrade J.’” NPR (Jan. 
28, 2008).



연구논문

R
ussia

&
R

ussian Fed
eratio

n

47

H
A
N
K
U
K
U

N
IV ER SIT Y O F FO

RE

I G
N
ST
U
D
I E
S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H
A

NKUK
UNIVERSITY OF F OREIGN

ST
U

DI
E S

부패현상과 그에 대한 트레티야코프의 비판은 

아마도 러시아 역사상 세계화 현상이 처음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18세기 후반의 

러시아의 지성인 미하일 셰르바토프의 러시아

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비판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셰르바토프는 예카테리나 여제(1762- 
1796) 시기의 정치인이자, 역사가, 철학가로 

18세기 러시아 보수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인

물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러시아 역사 그리

고 자신이 살았던 예카테리나 여제 시기의 러

시아 사회, 정치, 법, 교육, 문화에 대해 폭넓

은 관심과 지식을 토대로 60여 편의 글을 남

겼다. 대부분의 그의 글은 당시에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게르첸(Герцен)과 같은 후대 지식인

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1786-87
년 사이에 저술된 ꡔ러시아에서 도덕의 부패에 

대하여 (О　повреждении　нравов　в　России)ꡕ은 
1858년 런던에서 처음으로 출판되었는데 표트

르 대제이후 예카테리나 여제 통치기 동안 러

시아에서 서구의 영향으로 나타난 도덕의 타

락, 사치, 낭비, 부패에 대해 기술하고 있어 당

시 세계화 (주로 서구화)의 영향에 대해 보수

적 지식인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저작이다.8 
셰르바토프의 가문은 고대 루시 창시자 류

릭 가문으로까지 연결되는 대귀족 가문으로 귀

족의 국가 봉사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국가 봉사를 귀족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9 이런 점에

 8 A. Lentin, M. M. Shcherbatov: On the Corruption of 
Morals in Rus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p. 5.

서 셰르바토프는 당시의 많은 귀족들과는 달리 

표트르 대제의 귀족의 국가봉사 의무화 규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그

는 표트르 대제가 시행한 각종 서구화 개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

는 표트르 대제 시기 이전에는 러시아가 근대

화된 군대를 소유하지 못해서 유럽지역에서 국

제적 분쟁에 개입할 수 없는 소위 “주변부 국

가”로 남아있었고, 문화적, 사회적으로도 계몽

사상의 결여, 세련되지 못한 문화, 풍습 등으

로 인해 후진적인 상태에 남아 있었다고 보았

다. 이같은 이유로 셰르바토프는 심지어 “러시

아인들은 1700년에 비로소 과학과 문화를 지

닌 인간으로 태어났다”고까지 언급했다.10 또

한 셰르바토프는 표트르 대제가 러시아 대중들

이 거짓으로 꾸며낸 기적이나 영혼의 등장을 

믿는 것을 처벌하는 법령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금식일에 고기를 먹게 허락하여 금식

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많이 가져왔음을 인

정하였다. 
하지만 그는 표트르 대제의 개혁이 너무 급

진적이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수행되었고, 그 

결과 18세기 말 경에는 러시아의 풍습, 도덕의 

타락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셰르

바토프는 아직 계몽되지도 않은 사람들로부터 

미신적 요소를 뿌리 뽑는 과정에서 “신의 법칙

 9 Marc Raeff, “State and Nobility in the Ideology of M. M. 
Shcherbatov,” American Slav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XIX, no. 3 (Oct., 1960), p. 368. 

10 Raeff, “State and Nobility in the Ideology of M. M. 
Shcherbatov,” p.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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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акон Божий)에 대한 믿음까지 제거해버렸

다”고 주장했다. 셰르바토프는 표트르 대제의 

이러한 조급한 행위가 마치 서투른 정원사가 

수액을 흡수하는 연약한 나무의 새싹까지 잘라

버리는 것과 같다고 비난하였는데11 미신을 제

거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까

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국 나무로 치자면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가 못 자라게 하

고 수액으로 나무에 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

게 해 나무에 구멍을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나

무 자체의 생명에 지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셰르바토프는 표트르 대제의 그 같은 조치로 

미신은 줄어들지만 신앙심도 함께 감소되어 지

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신에 대한 사

랑도 감소되고, 도덕도 무너지게 되었다고 주

장한다.12 
표트르 대제시기에 나타난 도덕적 타락의 

첫째 예로 그는 첫 번째 아내를 수도원으로 보

내고 이혼해버린 후 1712년 리투아니아 출신

의 하층계층 출신 여인을 두 번째 아내로 맞아

들인 표트르 대제를 비난하면서 표트르가 “적

법한 자제에게 그의 왕위를 물려주었어야 했

다”고 지적했다. 셰르바토프는 또한 비록 러시

아가 군제개편 및 개혁을 통해 강한 군대를 갖

게 되어 이전에 러시아를 괴롭혔던 유럽의 강

국 폴란드, 스웨덴을 정복하게 되었으며, 또한 

과학과 예술이 발전하고, 도시민들은 수염을 

깎고 기다란 외투도 유럽식으로 짤막하게 자른 

말끔하고 더욱 사교적인 러시아인으로 변모하

11 A. Lentin, M. M. Shcherbatov, p. 155. 
12 Ibid.

였지만 “진정한 신앙심은 소멸되기 시작하였으

며, 성례는 불명예스럽게 변해 버렸고, 단호한 

결의가 줄어들게 되면서 뻔뻔스러움과 아첨으

로 변하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셰르바토프는 

표트르 치세 때 “사치와 방탕함”이 러시아 권

력층에 스며들었고 탐욕이 법을 망가뜨리고 시

민들에게 해를 입히면서 법정에도 스며들게 되

었다고 결론지었다.13 
셰르바토프는 또한 18세기 중반 경 러시아

를 다스렸던 엘리자베타 여제 (1741-1762)의 

사치와 방탕 그리고 외제품에 대한 선호가 상

류층부터 하급 계층까지 확산되었다고 시적하

면서, 황녀가 살던 궁전은 온통 금장식으로 치

장되었고 황녀는 가장 비싸고, 진귀한 술만을 

마셨다고 꼬집고 있다. 또한 엘리자베타는 금

장식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마차를 비싼 말들이 

끌도록 했는데 그것은 “정말로 그 말들이 필요

해서가 아니라 단지 과시용이었다”고 비난하고 

있다.14 셰르바토프는 어떤 귀족은 마차를 프

랑스에서 주문해서 수입해 들여오기도 했는데, 
그 경우 가격은 무척 비쌌다고 언급하면서 당

시 러시아 군대를 마치 자신의 개인 친위대처

럼 쥐락펴락 다스리고 있었던 군부의 실세였던 

포템킨 공후의 마차도 금장식으로 덮여져있었

고, 특히 그는 무척이나 비싼 영국 말들로 마

차를 끌게 한 러시아 최초의 인물이었다고 비

꼬았다.15 그 밖에도 엘리자베타 황녀는 매일 

새로운 옷을 입는 원칙을 세웠는데 심지어 하

13 Ibid., p. 157.
14 Ibid., p. 203.
15 Ibid.,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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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에 두세 번 새 옷을 갈아입어 그녀 사후에는 

옷장에 수만 벌의 드레스가 남아있었던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무척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

적했다. 이 외에도 셰르바토프는 18세기 중엽

에는 귀족들이 집을 값비싼 외국산 가구로 꾸

미는 것이 유행하였다고 언급하면서, 만약 집

에 영국 가구가 없다면 그것을 무척 큰 수치로 

여겼다는 러시아 상류층 사회 분위기를 비난하

였다. 이 시기에 러시아 귀족의 집 각 방은 비

단, 값비싼 거울 등으로 치장이 되기 시작하였

다고 지적한다. 
셰르바토프는 러시아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식생활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당

시 군부의 실세였던 포템킨 공후의 사치에 대

해서 셰르바토프는 그의 식탁은 온갖 값진 음

식으로 그득하다고 말하면서 특히 후식의 종류

는 대단한데, 당시로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할 진귀하고 

비싼 과일인 파인애플과 바나나가 늘 풍성히 

포템킨 공후의 식탁에 올랐다고 지적한다.16 
뿐만 아니라 안나 보론초프 백작 부인은 우연

한 기회에 맛본 영국 맥주를 좋아하게 되어 

매일 마셨는데 나중에는 심지어 평민들도 러

시아 맥주대신 영국 맥주를 마시고 취하게 되

었다고 비난하였다.17 셰르바토프는 특히 상류

층에서의 타락이 아래 계층에게 확산되고 있

음을 우려하면서 상류층의 도덕적 순결함이 

러시아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 대해 암시

하고 있다. 

16 Ibid.
17 Lentin, M. M. Shcherbatov, p. 225.

* * *

셰르바토프는 18세기 러시아의 부패의 근원

과 도덕적 타락을 사치와 방탕함에서 찾고있다. 
그는 당시 러시아는 부패로 인해 개탄할 정도

의 상황에 처해있으며 표트르 대제의 적극적인 

서구화 정책의 결과로 수입되기 시작한 다양한 

외국문물이 러시아 사회의 부패를 심화시켰다

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셰르바토프는 분명 19
세기 슬라브주의자들 이전에 벌써 표트르 대제

의 서구화 정책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감지하

고 비판에 나선 러시아 지식인이었다 하겠다. 
셰르바토프가 비판한 18세기에 러시아 사회

의 부패상, 타락상은 소련 붕괴 이후 10여 년

간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던 소위 말하는 신흥 

부유층인 신러시아인이나 올리가르히의 생활상

을 떠올리게 한다. 18세기 러시아 사회의 서구

화의 여파는 분명 오늘날 포스트 소비에트 사

회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의 여파에 견줄 만

한 것이라 생각되며, 표트르 대제 이후 서구화 

문물의 확산으로 도덕적 부패가 만연되었다는 

것은 소련 붕괴이후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

서 다양한 형태의 도덕적 타락 및 부패가 급증

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유사하다 하겠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러시아에서 세계화와 부패 문제

에 대한 인식의 원형은 200-300여 년 전인 18
세기 러시아 사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
늘날에도 러시아에서 셰르바토프 같이 날카롭

게 부패에 대해 인식하는 지성인이 더 많이 나

타나고, 또한 부패 문제에 대해 더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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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준 서

미시간주립대 역사학 박사

관심분야

연 락 처

E - M a i l
주요논저

러시아 역사 (사회사, 문화사)
010-6505-3233
joonseosong@hanmail.net
• 제2차 세계대전과 소련 젊은이들의 반체제 운동 

(서양사론, 2009)
• 대중잡지 ꡔ불꽃(Огонёк)ꡕ에 나타난 소비에트 병사 

이미지와 그 정치적 함의, 1944-1953 (노어노문학, 
2009)

• 전후 스탈린 시기 사회주의적 경쟁의 퇴조와 ‘대협

약’의 성립, 1944-1953 (슬라브학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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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경우 일정부문 새로운 경제엘리트

들이 기존의 권력상층부에서 정치엘리트들의 

전환에 의하여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단절보다

는 충원이라는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럽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제엘리트들

의 출현은 단지 권력 상층부들 권력교체라는 

모습뿐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

한 영역에서 나타났으며 그 과정이 가히 혁명

적이었다. 러시아 중앙정치엘리트들 역시 지방

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던 지방엘리트들에 의

하여 상층부 정치권력이 교체되었으며 이와 마

찬가지로 소비에트 시절에는 없었던 경제엘리

트들의 출현은 혁명적 현상으로 표현할 수 있

다고 보겠다. 1990년대 경제 엘리트들은 정치

엘리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때로는 더 강력한 

영향력을 러시아 사회전역에 행사하였다. 옐친

시기를 통틀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관계를 

협력과 경쟁관계인 갈등의 시기로 볼 수 있으

며 푸틴시기에는 정치권력이 경제 권력을 제압

한 정경유착의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시적으로 경제권력이 전면화 되었던 1996

년 대선전후가 지나가고 1998년 8월 발생한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다시금 러시아 권력지형

이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의도 되었던 아니

면 의도 되지 않았던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정

치세력을 뒤에서 조종하거나 전면에 나섰던 막

대한 자본을 보유한 금융권력이 쇠락의 길을 

걷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국가 모라토리움 

선언과 루블화 폭락은 올리가르히의 돈줄이었

던 1500여개 상업은행의 도산과 금융권 구조

조정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이들 

상업은행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거머쥐게 되

었다. 정치엘리트와 경제엘리트들의 갈등과 경

쟁은 각자가 인식되고 합의된 영역을 넘어서는 

순간 시작된 것이다. 금융위기를 통하여 정치권

력이 다시금 경제권력과 견줄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으나 2000년 대선을 앞두고 정

치권력은 다시금 경제권력에 그 입지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푸틴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기까

지 올리가르히의 재정적 지원과 미디어를 중심

으로 한 여론 형성이 매우 유효했으며, 특히 제 

2차 체첸전쟁에 대한 지지여론을 조성함으로서 

푸틴의 지지율을 상승시켰다. 그러나 푸틴은 올

리가르히보다 더 강력한 지지기반이 있었으며 

이 지지기반을 중심으로 1990년대 변혁과정에

러시아의 정경유착
-푸틴시기를 중심으로

김 선 래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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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지배구조를 형성한 

올리가르히를 제어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여

론조사에서도 올리가르히의 정치적 활동에 대

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론

조사’ 재단의 여론조사 결과 재벌의 사회적 기

여도가 긍정적이라 응답한 시민이 2%에 불과

했으며 12%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른 조사기관도 이와 비슷하

게 재벌의 정치관여를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는 등, 이미 러시아 사회전반에서 

재벌들에 대한 혐오와 과도한 정치적 개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가고 있었다.

1. 정치권력의 대반격과 경제엘리트들

의 패배

1999년, 올리가르히에 대한 암묵적인 특권

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국가가 혹은 국가로 대

표될 수 있는 정치적 엘리트들이 경제 권력에 

대하여 새 규칙을 정하고 통제하여야 한다는 

정치세력의 입장이 힘을 얻고 있었다. 이러한 

신국가주의적 흐름이 옐친집권 후반기에 정치

세력으로부터 형성되었지만 실질적인 올리가르

히에 대한 견제와 대응에 힘을 실을 정도로 강

력하지는 못하였었다. 신국가주의 경향은 푸틴

정부에 와서 그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다. 푸틴

은 대통령 취임 이후 올리가르히와의 회동에서 

정경분리 원칙에 관한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었

다. 이는 올리가르히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국가권력도 올리가르히의 자산에 대하여 관여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

사협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정치적 올리가르히

들은 푸틴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푸틴정권은 자신의 지지세력인 

전직 KGB 출신인 체키스트와 군부요인을 통

칭하는 실로비키를 통하여 경제 권력을 제압하

기 시작하였다. 이후 실로비키와 올리가르히의 

전쟁은 푸틴 집권 1기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

되었으며 푸틴집권 2기에는 명실상부하게 정

치권력이 경제권력을 제압하고 올리가르히들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푸틴과 올리가르히의 전쟁은 미디어그룹을 

장악한 미디어황제 구신스키의 구속으로 시작

되었다. 구신스키와 베레조프스키, 그리고 호

도로프스키는 푸틴의 배후세력에 전직 정보요

원들인 체키스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반 푸틴전선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세무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푸틴의 올리가르히 길들이기는 

러시아최대의 가스독점업체인 가스프롬과 최대

석유회사 루크오일사, 그리고 언론그룹 메디아 

모스트그룹의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진행되었

다. 모스트그룹의 구신스키구속과 루크오일사

의 해체에 이은 호도로프스키의 구속, 그리고 

아에로플로트사의 자금 횡령혐의로 추적을 받

던 베레조프스키의 망명 등, 올리가르히 중에

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던 세력이 모두 제거

되었다. 미디아-모스트 그룹의 TV 채널들을 국

유화되었고 베레조프스키의 TV 채널인 TV-6
는 폐쇄 당하였다. 2000년, 2001년 옐친정권 

시절 정치세력화 된 올리가르히에 대한 숙청은 

국가적 명분과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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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행정부 내 지위 기업 내 지위

1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전 가스프롬 회장

2 이고리 세친  대통령실 부실장 로스네프티 회장

3 블라디슬라프 슈르코프  대통령실 부실장 트란스네프티프로둑트 회장

4 이고리 슈발로프  대통령 자문 소브콤 플로트 조선회사 회장

5 빅토르 이바노프  대통령실 부실장 아에로플로트 회장

6 알렉산드르 쥬코프  부총리 전 러시아철도 회장

7 빅토르 후루시텐코  에너지 및 산업성장관 트란스네프티 회장

8 세르게이 이바노프  부총리 UACC 회장

9 알렉세이 쿠드린  재무성장관 브네쉬토르그방크 회장

10 레오니드 레히만  통신성 장관 스뱌지 인베스트 회장

11 세르게이 프리호드코  대통령실 부실장 핵연료회사 사장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정치권력의 승리로 이

어졌다. 그런데 푸틴집권 초기 발생한 정치적 

올리가르히들의 제거와는 다른 양상이 푸틴집

권 1기 후반인 2003년 후반기에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 2003년에 있었던 유코스 사태는 집

권초기에 있었던 정치적 올리가르히에 대한 제

압이 아니라 경제 엘리트들을 정치권력에 순응

하고 길들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발생했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시기 푸틴정권은 옐친

시기와 비교할 때와는 상대적으로 경제영역에 

있어 국가자율성이 현저히 강화된 시기였다. 
유코스 그룹회장인 호도로프스키는 러시아 국

가전략산업의 하나인 석유 기업을 외국기업에 

팔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이러한 시도는 러시아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로 푸틴정부는 보았

다. 특히 푸틴정부를 반대하는 호도로프스키가 

야당세력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가 하면 푸틴과 

맞서 대통령경선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등 정치

권력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결국 호도로프스키를 탈세 및 횡령혐의로 구속

하고 유코스를 국유화함으로서 국가 전략산업

에 대한 국유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하여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 강화 되었다고 하나, 그렇다고 

국가영역에서 올리가르히와의 유착관계가 단절

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푸틴정권하에서 정치권

력에 순응하고 묵인된 경계선을 넘지 않는 올

리가르히가 승승장구 했다는 점에서 정치권력

과 경제권력은 불가근 불가원(不可近-不可遠 ) 
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국 첼시 구단주

로 잘 알려진 시브네프티 회장 로만 아브라모

비치는 푸틴시기에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성장

한 대표적 올리가르흐이다. 그 밖에도 루크오

일의 바기트 알렉페로프 등 친정부적 올리가르

히를 중심으로 경제엘리트가 재편되었다.

2. 재국유화와 크렘린 올리가르히의 

탄생

유코스 사태를 기점으로 국가전략산업에 대

한 국유화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거대 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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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국영기업체의 

요직에 푸틴정부의 핵심세력이 입성하게 되며, 
이들을 국가 올리가르히 또는, 크렘린 올리가

르히라고 부른다. ‘로스네프티’에는 이고리 세

친이 ‘로스테흐놀로기야’에는 세르게이 체메조

프가 회장으로 입성하였다. 이후 러시아 최대 

가스공사격인 가스프롬회장엔 드미트리 메드베

데프가 임명되었다.
재국유화 현상은 석유 및 가스등 천연지하

자원 분야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올리가르히

가 소유하고 있었던 국내기업들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도 그 대상이 되었다. 대표적 사례

로서 러시아 최대의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다국

적 석유회사 쉘로부터 사할린-2 프로젝트를 인

수했으며 영국의 메이저 석유회사 BP와 러시

아 석유회사 TNK의 합자회사인 TNK-BP로

부터 시베리아 코빅타 유전개발권을 인수하는 

등 러시아 국가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사업들과 

기업들의 재국유화가 빠르게 일어났으며 이러

한 재국유화 과정에서 이들 국영기업체 CEO
들이 현직 정치인과 관리들이 겸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국영기업체 CEO들을 크렘

린 올리가르히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국영기

업 이외에도 국영기업과 다른 형태인 국가기업

이 설립되었다. 국가기업은 국영기업체와는 달

리 특정해당법령에 의하여 경영 및 재정상의 

자율권과 독립성을 갖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국가기업으로는 로스테흐놀로기(Rossiiskye 
technology)와 로스나노테흐(Rosnanotekh), 
그리고 로스아톰(Rosatom), 뱅크 라즈비치야, 
OAK(항공기제조사), OSK(조선사), 올림피 

스트로이 등이 있다. 이중 로스테흐놀로기는 

러시아 무기 수출입중계 기업인 로스 아바론엑

스포르트(Rosoboronexport)를 기반으로 설립

된 대규모 지주기업이다. 이 회사는 민간 및 

군용 항공기, 헬기, 금속산업, 자동차산업 등 

주요 국방산업분야와 민간 원자재, 제조산업을 

아우르고 있으며 계열사만도 250여개에 이르는 

방대한 기업이다. 크렘린 올리가르히들의 특징

은 푸틴이 전현직 공직자를 기업의 이사회와 경

영수뇌부에 임명함으로서 사실상 국가가 기업에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파이넨셜 타임즈

에 의하면 2006년 중반 러시아 대통령실의 고

위간부 11명이 6개 국영기업 이사회의 회장직

을 맡고 있으며, 동시에 12개 기업의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기업체의 사장직을 

겸임하는 현상이 푸틴 정권하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올리가르히와 구분되는 새로운 형

태의 산업과두지배계급의 탄생인 것이다.
푸틴정권하에서의 올리가르히의 영향력은 

러시아경제를 견인하는 견인차와도 같다. 러시

아 대표적 올리가르흐 23명이 러시아 전체 취

업자의 16%, 금융자산의 17%를 차지 할 뿐 

아니라 러시아 전체 매출액의 3분의 1을 차지

하고 있다. 또한, 100대 올리가르히들이 소유

하고 있는 재산은 2480억 달러 규모로 러시아 

국내총생산의 4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그 경

제적 영향력이 대단하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

들은 올리가르히가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

익률이 좋지 않으며 타 민간기업과 외국기업에 

비교하여 실적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올리가르히는 러



연구논문

R
ussia

&
R

ussian Fed
eratio

n

55

H
A
N
K
U
K
U

N
IV ER SIT Y O F FO

RE

I G
N
ST
U
D
I E
S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H
A

NKUK
UNIVERSITY OF F OREIGN

ST
U

DI
E S

시아성장을 견인한 경제엔진이며 산업개혁에 

이바지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내내 러시아정부는 올리가르히에 대

한 정부의 지원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발표를 하였다. 이는 러시아 경제에 있어 

올리가르히의 참여 없이도 러시아 경제가 발전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대

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정부

는 올리가르히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

다. 올렉 데리파스카가 경영하고 있는 러시아 

알루미늄그룹인 ‘루살’에 대한 지원이 그 대표

적 사례이다. 2009년 말 알루미늄 그룹 ‘루살’
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식 10%
를 매각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정부가 국민연

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된 국민복지 

펀드의 기금으로 러시아 알루미늄 그룹인 ‘루
살’을 지원하는데 있다. 이미 2008년 가을에 

러시아 정부는 채무불이행상태에 있었던 ‘루
살’ 그룹을 지원하기 위하여 25억 달러 상당

의 긴급 자금을 대외경제은행으로부터 조달하

였다. 2008년 중반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와 더불어 세계 알루미늄가격의 하락으로 인하

여 이중고를 겪고 있는 ‘루살’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특혜로 인식되고 있었다. 게다가 이번 

지원이 국민연금을 보조하는 석유·가스 기금으

로 조성된 국민복지 펀드로 지불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 혜택은 파격적이다. 국민복지 펀

드의 부실이 국민연금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이 있다는 점에서 올렉 데리파스카의 ‘루살’그
룹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지원은 전격적이다. 
올렉 데리파스카의 경우와는 달리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를 호령하던 올리가르히 중 푸틴

정권에 대항하였거나 정치적 세력화를 모색하

였던 그룹은 거의 제거되었다. 남아있는 올리

가르히들은 크렘린의 친위부대화 되었다. 이들 

친위부대 중 특히 아브라모비치와 벡셀베르그 

그리고 ‘루살’의 올렉 데리파스카등이 대표적

인 친 크렘린 세력이다. 정치엘리트가 러시아

를 통제하고 올리가르히들이 철저하게 정경유

착의 형태로 살아남아 있는 것이 현재의 러시

아 경제엘리트들의 현 주소이다.
푸틴정권의 올리가르히 정책의 기본 골격은 

“국가는 통치와 권력을 행사하고 재벌은 비즈

니스에 전념한다”이다. 푸틴은 정치권력과 경

제권력과의 일정한 사회적 계약에 동의하고 인

정하는 기업가들에 대하여 오히려 법적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18 이는 올리가르히 길들이기라

는 정치적 목적과 정치자금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실용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푸틴

은 올리가르히들의 분할통치라는 방식으로 정

치로부터 배제시키는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로서 러시아 국가는 올리가르히라는 특정계

급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보다 

더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자율성이 확보된 

형태로 강화되었으며 이는 정치권력이 경제권

력보다 우위에 서 있다는 것을 뜻한다.
메드베데프 정권하에서 올리가르히들의 정치

적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가산

제 국가형태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것이 

현재의 러시아 경제의 특성이다. 문제는 경제 

18 Brown, Archie. 2001. “Vladimir Putin and Reaffirmation of 
Central State Power.” Post-soviet affairs 17,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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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들이 기술개발이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하여 러시아 경제의 발전을 꾀하기 보다는 

지하자원의 분배와 같은 지대추구행위를 지속

함으로서 러시아 경제 발전에 그 한계를 노정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엘리트들 또한 국

가의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에 순

응하고 우호적인 올리가르히들에 대하여 경제

적 이권을 제공하는 형태로 국가권력을 유지하

려 한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정치권력과 올리

가르히는 주어진 자원을 분배하는데 더 중점을 

두는 신 가산제 형태의 지대추구행위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 양대 세력

의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 선 래

이메모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정치학 박사

관심분야

연 락 처

E - M a i l
주요역서

국제정치, 러시아정치

010-2268-1998
sunrae63@hanmail.net
• 러시아 기업제도에 관한 고찰 (도서출판 와서, 2009)
• 미군주둔과 러시아의 대응 (카프카즈를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2007)
• 푸틴의 러시아 (도서출판 한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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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피해1는 바다인가, 호수인가? 약 1100
만 년 전까지 아조프해, 흑해, 지중해를 거쳐 

대양과 연결되었던 카스피해는 오늘날 카프카

즈 산맥의 동쪽, 광대한 중앙아시아 스텝의 서

쪽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내수(inland body 
of water)이다.2 그 길이는 남북으로 약 

1,200㎞, 동서간 평균너비는 약 320㎞이며, 
면적은 일본보다도 큰 무려 386,000㎢에 달

 * 이 글은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논의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에
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점 양지
하시고, 가급적 인용을 삼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국제법상 이 내수는 호수로 분류되지만, 전통적으로 또한, 지금
도 널리 ‘카스피해(Caspian Sea)’로 불리고 있다. 따라서 이 글
에서도 바다의 의미를 배제한 일종의 고유명사로서 이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2 “Caspian Sea.” Encyclopaedia Britannica Online. 
Encyclopaedia Britannica, 2010. Web. July 2010 
<http://search.eb.com/eb/article-9110540>.

한다. 이러한 지질학적 기원과 규모의 거대함, 
물의 염도로 인해 카스피해는 전통적으로 바다

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국제법적 기준에 따

르면, 카스피해는 엄격하게 말해서 바다가 아

니라 호수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런데, 카스피해가 바다면 어떻고, 호수면 

또 어떻단 말인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

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1991년 소련 해

체와 함께 탄생한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

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이란에게 있

어 이것은 국가이익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

다.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 규정에 따라 이들 5
개국의 경계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바다와 호수

의 지위 규정과 경계획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카스피해 연안국들의 치열한 경계논쟁 과정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1. 바다와 호수에 대한 법적지위 규정

과 경계획정의 원칙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면적이나 염도가 바다와 호수를 구분

하는 법적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둘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대양(Ocean: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등)과의 연결여부이다. 
바다는 반드시 대양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22
조에 따르면 “폐쇄해 또는 반 폐쇄해는 둘 이

카스피해(Caspian 
Sea)는 바다인가, 
호수인가?*19
-러시아 서남부의 경계문제

제 성 훈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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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국가들에 의해 둘러싸여 좁은 배출구를 통

해 다른 바다 또는 대양과 연결되거나, 또는 

둘 이상 연안국들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으

로 완전히 또는 주로 구성되는 만(gulf), 해분

(basin) 또는 바다(sea)를 의미한다.”3

호수를 규정하는 국제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유엔 해양법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대양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강과 운하는 해양법 규범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양으로 연결되는 

수역 역시 호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역

시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연안국들

의 합의에 의해 바다의 지위 선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유엔 해양법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바다의 경계획정에서는 영해(territorial sea),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공해(high sea) 등의 개념이 적용된다. 영해는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으로서, 기선(基
線)으로부터 12해리 범위에서 결정된다. 이때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및 지하에

도 미친다. 해역의 폭이 24해리 이하인 경우에

는 양국의 합의에 의해 경계를 획정하되, 일반

적으로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 해양

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에 대한 연

안국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수역으로서, 기
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해역에서는 제3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3 이에 근거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위치한 아조프해
(Sea of Azov)는 바다로 규정된다.

항행, 상공비행, 해저전선 및 도관 부설, 이에 

부수되는 해양이용의 자유를 향유하게 된다. 공
해는 내수와 영해를 제외한 모든 해역으로서, 
어느 국가의 주권 하에도 들어가지 않고 모든 

국가에게 개방되는 해역을 말한다.
따라서 바다의 경계를 설정할 때는 일반적

으로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200
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본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해역의 폭이 24해리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선의 원칙(принцип срединной 
линии)’을 따른다. 1958년 제네바협약에 따르

면, 중간선은 두 국가의 기선들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간선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정된 중간

선을 사용하는 ‘공평성의 원칙(принцип справ
едливости)’이 적용된다. 즉, 해안선이 복잡하

여 중간선의 정확한 획정이 어렵거나, 영토논

쟁 중인 도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석유-가
스 매장지가 중간선 사이에 걸쳐있을 때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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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개발 또는 지분 분할 등을 전제로 통상 중간

선을 수정한다. 중간선을 적용하지 않는 다른 

경계획정 방법으로는 위도 및 경도선 이용의 

방법, 도서 주위에 독립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엔클레이브(enclave) 방법 등이 있다. 또한, 
해안선의 길이에 따라 해양공간의 면적을 분할

하는 ‘비율의 원칙(принцип пропорциональн
ости)’ 등도 사용된다.

그러나 둘 이상 국가의 경계가 교차하는 경

계호수는 해양법협약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연안국들의 내수로 분류된다. 내정불간섭의 원

칙에 따라 경계호수의 법적 레짐 설정은 연안

국들의 배타적 권한에 속한다. 경계호수의 법

적 레짐은 연안국 전체의 합의 하에 공동이용4 
또는 경계설정을 통한 국가별 영역 분할의 두 

가지 방식으로 설정된다. 국가별 영역 분할 시

에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중간선의 원칙

을 따른다.

 4 대표적인 사례로 페루와 볼리비아 경계에 위치한 티티카카호
(Lake Titicaca), 카메룬, 나이지리아, 니제르, 차드의 경계가 
교차하는 차드호(Lake Chad),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오대호
(Great Lakes) 등이 있다.

2. 카스피해의 지위와 경계획정에 대한 

연안국들의 입장 변화

카스피해의 지위와 경계획정 논쟁에 대한 체

계적인 이해를 위해 18세기 초부터 현재까지를 

세 단계로 구분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1단계(1722-1991년): 러시아의 

호수에서 소련과 이란 공동의 호수로

1722-1723년 표트르 대제의 페르시아 원

정으로 러시아는 카스피해에 대한 지배권을 

페르시아와 분점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양국

의 불안한 동거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결국 

19세기 초(1804-1813년, 1826-1823년) 카

스피해의 지배권 쟁탈을 위한 두 차례의 전

쟁을 피할 수 없었다. 1813년 귤리스탄 조약

(Гюлистанский договор)과 1828년 투르만차

이 조약(Турманчайский договор)에 의해 러

시아는 카스피해 전체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확

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10월 혁명과 소련의 성립

에 따라 카스피해의 지위는 변화했다. 1921, 
1935, 1940년 조약에 따라 소련과 이란은 카

스피해의 모든 해양활동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

를 갖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항행과 어업을 

포함한 제3국의 모든 활동을 불허하면서, 어업

과 자원개발을 위한 10해리 연안지역 이외에

는 어떠한 경계도 설정하지 않았다. 양국의 이

러한 공동이용 레짐은 카스피해에 평화와 안정

을 가져왔으나, 소련 해체 이후 나타난 경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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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2) 2단계(1992년-1997년): 바다인가? 

호수인가?

1991년 소련이 해체되자 이 지역에는 새로

운 지정학적 상황이 성립되었다. 카스피해 연

안에 소련의 법적 계승자인 러시아와 이란 외

에, 3개의 신생독립국들(아제르바이잔, 카자흐

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출현했다. 정치적 독

립 강화와 독자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이들에

게는 카스피해의 자원적 잠재력 확보가 요구되

었다. 따라서 이들은 소련과 이란의 호수였던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 변경과 국가별 영역 분

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과거와 같은 영향력

을 유지하고 서방의 자원개발 참여를 저지하려

는 의도에서 새로운 법적 지위 부여를 주저했

다. 따라서 새로운 지위 규정까지 모든 연안국

들에게 소련시절 제정된 법적 레짐(1921, 
1941년 조약 등)의 준수를 제안했다.5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신생독립국들은 러시아

의 제안을 거부하고, 자기 식대로 카스피해에 

국가별 영역을 설정하기 시작했다. 이에 러시

아는 1996년 5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국제컨

퍼런스에서 공동이용 레짐을 제안했다. 즉, 카

스피해를 연안 5개국 공동의 자산으로 규정하

고 다른 국가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해양개

 5 러시아는 1991년 알마아타 선언에서 CIS 회원국 전체가 소련
의 모든 조약 및 협정에서 나오는 국제적 의무의 이행을 약속했
기 때문에 카스피해에 관한 소련-이란 조약들 역시 법적으로 유
효하다는 입장이었다.

발을 제한하고자 했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에

는 카스피해 중심부의 풍부한 자원에 대한 통

제권을 확보하고, 서방의 개입(자원개발과 송

유관 건설 등)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란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이에 대

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제르바이잔은 가장 적극적으로 카스피해

의 완전한 분할을 주장한 국가였다. 1993년 

카스피해를 ‘경계호수’로 규정하고, 중간선을 

기준으로 다섯 개의 국가섹터로 분할할 것을 

제안했다. 아제르바이잔에 의해 제시된 협약안

에는, “카스피해(경계호수)는 연안국들의 영토

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인 주권적 섹터들로 분

할된다”고 명시되었다. 이어서 1994년 9월에

는 ‘아제르바이잔 섹터’에서의 유전개발을 위해 

서방의 메이저기업들과 이른바 ‘세기의 계약

(The Contract of the Century)’을 체결했

고, 이듬해에는 연안국 중 유일하게 헌법에 자

국 섹터의 존재를 규정했다.6 이러한 조치는 

자국 섹터의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서방기업들

에게 확실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었다.
카자흐스탄은 아제르바이잔과 함께 러시아

가 제안한 공동이용 원칙에 반대했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이 카스피해의 지위를 ‘경계호수’
로 규정했다면, 카자흐스탄은 그것을 ‘폐쇄해’
로 보았다. 따라서 1993년 12해리 영해와 배

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제안했다. 카스피해의 

넓이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

 6 헌법 11조 2항에서는 카스피해 지위에 대한 섹터분할안에 부합
하는 ‘아제르바이잔 섹터’ 내의 바닥, 수역, 공중 모두가 자국의 
소유로 선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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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경계는 중

간선의 원칙에 따라 설정될 것이고, 그 수역에

서 제3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의 자유로운 

항행과 비행, 전선 및 도관의 부설, 학술연구 

수행 등이 허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94년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를 ‘호수도 아니고 바다

도 아니다’라고 규정하며, ‘바닥은 국가섹터들

로 분할하지만, 수역은 공동이용한다’는 내용

의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입장은 카스

피해 지위 문제를 우회하여 연안국들 간에 대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였다. 즉, 카스피

해를 아제르바이잔의 주장대로 ‘경계호수’로 

규정할 경우 오랜 세월동안 자유를 누렸던 항

행과 어업에 타격을 줄 것이고, ‘바다안’을 고

수할 경우에는 카스피해 수역에 대한 통제를 

원하는 러시아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이 유엔에 의해 공식

적으로 인정받은 중립국이라는 이유로 카스피

해 지위 또는 경계획정 문제에 있어 애매한 입

장을 취했다. 1993년 10월 국경법에서 일방적

으로 12해리 영해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이후 

카스피해를 해양법협약의 카테고리를 벗어나는 

‘내수-호수’로 보았다. 따라서 중심부에서의 해

양자원 공동이용을 지지하면서, ‘섹터’라는 말 

대신 ‘대륙붕’이라는 용어를 선호했다. 전반적

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은 논쟁이 되고 있는 석유 

매장지들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

지 카스피해에 대한 협정 체결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했다.7

 7 И. Б. Эжиев, Геополитика Каспийского региона (Мос

의견이 분분해지자 러시아는 1996년 11월 

11-12일 카스피해 연안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철회했다. 45해리 

범위의 국가섹터를 광물자원에 대한 각국의 배

타적 관할지역으로 규정하고, 5개 연안국들의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중심부 바닥(20-90해리)
을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45해리 밖에서 

각국이 개발하고 있는 매장지에 대한 관할권도 

인정할 의사를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이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나,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

스탄은 결국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사실 소련 해체 이후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것은 이란이었다. 1992
년 초부터 이란은 카스피해 자원의 공동개발과 

지역기구 창설을 제안했다. 이는 카스피해가 중

간선을 기준으로 하는 국가섹터들로 분할될 경

우,8 가장 적은 몫을 받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

러나 1990년대 중반 ‘세기의 계약’ 체결과 미

국의 역내 영향력 강화 등과 같은 요인들 때문

에 더 이상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수 없게 되

었다.

(3) 3단계(1998년-현재): 바닥 분할, 수역 

공동이용 對 각 20%의 공평한 분할

연안국들 간의 협상이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1990년대 말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이 

제안한 ‘바닥 분할, 수역 공동이용’안을 전격 

ква: Андалус, 2007), стр. 105.
 8 중간선 원칙에 따른 바닥 분할 시, 각국이 획득하게 될 면적의 

대략적 비율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18.7%, 아제르바이잔 
19.5%, 카자흐스탄 29.6%, 투르크메니스탄 18.7%, 이란 
13.5%.



R
ussia

&
R

ussian Fed
eration

연구논문

62

H
A
N
K
U
K
U

N
IV ER SIT Y O F FO

RE

I G
N
ST
U
D
I E
S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H
A

NKUK
UNIVERSITY OF FOREIGN

ST
U

DI
E S

수용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1998
년 1월 발표된 러시아-카자흐스탄 공동성명에

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항행의 자유, 
합의된 어업 규범들과 환경보호의 보장을 포함

하는 수면의 공동이용 유지 시 카스피해 바닥

의 공평한 분할의 조건에서 컨센서스의 달성을 

찾아야 한다.” 뒤이어 7월에는 ‘21세기를 지

향하는 영원한 우호와 협력에 대한 선언’과 

‘토층이용의 주권적 권리 실현을 위한 카스피

해 북부 바닥 경계획정에 대한 협정’이 서명되

었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중간선을 이용하여 

바닥의 경계를 획정하되, 도서, 지질학적 구조 

등 특별한 환경도 고려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 변화는 연안국들의 경쟁적인 외

국투자 유치와 미국의 영향력 강화라는 배경에

서 카스피해의 경계획정 문제가 장기화되는데 

대한 부담감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1998년 7월 이란-투르크메니스탄 공

동성명에서는 “연안국들 간의 섹터 분할의 경

우 평등과 카스피해 자원의 공평한 이용 원칙

에 기초해야 한다”고 선언되었다. 이것은 기존

의 공동이용 레짐 주장에서 후퇴하여, 섹터분

할에 기초한 법적 레짐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이란의 입장변화를 의미한다. 이란은 1998년 

러시아-카자흐스탄 협정의 내용에 불만을 표시

하며, 카스피해의 바닥과 수역 전체를 20%의 

동등한 다섯 개 섹터로 분할할 것을 제안했다. 
즉, 다른 국가들이 선호하는 중간선의 원칙 대

신 동등한 면적의 분할을 위해 중간선을 수정

하는 공평성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2002년 

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이

란 외무장관 하라지(Харрази)는 다음과 같이 

이란의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란은 공동이용 

레짐을 ... 법적 지위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간주하지만, 분할할 경우 최소한 

20%의 공평한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모

든 연안국들의 동의에 기초하여 채택되는 카스

피해 법적지위 규정까지 외국기업들과 국가들

에게 석유부문의 활동 수행을 허용하지 않을 것

이다.”9 이란이 이러한 입장을 취한 이유는 러

시아-카자흐스탄이 합의한 중간선 기준의 섹터

분할에서 연안국들 중 가장 작은 몫인 14% 정

도에 만족해야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른바 

‘이란 섹터’의 토층에는 석유가 거의 없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란의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이란의 구상대로라면, 자신의 

섹터가 약간 확대되기는 하지만, 남부의 풍부한 

매장지들을 이란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중간선

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넓은 섹터를 차지할 

카자흐스탄 역시 이 제안에 반대했다.
1990년대 말 모스크바의 입장변화는 아제르

바이잔의 입장변화로 이어졌다. 아제르바이잔

은 1998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합의한 ‘바
닥 분할, 수역 공동이용’안에 동의했다. 2001
년 1월 푸틴 대통령은 바쿠를 방문하여 알리

예프 대통령과 카스피해 협력 원칙에 대한 공

동성명을 발표했으며, 그 이듬해 9월에는 중

간선 원칙에 입각한 ‘카스피해 바닥 인접 구

역 경계획정에 대한 협정’에 서명했다. 2001
년 11월 모스크바 CIS 정상회의에서는 아

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 간에 카스피해 바

 9 Международная жизнь №. 2 (2002), ст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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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 경계획정에 대한 양자협정이 서명되었다. 
2003년 5월 마침내 카스피해 바닥 인접 구역 

경계획정의 경계획정선 교차점에 대한 3자 일

반협정이 서명됨으로써 카스피해 북부의 경계

획정은 최종 마무리되었다. 전체 5개국 중 3
개국이 ‘바닥 분할, 수역 공동이용’안에 합의

하자, 남은 것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란의 선

택이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의 입장은 여전히 비

일관적이었다. 아제르바이잔이 논쟁 중인 석유

매장지 아제리, 치락 등의 개발에 적극 나서

자, 투르크메니스탄은 공동이용 레짐안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1998
년 1월 외무장관 보리스 쉬흐무라도프(Борис 
Шихмурадов)는 “카스피해는 섹터로도 나눌 

수 있고, ... 각국의 45해리 지역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중립화할 수도 있다. 두 안 모두 우

리는 만족한다”며 러시아가 제안했던 45해리 

관할지역안,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의 섹

터분할안 모두 반대하지 않았다. 또한, 카스피

해 안쪽으로 깊숙이 뻗어있는 ‘압셰론 반도를 

고려하는 아제르바이잔-투르크메니스탄 중간선 

설정 불가’의 조건 하에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

는 카스피해 분할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그

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카자흐스탄이 경

계획정에 합의한 이후인, 1998년 7월 투르크

메니스탄-이란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의 제안에

도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1년 6월 니

야조프 대통령은 카스피해 바닥 분할을 지지하

면서, 수면에 대해서는 12해리 영해와 35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나머지 수면은 항행을 

위한 공동의 바다로 규정하자는 새로운 제안

을 했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러한 비

일관적인 입장과 제안 속에서도 이란을 배제

하는 경계획정만은 일관되게 거부했다. 2002
년 4월 아쉬하바드 연안국 정상회의에서도 이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 도출에 실패했으며, 이

러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입장은 지금까지도 변

함이 없다.
이란은 3개국의 합의가 기정사실화된 2001

년 2월 카스피해 연안국 외무차관 회의, 3월 

하타미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에서도 거듭 자

신의 원칙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 때문에 당시 러시아-이란 공동

성명에서는 카스피해 법적 레짐의 완성까지 어

떠한 경계도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결정과 합

의는 연안국 전체의 동의가 있을 때 효력을 갖

는다는 것이 특별히 명시되었다. 그러나 러시

아의 진심은 2001년 11월 카스피해 문제에 

관한 대통령 특별대표 빅토르 칼류즈늬이(Вик
тор Калюжный)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만일 

오늘이 1997년이라면, 해결의 기초에 충분히 

이란의 제안이 놓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이미 복잡해졌다. 먼저 1998, 
2000년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대통령들은 카

스피해 경계획정의 다른 원칙이 명시된 양자 

간 문서에 서명했다. 2001년 1월에는 러시아

와 아제르바이잔 대통령들에 의해 유사한 문서

가 서명되었다. 국제법은 이 문서들을 우회하

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10

10 Бутаев А.М. Каспий: зачем он Западу? (Москва: Изд-в
о МГУЛ, 2004), интернет-издание. http://www.caspiy. 
net/dir3/west/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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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카스피해의 지위 규정과 경계획정 논쟁에 

있어서 ‘바다인가, 호수인가’의 문제는 연안국

들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논쟁의 본질

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안

국들 간의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구조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지정학적 갈등구조의 기저(基底)에는 자국의 

정치적 독립 강화와 독자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자원에 대한 국가별 통제권을 확보하려던 아

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그리

고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과 자원에 대한 통제

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러시아-이란의 투쟁이 

있었다. 여기에 공식적인 중립국의 지위를 확

고히 하려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계산, 자원의 

불균등한 배열로 인해 중심부 자원에 대한 지

분 확보 또는 자국 섹터의 확장을 원하는 러

시아와 이란의 열망은 카스피해의 경계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대 초 자원에 대한 통제권은 국가별로 분할하

면서, 수면에 대한 통제권은 전체가 공유하는 

타협안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이 

합의하면서 카스피해 경계논쟁은 해결의 돌파

구를 찾게 되었다. 물론 이란의 반대와 투르크

메니스탄의 소극적인 자세가 아직 계속되고 있

기 때문에 카스피해의 경계갈등은 여전히 진행

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다든, 호수든’ 배는 닻을 올리

고 항해를 시작했으며, 비록 지체되고 있지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 성 훈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관심분야

연 락 처

E - M a i l
주요논저

국제정치, 러시아 정치경제

010-5501-1403
hufsbart@hanmail.net
• 극동에서 러시아 대외정책의 지정학적 양상 (2000- 

2007) (М: Издатель Воровьев А.В., 2008)
• 일본의 남쿠릴열도 영토요구에 대한 2000년대 러시

아의 입장 (슬라브연구, 2009)
• 러시아 대 중국정책의 지정학적 지향: 2000년대 양

국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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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20세기 수십 년간 평등사회 건설

이라는 기치 아래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고,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의 위용을 과시

하며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영원한 제국을 구축

하고자 하였다. 그곳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평화로우며 미래를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자유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21세기 벽

두 오늘날의 러시아를 보면 정말 과거에 그러

한 날들이 있었는지, 혹은 그러한 포부를 이 

나라가 가졌던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지난 수십 년간의 모습은 한

여름 밤의 꿈처럼 멀리 아득하게 보인다. 
물론 현재 러시아에는 새로운 기업가 계층

이 형성되고 있고, 시민들에게 과거와는 다른 

적극적인 노동 동기가 생기고 계층상승의 통로

가 열렸으며, 경력을 쌓으며 새로운 창업을 위

해 내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발견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노

동자원과 금융자본의 편중, 빈부 격차 현상들

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실업상

태에 처해 있거나, 대도시에서는 이주노동자들

이 떠돌고 있고, 그 외에도 범죄, 테러, 인구감

소 등 여러 사회문제들이 발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사회현상 중 하나

는 소득과 생활수준의 차이에 따라 뚜렷이 구

별되는 여러 사회집단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

이다. 오늘날 러시아에는 거지(нищие), 빈곤층

(бедные), 하위안정층(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е), 중

위안정층(среднеобеспеченные), 안정층(обесп
еченные), 부유층(состоятельные)으로 서로 

구별되는 사회집단들이 나타나고 있다.1 이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은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의 사회집

단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소비하며 

향락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

은 줄어드는 휴식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넘어

서서 아예 생존의 문제를 염려하고 있다. 휴가

를 보내고, 문화시설과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이용하고, 책과 신문을 사보는 것조차 대다수

의 국민들에게는 힘든 실정이다. 지금 현대 러

시아에서 견고한 중간계급의 발생이나 형성을 

논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또 주목할 점은 이러한 사회계층들

 1 Н. Е. Тихонова, Феномен городской бедности в совр
еменной России (Москва : 2003).

러시아에는 누가 
살고 있었나? 
-16~20세기 러시아 사회
계층화 과정의 특수성

최 우 익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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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구와는 다른 현상이나 특징을 가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러시아에 등장한 

특정 사회집단에 대해 자슬랍스까야(Т. И. Зас
лавская)는 그들을 ‘비즈니스계층(бизнес-сло
й)’이라고 정의했다. 그녀가 정의하는 비즈니

스 계층이란 이윤획득의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독자적인 결정

권을 지니며, 자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수

하는 사회집단이다.2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서구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집단이며 특별한 정의가 필요 없는 개념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비에트 계획경제에서 이제 개

혁에 따른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러시아에

서 이들은 과거에는 없었으며 이제 특수하게 

발생한, 따라서 별도의 정의가 필요한 역사적 

개념의 집단이며, 또 한편으로는 과도기적 사

회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어떤 다른 나라와도 차

이가 있는 특수한 사회계층화 과정을 겪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진행으로 볼 때 미래에도 

역시 어떤 나라와도 다른 독특한 특징의 사회

계층화 현상이 러시아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

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회계층화 

과정과 경험을 겪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20세기 수십 년간의 사회주의 이데올

로기를 넘어서서 수세기의 역사적, 문화적 차

원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결국 러시

아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으며, 지금은 누가 살

 2 Т. И. Заславская, “Бизнес-слой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ущность, структура, статус,” Общ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1995, № 1).

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살

게 될 지에 대한 문제이다. 

1. 16~19세기 러시아의 사회계층화 

과정

역사적으로 각 시기마다 작동한 사회계층 

형성의 기제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면 현대 러시아의 사회계층화 과정을 이해하기

가 힘들다. 이러한 기제들은 러시아 문화에 의

해 만들어졌고, 또한 유럽 쪽 서부로부터 동양 

권역 사이에 펼쳐진 지리적 생활조건이나, 동

슬라브족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족들의 수용과 

융합 과정에 의해 만들어졌다. 외국문화로부터

도 사회계층화 과정은 영향을 받았다. 역사적

으로 러시아 문화는 동양으로부터도 또한 서양

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아 다양한 정신적 가치들

과 지향성이 축적되어 왔다. 
모스크바 러시아 시대부터 사회에는 사회계

층들의 중대한 단위가 세밀하게 형성되기 시작

하였다. 즉, 군주와 귀족, 관리, 군인과 관료, 
농민이 바로 대표적인 집단들이다. 그 외에도 

상인, 산업가, 수공업자, 성직자와 같은 사회계

층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러시아의 경제 영역에는 학자들이 분배 혹

은 ‘배급(раздаточный)’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경제행위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행위가 중앙 

집중적 국가관리 체제에서 보통 나타나는 것이

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러시아 역사상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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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연발생적으로, 또한 많은 점에서 혹독한 

기후의 자연 조건 속에서 만들어졌다. 왜냐하

면 러시아의 기후는 시장관계가 역동적으로 발

전할 정도의 충분한 잉여생산물을 농업생산자

들에게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3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각 시민들이 ‘매매’ 행

위를 통해 부유해질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지만, 분배의 경제체제에서는 자산의 분배를 

통제하는 규범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용

한다. 후자의 체제에서는 한편으로는 모든 생

산물의 처리나 관리의 권한이 중앙으로 이전될 

것이 요구되며(역사적으로 이것은 공물, 조세, 
소작료, 부역, 소비에트 계획경제의 생산할당 

형태로 나타났다), 또 한편으로는 하사, 증여, 
사회적 소비기금, 월급의 형태로 생활 자원의 

재분배가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재산 상태와 사

회적 지위의 높낮이가 결정된다. 그러한 경제

체제에서 시장이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그친다.
18세기 초 표트르(Петр) 1세의 개혁도 사

회구조를 본질적으로 바꾸지 못했다. 전국가적 

개혁을 위해 동원되었던 조치들은 결국 봉건 

제국의 경제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모

든 국민들을 사회적 위계질서 안에 가지런히 

정돈한 표트르 1세의 신분분할체계는 자연발

생적인 사회계층화 과정들을 억제하였다. 각 

신분(сословия)은 각각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그것은 법적으로 상속된다. 이것은 크

게 특권층(그들은 조세와 병역 의무로부터도 

 3 О. Э. Бессонова, Раздаток: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ая тео
рия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Новосибирск : 
1999).

해방)과 비특권층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로는 

귀족, 명예시민, 사제, 상인이 포함된다. 각 신

분에 따라 그에 걸 맞는 국가 및 병역의무를 

지고 있으며, 국가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을 하도록 그들을 독려하였다. 비특권 신분들

은 소시민계급, 장인, 농민, 카자크인 이었다. 
이들은 필수적으로 조세를 납부해야 했고, 때

로는 병역의무를 졌다. 신분적 의무와 사회적 

권리는 기본적으로 상속되었고 마음대로 변경

할 수 없었다. 반면 한 신분으로부터 다른 신

분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허용된 몇몇 통로가 

존재하기도 했다. 특히 국가로부터 지시된 몇

몇 과업을 잘 이행하면, 성직자와 소시민 계급

의 자녀들에게 낮은 관직이 허용되었고 그것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바꾸거나 상승할 

수 있었다.
러시아 경제에서는 항상 국가적 소유가 우

세하게 나타났다. 군인들과 관리들은 근무의 

대가로 보수를 받지만 법으로 보장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반면 귀족의 재산은 그

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만 몰수되었다. 오랜 기

간 사적 소유권 제도가 발전하지 못하고, 국가

적 소유가 우월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한편으

로는 국민들이 수동적으로 되었고, 또 한편으

로는 권력기관 특히 관리자들이 전횡을 부리는 

행태가 나타나곤 했다. 사회계층의 독립적인 

단위로서 부르주아는 러시아에서 농노제의 폐

지 후, 즉 19세기 후반이나 20세기 초에나 형

성되었다. 그 시기에 그들의 계급적 이해와 요

구는 그다지 견고하게 형성되지 못했다. 
서유럽과 비교하여 러시아의 도시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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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러시아의 도시들은 지방(특히 시베리아)에서 

조세징수 등 농업에 대한 행정적 기능의 역할

을 수행하는 특수한 공간에 불과했다. 이것은 

서구에서 군주제 권력에 심각한 도전자로 등장

하기도 했던 시민계층이 러시아의 도시에서는 

발전하기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러

시아의 중앙이나 변방에서 독특한 사회적, 인

종적 특징의 계층과 하위문화가 발전되었다. 
즉, 17세기부터 시작하여 모스크바 공국 기간

에 카자크 정착지가 형성되고, 18-19세기에는 

공업 지역 국영공장에서 농노 노동자들이 등장

하게 되고, 19세기에는 러시아 인텔리겐치아와 

같은 문화적 계층들이 나타게 된다.
종교계 종사자들은 국민적 차원에서 교육의 

발전을 처음부터 주도하였다. 하지만 19세기 

중반에 가서야 일반 교육, 그리고 전문적인 중

등 및 고등 교육체계가 국가차원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 일부에 불과했고, 사립

학교도 혁명 전까지 소수에 불과했다. 대중적

인 교육발전의 지체는 역시 새로운 사회집단의 

출현을 가로막거나 수동적인 국민성을 유지하

는 데에 한 몫을 하였다. 
러시아의 사회계층화 과정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러시아제국으로 다양한 민족과 지역민

이 흡수되었다는 요인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사회계층화 과정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고, 항상 중앙으로부터 물질적, 지

적, 인적 자원들의 징발을 요구받았다.4 

 4 Г. А. Аванесова, “Социокультурная динамика населен

국가의 영토가 넓어지면서 광범위한 토지 

공간과 농민공동체의 노동은 국가의 기본적 자

원이 되었다. 국가의 힘은 오랜 기간 이러한 

자원의 축적으로 유지되었고, 이러한 체제에 

기초한 사회계층화가 진행되었다. 도시화, 사

적 소유, 지방자치, 정보와 교육망의 구축과 

같은 요인들은 사회계층화 과정에 별 영향을 

줄 수 없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로 인해 16
세기에서 19세기까지 러시아는 역동적인 사회

구조를 가질 수 없었다. 농민들이 노동을 수행

하는 기본집단이 되었고, 귀족계급과 그들에 

영합한 관료들과 군 장교들은 엘리트 집단이 

되었다.
서유럽문화가 들어오면서 19세기 중반 독특

한 문화적 계층인 러시아 인텔리겐치아가 등장

했다. 1830-40년대 등장하기 시작한 이 계층

은 러시아 발전의 진로를 논하는 학식 있는 사

람들이었고, 보통 이들은 귀족계급 출신자들이

었다. 1850년대 이후 이들은 고숙련노동을 전

문적으로 수행하는 엔지니어, 의사, 교사, 예술

가, 학자와 같은 사람들로 충원되었다. 더 나

아가 이들 중에는 전신기사, 서기, 이발사, 점

원, 드물게는 노동자나 대학생도 포함되기에 

이르렀는데, 당시 이들을 ‘잡계급 지식인(разн
очинец)’이라고도 불렀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최초 10년까지 지

배층에 의해 진행된 여러 개혁들은 기존의 사

회․정치적, 신분적 틀을 유지한 채 러시아 사회

ия Сибири в рамках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 Циви
лизации и культуры. Россия и Восток: цивилизацион
ные отношения / Отв. ред. Б. С. Ерасов. Вып. 2. (Мо
сква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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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서구 선진국들의 대열로 밀어 넣고자 하는 

시도였다. 도시민의 성장과 이와 관련된 사회

적 변화의 모든 지표들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노력들은 부분적으로 성공하였다고 인정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1917년 혁명 직전까지 러시

아는 여전히 농업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1억 

6,500만 명중에서 노동가능 인구의 75%가 농

업에 종사), 혁명전 약 50년 동안 도시민들은 

두 배 이상(1,600만 명) 증가하였다.5 
농민을 제외하고 그 시기 노동가능 인구 중 

약 10%는 가공공업과 수공업, 5%는 상업, 
4.5%는 개인적 서비스 분야에서, 1.6%는 수

송, 우편, 전신, 0.75%는 국가 및 공공 기관

에서 일했다.6 
농민, 직공, 가내수공업자 등에서 가장 확산

된 노동의 모습은 소상품생산자 형태였다. 도

시에서 소상품생산 공업과 서비스 분야(마부, 
제화공 등)의 종사자들은 협동조합, 상회 등으

로 조합을 구성하였다. 러시아 소상품생산에서 

공동노동조직의 이러한 형태는 1920년대 중반

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자유롭게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고용 

노동자 형태는 혁명 전까지도 충분히 확산되지 

못했다(전체 취업자 중 노동자의 비율은 9.3%
였다). 노동자들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

크, 우랄과 같은 몇 몇 지역들에 집중되었다. 
노동자중 가장 많은 수는 야금공, 철도 종사원

이었다.

 5 А. Г. Рашин, Население России за сто лет: Статис
тические очерки (Москва : 1956), стр. 25.

 6 Н. А. Рубакин,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Страна. Народ. Сос
ловия. Классы. (СПб : 1912), стр. 96.

19세기 말,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기업가적

인 부르주아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대․중
규모 부르주아,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토지소

유자들은 전 국민의 16.3%였고, 거대 부르주

아와 대토지소유자들은 2.5%였다. 가장 거대

한 소유자는 차르와 정부였다.7 
이렇게 자본주의화가 지체되고 있는 제정말

기 러시아는 서구와는 다른 사회계층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지배집단은 여

전히 봉건제도를 움켜쥐고 내놓으려 하지 않았

다. 러시아에 확고한 소유주 계층을 형성시키

고자한 스톨리핀(П. А. Столыпин)의 개혁은 

사실 정부 측에서도, 그리고 지식층에서도 별

로 환대받지 못하였다. 심지어 인텔리겐치아들

도 러시아는 자본주의적 노동 조직과 소유 형

태를 거치지 않고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퍼

져 있었다.
러시아 제국 국민의 다양한 집단의 소득을 

분석해 보면 사회는 매우 양극화되었다. 1억 

6,500만 명 중에서 단지 69만 6,700명만이 

연평균 천 루블 이상의 소득(예를 들어 대공장

주의 소득은 1년에 21만 루블이었다)을 올렸

다. 나머지 국민은 천 루블 이하의 소득을 올

렸는데, 육체노동자의 연평균 임금은 238루블

이었고, 지주가 데리고 있는 일급노동자는 63
루블에 불과했다.8

 7 В. М. Селунская, Соци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советского 
обшества.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осква : 
1987), стр. 11-12.

 8 Н. А. Рубакин,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Страна. Народ. Сос
ловия. Классы. (СПб : 1912), стр. 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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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세기 러시아의 사회계층화 과정

1917년 10월 혁명은 과거의 신분제도를 폐

지하였다. 러시아에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새

로운 사회계층화 과정이 진행되었다. 생산수단

에 대한 사적 소유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 

물질적 재산은 사회계층화 기준으로서의 위치

를 잃게 되었다. 그 대신 국영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범주의 월급제도가 정착되었고, 
이제 경제 영역에서는 분배 문제가 중요한 요

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소비에트 형태의 사회계층화 과정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급속히 부각되었다는 점

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전권

을 지닌 국가권력이며, 둘째,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새로운 노동조직 체계이다. 이러한 틀

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그리고 여러 분야로의 

노동력 이동이 행정적인 통제 하에 진행되었

다. 그런데 완화된 형태이긴 하지만 이러한 행

정적 통제가 나중에 비유럽 국가, 특히 동남아

시아 국가들의 근대화 과정에서 발전모델로 채

택되었다는 사실은 시사점이 많다. 
내전, 사회의 집단화, 산업화 과정에서 몇 

백 년 간 발전해 왔던 귀족, 상인, 대토지소유

자들은 점차 수가 줄어들어 결국 완전히 사라

졌다. 농민과 수공업자들은 본질과 기능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노동자, 군인, 관료들은 

수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적 위치가 상승하였다. 
1930년대부터 의사, 선생, 과학 및 문화 종사

자들과 같은 지식노동자들의 수가 급속히 증가

하였다. 반면 법률가, 법학자, 은행원 같은 집

단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위상이 낮아졌다.
노동조직과 사회관계에 대한 소비에트 모델

은 제정 러시아의 전제적 모델이 실현할 수 없

었던 근대화의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주었다. 
도시화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고, 짧은 기간에 

최초의 산업화 단계가 완성되었으며, 북쪽과 

동쪽 방면의 국토 개발이 왕성히 이루어졌다. 
아주 중요한 변동 중 하나는 러시아의 농민 문

화가 붕괴되고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공업

에 흡수되었다는 점이다.
1930-50년대 소비에트 사회구조는 중대한 

몇몇 특징이 있다. 그것은 공업 발전을 위한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였지만, 사회의 내면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세계경제와의 통로를 가로막

았다. 이것들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을 꼽는다면 

다음과 같다.9

- 1930년대 억압적 사상에 의한 사회구조의 

정치적 통제 강화.
- 낮은 분업 수준과 사회적 역할 분화의 불

완전성.
- 분배에 초점을 둔 균일화된 노동 보수.
- 충성심(출신, 당성 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만, 적극성, 성실한 노동, 진취성

은 과소평가되는 부적합한 가치와 포상

의 기준.
- 시민과 근로자들에 대한 미흡한 법적 보

호, 소유자, 소비자, 고객에 대한 법적 보

장의 부재.

 9 Г. В. Осипов, Л. Н. Москвичев, Социология. Основы о
бшей теории (Москва : Норма, 2008), стр. 38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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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하복 관계가 중요시되는 반면, 개별적

인 협력,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성공에 대

한 지향성의 부재.
- 전반적으로 사회적 연줄과 관계에서 전통

적이고 가부장적 성격이 많이 잔존하고 

있으며, 다수의 도시인들에게서 발견되는 

도시화의 미성숙함. 

소비에트 학자들은 사회주의 사회의 구조를 

계급이론의 틀(두 개의 계급과 하나의 계층)에
서 보았다.10 외국 학자들도 1930-50년대 소

비에트 사회계층화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

는데, 그 중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9
개의 계층구조 모델을 제시하는 이론이 있다.11 

1. 지배 엘리트(당, 정부 지도자, 고위 군지

도자, 고위 관료)
2. 상층 인텔리겐치아 계층(저명한 학자, 예

술가, 훈장 수상자)
3. 노동귀족 계급(산업건설 5개년 계획 돌격

대, 스타하노프 운동가, 선전선동대) 
4. 인텔리겐치아, 중급관리자, 중소기업 책임자

5. 하급관리자, 회계원, 사무원

6.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선도적 근로자

7. 도시의 중․저급 숙련노동자

8. 농민 중간계층

10 С. Л. Синявский, Изменения в социальной структуре 
советского общества (Москва : 1973).

11 A. A. Inkels, “Social Structure and Mobility in the Soviet 
Union 1940-1950” // Social Stratification / Ed. by I. 
Lopreato (N. Y. : 1974).

9. 폐쇄된 노동수용소의 군대

1930-50년대 러시아가 선택한 공업사회로

의 이행 모델은 과거 사회구조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켰고, 그 결과 분명 새로운 사회계층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모델의 틀에서 국가

에 완전히 종속된 노동자가 탄생하였다. 그들

에게는 취업의 보장, 생산물과 일차 필수품 가

격의 안정화, 평준화된 최소한의 생활복지(선
진국의 기준에서는 아주 보잘 것 없지만)의 보

장과 같은 혜택이 전반적으로 주어졌다. 동시

에 노동에 대한 자극이 계속되고, 노동의 결과

에 대한 평가 기준이 세밀하게 분화되며, 이에 

따라 사회이동과 포상이 주어지는 체계가 만들

어졌다. 사회구조는 급진적으로 변화되었지만, 
또 어느 정도 전통적인 규범들도 잔존했다.

1960-70년대 사회주의 형태의 사회구조와 

사회계층화 과정은 여전히 사회발전의 잠재력

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 그 속에 내부적인 

모순과 문제점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이 시기 

사회계층화 과정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바

로 중간계층의 출현이었다. 이 경우 서구 기준

의 중간계층과 비교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소비에트의 사회구조는 서유럽 사회와 많은 차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그들이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비교적 평준화된 소비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간계층이라고 

언급되는 것이다. 
1950년대 중반에는 소비에트 사회에 낮은 

생활수준을 지닌 대다수 국민과 높은 생활수준

을 지닌 소수의 양극화 현상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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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70년대에는 통계수치로 보았을 때 생활

수준이 향상된 다수의 국민들이 나타나게 되었

다.12 주요 물질적 자산들이 보다 균등하게 분

배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예를 들어, 
월급, 여러 가지 기타소득, 주택, 교육기회, 기

능훈련, 대중정보와 같은 것들이 국민들 다수

에게 보다 향상된 수준으로 제공된 것이다. 
이 기간에 러시아 사회 중간계층의 표준적

인 생활 형태가 만들어졌다. 그들은 국영 기업 

혹은 기관에서 일하는 중급 전문가이자 고등교

육을 받은 1세대 혹은 2세대 도시인들이다. 그
들은 한두 명의 자녀들이 포함된 가족을 이루

고 있다. 가족의 성인이 받는 월급과 그 외에

도 사회적 소비기금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혜택은 이들의 중요한 자산이다. 일정한 생활

과 문화적 서비스가 그들 가족 구성원에게 제

공되는데, 예를 들어 자녀들의 기본 교육(초등

학교부터 대학과 박사과정까지), 의료 혜택, 휴
양 프로그램, 문화 교육 등과 같은 것들이다. 
가족은 가구와 전자제품의 일체가 표준적으로 

구비된 방 둘 혹은 세 개짜리 아파트를 소유하

고 있다. 
하지만 소비에트 사회 중간계층의 생활수준

이 계속 안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았으며, 국

가로부터 제공되는 그 수준은 상대적으로 가치

가 계속 떨어졌다. 따라서 중간계층 가족의 요

구는 소비에트 지배체제가 만족시켜주는 수준

을 앞서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 가족은 

근무처의 지위나 친지의 도움으로 필요한 서비

12 Н. М. Римашевская, А. А. Римашевский, Равенство и
ли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Москва : 1991).

스를 초과하여 얻거나, 부족한 재화를 독점하

는 방법으로 물질적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것도 서구의 중

간계층과 소비에트 중간계층의 차이점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 영역에서 노동 동기를 부

여하는 기존 체계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졌

다. 특히 고숙련과 미숙련 노동 보수의 차이가 

축소되었다.13 사회적 역할이 복잡하게 분화되

고, 교육수준이 높아졌으며, 국민들의 요구가 

세분화되는 반면, 소비에트의 공식적인 체계는 

이것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고, 따라서 국민들

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의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비

합법적인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예

를 들어 상품과 서비스를 규정된 지급수준 이

상으로 확보하거나, 소득을 늘리려고 자유 시

간에 부업으로 돈벌이를 하는 것 등등이다.
1980년대에 이르자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체

제와 국가소유에 기초한 사회발전 모델은 효율

성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다. 그 모델은 초기 

공업발전과 관련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

나, 후기산업사회로의 진입을 이루어내지는 못

하였다. 중앙의 통제능력이 떨어지자 공업과 

서비스 영역에서 암시장이 형성되기에 이르렀

다. 그 곳에서는 물질적 자원, 직위, 서비스, 
심지어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까지도 

교환하거나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중간에 은

폐된, 혹은 유형무형의 시장은 (학자들은 그것

을 ‘관료(бюрократический)’ 시장이라고 불렀

13 Н. А. Аитов, Ф. Р. Филиппов, Управление развитием 
структуры советского общества (Москва : 1998), ст
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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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질적으로 경제와 금융 자원, 물질적 자

산, 생활 가치의 재분배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한 시장은 새로운 사회계층화 과정을 자극

했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은폐된 그리고 

종종 왜곡된 형태로 꿈틀거릴 뿐이었다. 

* * *

결국 이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회계층화 

과정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980년대 

중후반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옐친의 

급진적 개혁을 지나치면서 1990년대에 시작되

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사실 이미 소비에

트 후기에 자극을 받으며 준비된 상태에 있었

다. 소비에트 사회발전 모델은 수명을 다해 가

고 있었으며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러한 필요에 따라 1990년대 그리고 지금까

지도 사실 러시아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중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새로

운 사회계층화 과정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사실 1990년대 러시아의 마피아 현상, 그리

고 2000년대 관료의 부패 현상들은 이미 소비

에트 후기사회부터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새로운 사회계층의 출현, 
그 기원과 형성과정, 그리고 그들의 성격과 특

징에 대한 연구는 이렇게 과거에 대한 통찰 속

에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우리에게 줄 수 있

다. 이렇게 볼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구 사

회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기보다는 

러시아가 택한 사회발전모델과 이 속에서 발생

한 사회계층들이 얼마나 러시아를 이제 또 다

시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퇴보

시킬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일 것이다. 

최 우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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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논저

러시아지역학 (사회, 문화)
010-5214-1115
wooikchoi@yahoo.co.kr
• 러시아내 국제이주민 유입양상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고찰 (슬라브학보, 2009)
• 현대 러시아 문화연구: 시민의식과 문화정체성 (도서

출판 한울, 2009)
• 러시아 중간계층의 지역별 분포와 양상 (슬라브학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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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의 높은 기술력, 그리고 전 세계

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이주 등으로 다양

한 민족들 간의 교류는 날로 활발해지고 있다. 
국경을 뛰어넘은 민족 간 교류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하나의 큰 사회를 형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서로 다른 민족들과의 공존은 

어찌 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기도 하다. 민족의 전통적인 거주지를 둘러싼 

영토 갈등은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의 국가 내 특정 민족 자치구나 공화국 간

의 관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과 수용국 시민들, 혹은 이주민과 수

용국 간에 일어나는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이

러한 갈등은 초국가적 이주가 진행 중인 현재, 
세계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양상은 점점 문화충돌에서부터 수용국의 법적

조치 및 규제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예

들은 다양한 민족들과의 공존이 얼마나 어려운 

지 보여준다. 
러시아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다, 그 역사 또한 상당히 오래되었다. 러시

아에 존재하는 민족의 수는 인구조사가 이루어

질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인류학적, 
혹은 언어학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로 세분화할 

경우, 그 수는 180여개에 이른다. 러시아의 다

민족 사회는 하나의 작은 공국이 주변의 영토

들을 차례로 점령하며 점차적으로 토착민족들

을 흡수하는 오래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이는 근대 유럽 국가들이 본국과 멀리 떨어진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식민지화하면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국가 간 인구이동이 일

어나고, 식민지 통치 후에도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 그 곳의 다민족 사회를 형

성한 경우나, 최근 국제 이주로 점차 다민족 

사회로 변모하는 경우와 다르다. 
러시아가 많은 민족들을 한 국가의 구성원

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으로 거

슬러 올라간다. 슬라브 땅에 국가를 세우기 시

작한 바랴그인들이 주변의 슬라브계 종족들을 

통합한 것을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영토의 확

장과 더불어 새로 편입된 지역의 토착민족들을 

병합하면서 러시아는 점차 거대한 국가의 모습

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러시아가 주변 민족들

을 가장 적극적으로 통합했던 시기는 16세기

러시아의 다민족, 
공존의 역사

김 혜 진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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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이루어진 통합과정은 

다분히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영토의 

점령과 정치적인 지배 외에 토착민족들에 대

한 기독교로의 개종도 통합의 필수적인 과정

이었다. 
16세기를 시점으로 1917년 10월 혁명까지 

러시아의 영토는 하루 50평방마일씩 확장되어 

왔으며, 이것은 곧 오래 전부터 그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수많은 토착민족들의 병합을 의미

했다. 현재 러시아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

들이 러시아의 일원이 되는 시기는 지역별로 

조금씩 달리 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러시아 북서지방의 민족들

러시아의 북서 지역(혹은 유럽북부)은 보통 

서쪽으로는 콜스키 반도에서 동쪽으로는 북우

랄까지 이어지는 넓은 영토를 이야기한다. 타

이가와 툰드라 지역이 고루 퍼져있는 이 지역

에는 라도가와 같은 호수와 드비나, 페초라와 

같은 강들이 위치하고 있다. 러시아의 북서지

역에는 기원전부터 카렐, 코미, 네네츠 등의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

면 이미 철기시대에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의 조상들이 출현하였다고 한다. 
이들 민족의 주요 경제활동은 사냥이 주업을 

이루었고, 특히 사슴 사육업으로 유명하다. 
현재 북서지역의 영토에는 핀 족인 페르미

(코미 민족의 조상), 우그르(한티-만시 민족의 

조상), 그리고 러시아인 등 3개의 민족 공동체

들이 공존하며 거주하고 있다. 러시아 학자들

은 이 지역에 슬라브 인구가 출현한 시기를 

8-11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슬라브 땅에 국가

의 형태가 형성된 곳이 러시아의 북서지역인 

노브고로드였기 때문에, 지리적 위치상 이 곳

의 민족들과 슬라브족과의 문화교류 및 교역은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점차 노브고로드 공국, 
이후 수즈달, 로스토프 공국 등이 세력을 키워

나가면서 주변 종족들을 포섭하였다. 13세기부

터 북서민족들이 이 공국들에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이들의 거주지역은 공국 내 자치지역 

형태로 남아있게 되었다. 
14세기 초 모스크바 공국이 주변 공국들 중 

큰 세력을 가지게 되었고, 북서민족들을 지배

했던 공국들이 모스크바 공국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북서지역의 토착민족들도 자연스럽게 

모스크바 공국의 영향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14세기 후반 모스크바 대공국의 지배를 받으

면서 북서 민족들이 거주하던 지역은 본격적으

로 러시아의 영토가 되어갔다. 그러나 카렐 현

의 경우 1617년 스웨덴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1721년까지 스웨덴의 공국으로 남게 되었다. 
이에 카렐인들은 현재 카렐리야 공화국, 야로

슬라브, 트베리 지역으로 이주해왔다. 이 지역

은 또한 1940년부터 1956년까지는 소련 내 

카렐-핀 공화국으로 또다시 법적 지위와 민족

구성에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북서지역은 러시아의 중심지와 지

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타지역 민족들에 비

해 러시아로의 통합과정이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다. 현재 카렐인과 코미인은 각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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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공화국을, 네네츠인은 민족자치구를 형성하

고 있다. 

2. 우랄-볼가 유역 민족

우랄-볼가 유역(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우

랄의 남쪽과 북볼가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들

은 크게 핀-우그르계와 터키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핀-우그르 계 민족들은 마리, 모르드바

인, 우드무르트인 등을 들 수 있다. 터키계로

는 불가르인1을 들 수 있다. 특히 불가르인들

은 10~13세기에 볼가강 유역에서 힘을 갖추

기 시작하여 ‘볼가 불가리아(Волжская Булга
рия)’라는 초기 봉건적인 국가를 형성하였다. 
몽골의 침입이 러시아로 확대되었을 때 볼가 

불가리아는 ‘킵차크 한국(Золотая Орда)’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카잔한국으로 분

리되었다. 이 지역 일대에서 오랫동안 세력을 

키워왔던 카잔한국은 1552년 이반 4세의 원정

으로 러시아에 복속되었다. 볼가 불가리아와 

카잔 한국의 후예들이 현재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타타르인, 추바쉬인, 바쉬키르인들이다.
러시아로의 병합은 16세기에 이루어졌지만, 

러시아의 통제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여 러

시아의 사회문화적 일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은 

주로 18세기부터 19세기에 일어났다. 러시아

인들을 포함한 타민족들과의 교류 또한 19세

 1 불가르, 혹은 볼가르인. 여기서 말하는 불가르인은 유목생활을 
하며 종교 또한 이슬람이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가리아
는 이 유목 불가르인들의 한 그룹이 발칸반도 남동쪽으로 건너
가 형성된 것이다. 

기에 특히 활발하게 일어났다. 러시아인을 비

롯한 여러 민족들의 이주가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러시아인들과의 문화교

류가 도시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 이 지역 민족의 농민층 사이에서 돈벌

이로 도시로 나갔다 들어오는 형태의 경제활동

이 유행하였다. 도시로 나갔다 들어오는 농민

들이 새로운 노동기술은 물론 의복, 다른 언어

의 습득, 기타 다양한 문화요소들을 들여옴으

로써 민족 간 교류는 활발해졌다. 19세기부터 

20세기에는 러시아인과 토착민족들 외 외부 

민족들의 유입도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우크

라이나인, 벨로루시인, 에스토니아인, 라트비아

인, 유태인, 독일인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1990년대 후반에는 당시 러시아의 사회전반

적인 분위기에 따라 이 지역 민족들도 민족통

합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고, 작지만 

각자의 민족명을 딴 민족공화국들을 형성하게 

되었다. 
 

3. 시베리아 민족 

우랄 동쪽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넓은 영토

를 아우르는 시베리아는 큰 면적만큼이나 다양

한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핀-우그르계 민족

인 한티와 만시, 터키계인 알타이인, 하카스인, 
투바인, 야쿠트인, 그리고 몽골계인 부랴트인, 
퉁그스계인 예벤크인과 예벤인 등이 각각 시베

리아 서쪽, 남쪽지역에 걸쳐 살고 있다. 이외

에도 캄차달, 코랴크 등 일정한 어족이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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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떠한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뿌리

를 가진 소수민족들도 찾아볼 수 있다. 
시베리아 민족들의 러시아 복속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진출과 역사를 같이 한다. 16세기 후

반 러시아는 우랄산맥으로 진출한 스트로가노

프 가문에 우랄 동쪽으로의 원정을 지원하였

다. 스트로가노프 가문은 용맹한 카자크 수장

인 예르막을 고용하여 시베리아로의 진입을 시

도하였다. 시베리아의 정복이 시작된 후 가장 

먼저 러시아인과 조우한 민족은 우랄 너머의 

한티, 만시인들이었다. 시베리아의 토착 민족

들은 몇몇의 공국들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영

토는 넓었으나, 막강한 군사력은 보유하고 있

지 못하였다. 화력전을 앞세운 러시아인들은 

빠르게 이 민족들의 공국들을 정복하였다. 
험한 자연적 환경과 혹독한 기후 탓으로 러

시아의 시베리아 점령이 시작된 후에도 이 지

역으로의 러시아인들의 이주나 토착민족을 대

상으로 한 체계적인 국가적 통제는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당시 수요가 많았던 

시베리아의 특산물인 모피를 구하고자 하는 상

인들의 왕래가 계속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들의 동진은 계속되어 

17-18세기에는 야쿠트인, 돌간인, 유카기르인 

등과 남부 시베리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알타이

인, 하카스인, 투바인, 부랴트인이 러시아의 일

원이 되었다. 특히 남부 시베리아의 경우 몽골

제국의 와해 후 이 지역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

던 만주족 등 여러 이웃 민족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17세기 이 지역의 러시아 

편입은 많은 남부 시베리아 민족들의 생존권 

유지에 오히려 큰 이익이 되었다. 
17세기 후반 러시아인들은 러시아의 동북 

끝인 추코트카, 캄차트카에 다다랐으나, 캄차

트카로 가는 해로가 발견된 18세기에서야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실제적인 지배가 시작되

었으며 러시아인 주민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극동

지역을 손에 넣은 것은 이로부터 1세기 후였

다. 이 지역은 청나라의 영토였으나, 청나라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되면서 1858년과 1860년 

아이훈 조약, 북경조약에 의해 러시아의 소유

가 되었다. 이 지역이 러시아로 할양되면서, 
니브히, 나나이쯔, 오로치, 오로키, 울리치 등 

이 지역 내 토착민족들도 자연스럽게 러시아 

시민이 되었다. 앞서 본 북서민족이나 우랄-볼
가 유역 민족들과 달리, 이 민족들은 소수민족

으로 공화국이나 민족자치구를 가지고 있지 못

하다. 

4. 북카프카즈 민족

북카프카즈 지역은 영토면적으로는 다른 러

시아 지역에 비해 크지 않지만, 이 지역 내 민

족과 언어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중세 아랍 지리학자들은 카프카즈 지역

을 ‘언어들의 산’이라고 불렀다고 하니, 그 다

양성은 짐작할만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고대부

터 거주해 온 토착주민들과 현재의 터키 및 중

동지역에서 온 이주민들과의 접촉에 기인하다. 
기원전에는 스키타이인, 사르마트인들이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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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차례로 차지하였다가, 기원후에는 훈족, 
불가르족에 이어 킵차크족까지 등장하였다. 그 

결과 이 지역에는 이란어족과 터키어족에 해당

하는 민족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전자를 대표

하는 민족은 오세티야인들(조상은 알란족)을, 
후자에는 카라차이인, 발카르인 등을 들 수 있

다. 수세기 동안 이 지역 내 민족들의 동화와 

통합의 과정들이 일어났으며, 개별적인 민족들

의 거주 경계도 변화하였다.
이 지역에 러시아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이반 4세가 아스트라 한국을 점령함으로써 카

스피해 북쪽에 영향력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였

다. 이때 러시아는 오세티야인, 카바르다인, 체

르케스인 등을 지배하였다. 16세기 중엽에는 

크림 타타르의 세력이 팽창하자 이 지역을 둘

러싼 외부 세력들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 
북카프카즈의 몇몇 민족들은 자발적으로 러시

아의 구성원으로 들어갔으며, 몇몇 민족들은 

러시아의 반대편에 섰다. 
이반 4세의 죽음 이후 동란의 시기로 인해 

러시아는 카프카즈에 개입할 여유를 찾지 못했

다. 그 후 표트르 1세와 예카테리나 2세의 영

토확장 정책으로 카프카즈는 다시 러시아의 정

복대상이 되었다. 특히 터키와 러시아의 정치

적 이익의 충돌은 카프카즈 전쟁(1817-1864)
을 도발하였다. 이 지역의 러시아 병합을 가장 

반발하고 나섰던 이들은 동카프카즈 내 민족들

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

카프카즈는 러시아에 병합되었다. 토착민족들

의 저항과 전쟁으로 인해 양측은 적지 않은 피

해를 봤으나, 차후 점차적인 문화교류의 길을 

열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1917년 혁명 후 북카프카즈 지역에

는 자치공화국 체계가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

나 자치권의 보장에도 불구,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무렵인 1943-1944년에는 체첸인, 잉

구쉬인, 발카르인 등이 적군협조 가능성을 이

유로 강제유형에 처해졌다. 이들은 전통적인 

거주지역을 떠나 중앙아시아 및 시베리아 등 

소련의 동쪽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으며, 이들

의 자치지역은 모두 폐쇄되었다. 1957-1958
년 자치지역들이 다시 부활하였으며, 이들은 

본래 거주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북카프카즈 민족 간의 영토분쟁이 

일어났으며, 이는 현재까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강제유형에 처했던 민

족들은 1980년대 말 복권되었으며, 소련 붕괴 

이후에는 북카프카즈 민족들의 자치공화국들은 

공화국으로 바뀌게 되었다. 

5. 소련 붕괴 후 러시아 다민족사회

소련이 붕괴되고 소련의 구성원이었던 공화

국들이 하나 둘씩 독립을 이루었지만, 러시아

에 존재하는 민족들은 여전히 다양하다. 민족

들의 수도 각각 달라, 마리인처럼 몇 십만 명

의 인구를 가진 민족들부터 5백만 명에 달하

는 따따르인들이 있는 반면, 5만 명 이하의 민

족들도 러시아 전역에 퍼져 거주하고 있다. 
소련 붕괴 전후 민족주의 열풍의 영향과 신

생독립국가들의 출현으로, 러시아 연방 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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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인 민족공화국과 자치구에서도 민족의 역

사를 되돌아보고 민족문화를 되살리려는 노력

이 활발해졌다. 국가명이나 지역이름을 러시아

인들에 의해 이제껏 불려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족어로 바꾸는 경향도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

주는 한 예이다. 예를 들면, 야쿠티야 공화국

은 ‘사하’로 공화국 명칭을 바꾸었으며, 코미

공화국에서는 자국의 수도를 ‘우스찌-스이솔스

크(Усть-Сысольск)’에서 코미어로 ‘강(Сыкты
в)’과 ‘도시(кар)’를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인 

‘스익트입카르(Сыктывкар)’로 바꾸었다. 타타

르스탄의 경우 모스크바 공국에게 복속되었던 

날, 즉 1552년 10월 15일을 민족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는 이 

날을 죽은 이들을 기리는 날로 지정하였다. 
보이지 않는 민족 간 갈등에는 인구비율의 

문제도 겹쳐있다. 수많은 민족들이 각자의 민

족공화국이나 자치구 형태로 집거지역을 형성

하며 살고 있지만,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지역에서 전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서 이 지

역으로 이주해왔던 러시아인들이 이제 그 지역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다. 
명의민족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오히려 소수

민족화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를 들면 코미

공화국은 여전히 러시아 전체에서 코미민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지만,2 현재 

공화국 내 코미민족의 비율은 25% 정도만 차

지하고 있다. 이는 1926년 당시 코미공화국 

 2 2002년 인구조사결과에 의하면 러시아에는 293,000명의 코미 
민족이 살고 있으며, 이 중 256,000명이 코미에 거주하고 있다.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것과 상반된 모

습이다. 이와 반대로 1926년 전체 인구의 

6.6%를 차지했던 러시아인이 2002년 인구조

사에서는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소련 붕괴 이후 이러한 러시아와 러

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민족공화국 및 자치구 

간의 갈등양상들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점차 

정치, 사회적 안정기를 찾으면서 이러한 갈등

양상들도 잦아들게 되었다. 이제 러시아는 오

랫동안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던 민족들과의 공

존을 넘어 외부 민족들, 예를 들면 노동이주로 

러시아로 건너오는 중국인 등과 공존해야 하는 

새로운 단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새로운 공존

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비러시아계 민족이나 

유색인종을 타깃으로 한 국수주의자들이나 스

킨헤드 등의 폭력 사태, 지역주민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제노포비아 현상 등을 해결해야 할 것

이다. 

김 혜 진

모스크바국립대 역사학 박사

관심분야

연 락 처

E - M a i l
주요논저

러시아 역사, 사회, 문화

010-3836-0293
mishka@hanmail.net
•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의 형성과 모국과의 관계에 대

한 연구 (슬라브학보, 2009)
• 러시아와 그루지야의 관계: 남오세티야 분쟁을 중심

으로 (슬라브연구, 2009)
• 고려인 청년층의 민족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슬라브학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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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와 한국어, 그 다름과 닮음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는 지정학적 

중요성, 역사적 관계, 교류 전망 등에 비해 러

시아어에 대한 관심과 저변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어를 

제2외국어로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의 수는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에 비해 극히 적으며, 열거된 외국어

들과 달리 러시아어의 가장 간단한 인사말조차

도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

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이유들도 있겠지만, 
러시아어가 배우기 힘든 언어라는 인식 또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러시아어를 처

음 배우는 한국어 화자들은 그 문법 체계의 복

잡함과 생소함에 어려움을 호소하곤 한다. 러

시아어가 발생학적으로 한국어와 완전히 동떨

어진 인도-유럽어에 속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일견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언어유형학

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어와 러시아어는 생

각보다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유

사성은 한국어 화자가 러시아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가령 러시아어와 같은 어족인 영어의 화

자가 가지지 못한 이점을 제공한다. 본고에서

는 러시아어와 한국어가 구조적 측면에서 얼마

나 다르고 비슷한지 통사적 매개변인이라는 관

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사적 매개변인과 언어간 간극

러시아어와 비교했을 때 한국어 화자들이 

일본어에 입문하는 것은 훨씬 쉽다. 이는 두 

언어 간의 유사성 때문이다. 우선 어휘적인 공

통성을 들 수 있다. 중국식 한자어들이 주로 

사용되어왔던 한국어에 개화기 때 일본에서 만

들어진 다량의 ‘일본식 한자어’들이 유입되었

고 한국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한자어들도 

일본어에서 새로 얻은 의미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縮短, 買賣, 設施와 같은 중국

식 한자어 대신 短縮, 賣買, 施設과 같은 일본

식 한자어를 사용하고, 自來水筆, 棒球, 電影과 

같은 중국식 번역어 대신 萬年筆, 野球, 映畵

와 같은 일본식 번역어를 쓴다. 또한 ‘길 떠난

다’를 뜻하던 ‘發行’, ‘출산’을 뜻하던 ‘生産’
과 같은 말들이, 원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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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서 결부된 새로운 의미, 곧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1 한국어 화자

들이 일본어 단어들을 접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어휘적 유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어휘적 유사성과 더불어 언어학습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형태적인 것이다. 일본

어와 한국어는 둘 다 교착어로서 명사에 조사

(혹은 후치사)를 붙여 문장 내의 기능을 표시

한다. 예를 들어, 주어와 목적어를 표시하는 

조사 ‘-가’와 ‘-를’에 해당하는 일본어의 조사

는 (1a)에서 보듯이 ‘-ga’와 ‘-o’이다. 

(1) a. Maya-ga Maya-주격조사

banana-o 바나나-대격조사 

tabe-ta. 먹-과거시제접사

‘마야가 바나나를 먹었다.’
   b. 영희가 사과를 샀다.

그러나 어휘나 형태적인 요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순과 같은 통사적인 요소이

다. (1a-b)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어와 

한국어 모두 목적어가 동사를 앞서는 SOV 
(subject-object-verb) 어순을 가지고 있다. 
어순이 언어습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야기하는 보다 근본적인 통사적 

특성인 핵-편향성(head-directionality)이 전반

적인 통사 체계의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Greenberg(1966)가 처음으로 지적한 바와 같

이 특정 어순은 일정한 통사적 현상들을 동반

 1 고종석, 감염된 언어 (개마고원, 2007). 53쪽. 

하곤 한다. 예를 들어 SOV 어순 언어의 경우 

후치사가 주로 사용되는 반면, SVO 어순 언

어의 경우 전치사를 사용한다. SOV 언어에서 

의문사가 앞으로 이동하지 않고 원래 구성소 

위치에 나타나는 반면, SVO 언어에서는 의문

사가 전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생격 수식

구(‘~의’)가 SOV 언어에서는 피수식구 앞에 

오지만 SVO 언어에서는 뒤에 온다.
이러한 통사적 현상들은 생성문법적 관점에

서 단일한 구조적 특성, 곧 핵-편향성에 의해 

설명된다. 즉, 핵이 보어 오른쪽에 위치하는 

핵-후행(head-final)의 경우는 OV의 어순과 

후치사의 사용, 의문사 이동 부재 등이 나타나

고, 핵이 보어에 앞서는 핵-선행(head-initial) 
언어에서는 VO의 어순과 전치사의 사용, 의

문사 전치 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2)의 그림

에 간략히 나타난 바와 같이, 동사 핵(V)과 전

치사/후치사 핵(P)의 위치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가에 따라 두 가지의 상이한 통사 체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2) 



84

러시아어 Tip

H
A
N
K
U
K
U

N
IV ER SIT Y O F FO

RE

I G
N
ST
U
D
I E
S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H
A

NKUK
UNIVERSITY OF FOREIGN

ST
U

DI
E S

핵-편향성에 따른 통사구조 패턴이 모국어와 

동일한 언어의 경우, 언어학습자가 문장을 듣

고 이해하고 또 구두로 생산해 낼 때 어휘 배

열에 걸리는 처리시간이 현저히 짧아진다. 반

대로, 동사와 목적어가 다른 방식으로 위치하

는 언어를 학습할 때에는 발화된 문장의 이해

와 문장 생산에 걸리는 처리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이렇게 어순은 그 자체만으로도 언어간 유

사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통사 체계의 전반적 유형을 결정지음으로써 언

어습득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 

자질의 세팅이 다른 자질의 세팅들을 연쇄적으

로 결정하게 되는 것을 매개변인(parameter)
이라고 하며, 한 매개변인은 다른 매개변인을 

내포하게 된다. 방금 이야기했던 핵-편향성 매

개변인 또한 의문사 이동과 같은 하위 매개변

인을 내포하게 된다. 핵-편향성 같은 매개변인

은 그 언어 체계의 전반적 성격을 규정하는 포

괄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거시 매개변인

(macro parameter)으로 불린다. 핵-편향성과 

같은 거시 매개변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세팅되

어 있는 언어들은 매개변인 세팅이 다른 언어

들보다 훨씬 큰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

에 학습자들이 쉽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2.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통사적 다름과 

닮음

러시아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어 화자들

이 느끼게 되는 어려움과 상대적 이점을 이러

한 구조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필자는 4년간 미국 대학에서 영어 화자 학생

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어 강의를 했으며 최근 2
년간 한국에서 한국어 화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어를 가르쳤다. 굴절어로서의 특성을 거

의 모두 잃어버린 영어의 화자들이 복잡한 굴

절 체계, 곧 성·수·격에 따른 명사변화와 동사

변화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는 한국어 

화자들이 느끼는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문 

단계의 영어 화자 학생들과 한국어 화자 학생

들은 러시아어에 대한 이해력, 구사력에 있어 

놀랄만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영어 화자가 러

시아어의 몇몇 비슬라브 어원의 어휘(вино ‘와
인’, диван ‘소파’, суббота ‘토요일’ 등)에 대

해 가지는 친숙성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영어

와 러시아어 간의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유사

성, 특히 위에서 이야기한 핵-편향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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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핵-선행 언어

이며 따라서 SVO 어순을 비롯한 핵-선행 언

어의 특성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러시아어 보

문소 “что”의 사용(3a)을 영어 화자들이 영어

의 “that”(3b)과의 유사성에 기반하여 즉각적

으로 이해하게 되는 반면, 한국어 화자들은 한

국어의 보문소인 명사화 접사(nominalizer) 
“~는 것”(3c)과 러시아어 보문소 간의 연계성

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3) a. 러시아어. 
Он не знает, что я работаю здесь.

   b. 영어. 
He does not know that I work 
here.

   c. 한국어. 
그는 내가 여기에서 일하는 것을 모

른다. 

이는, 핵-선행 언어인 영어와 러시아어에서

는 핵인 보문소가 보어절 앞에 선행하는 방식

으로 배열되고 사용되는 데 반하여, 핵-후행 

언어인 한국어에서는 보어절 끝에 위치하게 되

기 때문이다. 보문소 뿐 아니라, 전치사, 의문

사 전치, 생격 수식구의 후치와 같은 통사적 

구조를 한국어 화자가 즉각적으로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영어에 익숙한 한국어 

화자라면 영어 통사에 대한 유추를 통해 러시

아어 통사구조를 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을 것

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핵-편향성 매개변인에 의

한 언어간 유사성과 언어습득의 용이성에 비추

어 볼 때 한국어 화자들이 영어 화자들에 비해 

러시아어의 기본적인 문법 체계를 습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거시 매

개변인인 핵-편향성이 상이하게 세팅된 언어라

고 해서 한국어 화자들이 가령 영어 화자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러시아어 습득에 있어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가까운 예로 HAVE/BE 매개

변인에 대한 러시아어 한국어 간의 유사성은 

영어 화자가 가지지 못한 습득상의 이점을 한

국어 화자에게 부여한다. 
HAVE/BE 매개변인이란 소유문이 HAVE

와 주격주어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BE와 

사격주어(여격, 처소격, 생격 등)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상이한 자질 세팅을 말한다. 이

는 곧 기저구조에서 소유주의 사격 표시가 이

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표층에서 자동사인 

BE 혹은 타동사인 HAVE가 술어로 선택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HAVE/BE 매개변인

은 소유문 구조의 일부로부터 발달하게 되는 

완료구문과 양상구문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

게 된다. (4)에서 보인 바와 같이 러시아어와 

한국어는 둘 다 소유문에 BE를 사용하는 BE 
언어들이다.2

 2 대부분의 BE 언어에는 HAVE를 사용한 소유문 또한 사용된다 
(예. 한국어: 나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다). 러시아어에서도 또
한 иметь 동사를 사용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иметь는 주
로 추상명사 목적어와 함께 사용되며, (4b)와 같은 BE-문장이 
가장 일반적인 소유문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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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나에게 책이 한 권 있다.
b. У меня есть книга.

역사적인 관점에서 HAVE/BE 매개변인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통사적 요소는 부가논항

(applicative)의 생산성이다. 부가논항이란 의사

논항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논항, 곧 

주어와 목적어 외에 덧붙여지는 논항을 의미한

다. 이러한 부가논항에는 도구(instrument), 처

소(locative), 수혜자(benefactive), 목표(goal) 
등이 있으며, BE 언어에서 소유주를 나타내는 

논항 또한 역사적으로 이러한 부가논항에서 출

발하였다. 러시아어의 경우에, 소유주를 표현

하는 у 생격구 또한 처소를 나타내는 부가논항

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

가논항이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에서는 상

당히 많은 종류의 문장들에서 사격 부가논항과 

BE 혹은 자동사의 결합구조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구문의 구조는 부가논항의 생산적 사용 여부에 

따라 <주격주어+타동사>와 <사격주어+자동

사>의 구분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HAVE/ 
BE 같은 미시(micro) 매개변인과 부가논항과 

같은 통사적 특성은 핵-편향성과 같은 거시 매

개변인처럼 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지

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언어학습자의 입장

에서 언어 간의 구조적 유사성을 느끼게 하는 

주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주가 빈번히 사격 부가논항으로 표현된

다는 점에서 러시아어와 한국어는 공통점을 보

인다. 이러한 구문들은 영어에서 주로 사용되

는 주격 경험주 구조와 구별되며, 러시아어를 

배우는 한국어 화자는 영어 화자에 비해 이 점

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인다. 예를 들어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а картина”와 같은 문장의 통사구

조는 “I like this painting”이라고 말하는 영

어 화자에게 다분히 낯선 구조인데 반하여, 
“나에게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

는 한국어 화자에게는 단어 대 단어의 직역에 

다름없는 동일한 구조로 받아들여진다.3 
재귀태 혹은 피동태와 결합하는 부가논항 

경험주의 생산성은 러시아어와 한국어간의 주

요한 유사성이다(이인영 1997 참조). (5)에서 

왼쪽 열의 여격 경험주와 재귀태(러시아어의 

경우) 또는 피동태/비행위주적 술어(한국어의 

경우)는 오른쪽 열의 주격주어와 능동태의 결

합으로 이루어진 문장들과 의미적으로 구별된

다. 여격주어와 재귀태/피동태가 사용될 때는 

주어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상태/행위가 전

개되고 있음이 표현된다. 마치 알 수 없는 외

부의 힘에 의하거나 혹은 저절로 행위가 이루

어지는 것으로 묘사된다. 오른쪽 열과 같은 

<주격주어+능동태> 문장들에서 행위 자체와 

행위에 대한 주어의 의지가 중시된다면, 왼쪽 

열의 <여격주어+재귀태/피동태>의 경우에는 

현상의 수동적 경험과 현상을 통제할 수 없는 

무력함이 주로 표현된다. 이러한 수동자 본위

의 문장들은 러시아어에 대해 꾸준히 제기되어 

 3 러시아어와 한국어가 BE 및 부가논항에 대하여 동일한 정도의 
생산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는 러시아어에서 사격주어
와 BE를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에 주격주어를 사격주어와 더불
어 사용할 수 있거나 혹은 주격주어만을 사용한다. 일례로 한국
어의 소유문에서는 소유주가 사격 뿐 아니라 주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 동생에게 차가 있습니다 vs. 동생이 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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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정서성, 비행위주성, 비이성성과 같은 문화

적 특성의 구조적인 원천이 된다. 비슷한 구조

를 공유하는 한국어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화적 

유형화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Мне сегодня не читается. 
‘내겐 오늘 안 읽힌다.’ 
Я сегодня не читаю. 
‘나는 오늘 읽지 않는다.’ 
Писалось тебе? —Чудесно писалось.
‘네겐 글이 써지든?’ ‘아주 잘 써지

더군.’
Я хорошо написал.
‘나는 잘 썼다.’
Мне не верится. 
‘내겐 믿기지 않는다.’ 
Я не верю.
‘나는 믿지 않는다.’ 
Мне помнится.
‘내게 기억이 난다.’ 
Я помню.
‘나는 기억한다.’
Мне так думается.
‘내겐 그렇게 생각이 된다.’ 
Я так думаю.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3. 생각보다 가까운 러시아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발생학적으로 

다른 어족에 속하는 러시아어와 한국어는 유형

학적으로는 상당히 가까운 언어라고 할 수 있

다. 비록 핵-방향성 매개변인에 따른 기본적인 

통사구조에 있어서 두 언어가 상이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HAVE/BE 매개변인 및 부가

논항의 사용에 있어서 매우 유사한 행위를 보

인다. 실제로 러시아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생

들은 처음에는 한국어와 다른 굴절 체계와 핵-
방향성 매개변인에 의한 구조적 특성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HAVE/BE 매개변인과 부

가논항의 생산성 여부에 의해 유형화되는 통사

구조를 익히는 데에는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

는다. 한국인들에게 러시아어는 매우 이질적이

고 습득이 어려운 언어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

나 러시아어는 한국어와 구조적으로 닮은 언어

이며, 초기 진입장벽인 복잡한 형태 체계를 일

단 넘고 나면, 오히려 영어와 같은 외국어보다 

한국어 화자의 사고와 심상을 훨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비슷한 통사 구조에서 나오는 언어적 정감은 

그 언어사용자들 간의 정서적, 정신적 유대감

마저 진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러시아인

들이 어딘지 정서적으로 한국인과 비슷하다는 

인상적 회고들은 실은 이러한 언어적 유사성에 

어느 정도 힘입은 바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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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기 쉬운 러시아어 관용구 모음

관용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

으면서 하나의 단어가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결합으로, 어휘적 

구성과 문법적 구조가 고정적이다. 관용구의 

의미는 그것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단순한 의미

합성으로 도출되지 않으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용 규칙에 따라 발화 내에서 발현된다. 또한 

관용구에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역사

적, 문화적 경험이 코드화 되어 응집되어 있으

므로, 외국어의 관용구를 이해하거나 능동적으

로 사용하는 것은 어휘나 단순한 어결합을 기

억하여 사용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어려운 일

이다. 
러시아어 관용구에도 우리와는 다른 러시아

인의 역사, 문화적인 코드가 응집되어 있기 때

문에 기억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적절한 문

맥에서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욱 어렵

다. 그러나 양 언어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구성 어휘와 관용구의 형상적 의미가 거의 동

일한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되고 기억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능동

적으로 사용해도 커다란 발화상의 오류를 초래

하지 않는다. 
아래에 Р.И. Яранцев(1985)의 “Словарь-с

правочник по русской фразеологии”에 수록

된 ‘사람의 감정표현’에 관한 러시아어 관용구

들 가운데 우리말의 형상적 의미와 거의 동일

한 것들을 발췌, 정리하였다. 먼저 우리말을 

제시하고 이어서 러시아어 관용구, 해당의미, 
예문 순으로 배치하니, 우리말과 러시아어 관

용구를 비교하여 이해한 뒤, 해당 예문에서 용

법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쉽게 기억될 수 있

을 것이다. 

1. 가루를 만들어 버리다 стереть [истереть] 
в порошок кого, что [강력하게 응징 

하다, 없애버리다]
Он затопал ногами, грозил пальцем, 
стучал палкой: “Я тебя, говорит, 
мальчишку, ... в 24 часа в мелкий 
порошок изотру, в бараний рот 
согну...”

2. 가슴이 내려앉다 сердце падае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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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рывается, обрывается]/ упало 
[оторвалось, оборвалось] у кого, кого 
или чьё [갑자기 놀라거나 무서움을 

느껴 가슴이 덜컹 내려앉다]
У меня ... от неожиданности, как 
говорится, сердце оторвалось.// Но 
открыв незапертую калитку, он 
остановился испуганный, и сердце 
его упало: по двору навстречу ему 
шёл Максим.

3. 가슴에 손을 얹고 положа (положив, 
положивши) руку на сердце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솔직하게]
Скажи мне, положа руку на сердце, 
как ты к нему относишься?

4. 경종을 울리다 бить/забить тревогу [경 

고하다]
Завод работал безобразно. Вы 
помните, я тоже била тревогу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5. 귀를 쫑긋 세우다 навострить [насторожить] 
уши [긴장하여, 주의 깊게 듣다]
Когда Дельвиг и все около него 
уселись, я навострил уши. “Ну, - 
подумал я, - вот теперь-то пойдёт 
речь о литературе”.

6. 귓전으로 흘리다 пропускать/пропустить 

мимо ушей что [들리는 말에 전혀 

주목하지 않다, 반응하지 않다]
Это похоже на армейскую сплетню, 
и можно было бы пропустить мимо 
ушей. 

7. 냄새도 맡아보지 못했다 и не нюхал(-а, 
-и) чего [전혀 겪어보지 못했다, 전혀 

알지 못한다 (경험 없는 사람에 대한 

비하적인 평가)]
Большинство не нюхало моря, 
страдает водобоязнью, не отличает 
селёдку от камбалы.

8. 눈길을 감추다 прятать глаза [взгляд] 
[당황하거나 부끄러워 눈길을 피하다]
Что глаза прячешь, стыдно? Раньше 
надо было думать! Теперь уж 
отвечать надо за сделанное. 

9. 눈썹도 꿈쩍하지 않았다 и [даже] бровью 
не шевельнул (-а, -и)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Сколько её ни ругали, сколько ни 
стыдили - она и бровью не шевлеьнула, 
сидела и откровенно ждала, когда всё 
это кончится. 

10. 눈앞이 캄캄해지다 в глазах темнеет 
[мутится, зеленеет] / потемнело 
[помутилось, позеленело] у ког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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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 격앙, 분노로 눈앞이 캄캄해지다]
Когда Борис узнал, что Иванов 
отказывается отдать взятые деньги, 
у него в глазах потемнело. 

11. 눈에 들어오다 бросаться [кидаться]/ 
броситься [кинуться] в глаза кому 
[눈에 뜨이다, 주목을 끌다]
Он вошёл в свою комнату. Письмо 
на столе бросилось ему в глаза. 

12. 눈에 뜨이지 않다 не попадаться на 
глаза кому [불쾌한 일, 좋지 않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와의 만남을 

피하다]
Меня предупредили, чтобы я не 
попадался на глаза начальнику 
лаборатории: он на меня был зол. 
-Не попадайся мне на глаза, а то 
плохо будет.

13. 눈을 떼지 못하다 не сводить [не 
спускать] глаз с кого, с чего (=не 
отрывать, не отводить глаз от кого, 
от чего) [특별한 관심, 흥미를 가지고 

주의 깊게 보다]
Разве он не любит Вас? Помилуйте! 
оне не сводит с вас глаз, следит за 
каждым вашим движением; да и 
наконец, разве можно скрыть 
любовь?

14.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다 не знать куда 
глаза девать/деть [당황하거나 불편하여, 
또는 수치스러워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다]
Полевой ... сказал: ... -Вот барышню 
вижу первый раз. Может, невеста? 
... Я не знал, как ответить ему. 
Галя ... покраснела и не знала, куда 
девать глаза. 

15. 등을 돌리다 поворачиваться/повернуться 
спиной к кому, к чему [멸시하다, 
무시하다, 눈길을 주지 않다]
Когда человек борется с прородой 
за существование, он не 
поворачивается к ней спиною, а 
подчиняет ее к себе. 

16. 땅속으로 숨고 싶다 рад (-а, -ы)[готов 
(-а, -ы) ] сквозь землю провалиться 
[당황하거나 부끄러워 땅속으로 숨고 

싶다, 어디엔가 숨거나 피하고 싶다]
Все взгляды обратились на нас с 
любопытством или сожалением. Мы 
рады были бы провалиться сквозь 
землю, но уйти было некуда. // 
Увидев, что учительница заметила, 
как он списывает контрольную 
работу у одноклассника, Борис готов 
был сквозь землю провалитьс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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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뜨뜻미지근하게 ни жарко [тепло] ни 
холодно кому [~에 대해 무관심하게 

대하다]
От критики Протопопова никому не 
будет ни тепло ни холодно. 

18. 마음속 깊은 곳까지 до глубины души 
[сердца] [아주 강하게 흥분, 격앙시키다]
Это письмо тронуло Ибрагима до 
глубины сердца. 

19. 마음을 열다 открывать/открыть душу 
кому [~에게 마음속의 생각, 감정, 
걱정을 솔직하게 말하다, 털어놓다]
Ему одному она доверчиво открыла 
свою душу... Все другие знали - 
думалось ему - только её костюм и 
наружность. 

20.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듯 как [будто, 
словно, точно] на иголках [극도의 

흥분, 불안, 긴장 상태에 있다]
Мы были как на иголках - в два 
часа отходил уже поезд, а билеты 
нам всё ещё не принесли. 

21. 머리칼이 쭈뼛 서다 волосы становятся 
[встают, поднимаются]/стали [встали, 
поднялись] дыбом у кого [공포, 
두려움으로 인해 머리칼이 쭈뼛 서다]
Солдатская служба была такая, что 

волосы дыбом становятся, как 
вспомнишь! // У Павла сердце 
замерло, волосы встали дыбом при 
этой мысли. 

22. 목을 꺾어버리다 свернуть шею [голову, 
башку] [강력하게 응징하다]
Он пообещал мне голову свернуть, 
если я кому-нибудь расскажу об 
этом случае. 

23. 몽둥이 아래서 из-под палки [강압 

하에, 벌이 두려워서, 타의에 의해]
Весь этот народ [арестанты] работали 
из-под палки... Все они собрались 
сюда не своей волей. // Как можно 
верить в самое скучное дело, которым 
человек вынужден заниматься из-под 
палки или от голода?

24. 바로 코 밑에서 из-под (самого) носа 
кого, у кого [극히 가까운 거리에서, 
극히 짧은 시간에]
Только что на столе лежал карандаш, 
так его уже нет - взяли из-под 
самого носа!

25. 사시나무 떨 듯 как осиновый лист 
дрожит [трясётся]/задрожал [затрясся] 
[극심한 공포, 두려움으로 벌벌 떨다]
Как осиновый лист затряслас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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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лёна Дмитриевна, упала мужу в 
ноги, прося его выслушать его. // 
На рассвете в дверь постучались. 
Саша вся здрожала как осиновый 
лист, оправилась и пошла отпирать.  

26. 손가락질 하다 показывать [тыкать, 
указывать] пальцем [пальцами] на 
кого, на что [공개적으로 험담, 비난 

하다]
Вы знаете предрассудки общества; я 
в случае отказа от дуэли не найду 
места на земном шаре; на меня 
будут показывать пальцами. 

27. 손을 내젓다 махнуть рукой на кого, 
на что [~에 대해 더 이상 주목하지 

않다,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다]
Впрочем, Валентина Михайловна, 
кажется, махнула на меня рукой. Я 
в ее глазах - пропащая! // Конечно, 
я тоже мог махнуть на всё рукой - 
подать рапорт и уехать. 

28. 입술을 내밀다 надувать/надуть губы 
(губки) [불만이나 화난 감정을 표현하다]
Вот Юленька, когда муж привезёт 
ей что-нибудь из города, так и 
кинется ему на шею... А не 
привезёт, так она и губы надует и 
не говорит с ним два дня. 

29. 입을 짝 벌리다 разевать[раскрывать] 
/разинуть[раскрыть] рот [크게 놀라다, 
놀라고 당황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다]
Он взял книгу и стал читать вслух 
по китайски, как по-русски. Китаец 
и рот разинул. 

30. 아래로 보다 смотреть [глядеть] сверху 
вниз на кого [깔보다, 낮추어보다]
Не люблю я его! Почему он на 
каждого смотрит сверху вниз?! 

31. 자신을 잃다 потерять себя [분노, 흥분 

으로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다]
Мария Ивановна вдруг потеряла 
себя и, со всего маху ударив в 
дверь кулаком, закричала: “-Ах ты, 
поганка!”.

32. 자신의 눈을 의심하다 не верить/ не 
поверить (своим) глазам [크게 놀라다]
Вчера, когда он получил письмо и 
понял, что оно от Майи, он сперва 
глазам не поверил. 

33.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다 рвать на себе 
волосы [극도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다]
А вот Алик... не может сдерживать 
свою радость, когда выигрывает, а 
когда проигрывает, то готов на себ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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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олосы рвать от досады. 

34. 피가 얼굴로 쏠렸다 кровь [краска] 
бросилась [кинулась] в лицо кому, 
кого или чьё [당황하거나 부끄러워 

피가 얼굴로 쏠렸다, 얼굴이 빨개졌다]
Кровь бросилась ему в лицо, когда 
он понял, что учительница заметила 
шпаргалку. 

35. 한쪽에 서있다 стоять [держаться] в 
стороне [~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다, ~에 대한 참여를 피하다]
Какие бы события ни происходили 
у нас, какие бы конфликты ни 
бывали, он всегда держался в стороне 
от всяких острых столкновений с 
кем бы то ни был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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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물류회사원 Павлов(A)와 한국 
회사원 (B) 간의 상품 배송에 관한 대화

A(1): Господин Павлов,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как скоро купленные нами материалы могут быть 
отправлены в Южную Корею? 

B(1): Думаю, не раньше 1 октября. Около месяца уйдёт на то, чтобы поставщики переправили 
к нам ваш заказ. 

A(2): А нельзя ли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ваши поставщики отправили груз прямо в Корею на нашу 
фирму? Можно организовать целевую поставку, напрямую? 

B(2): Нет. Наши бюрократические процедуры требуют того, чтобы заказы полностью 
оформлялись той стороной, которая провела переговоры и с которой у вашей фирмы 
подписан договор. У наших поставщиков нет права иметь с вами дело напрямую. 

A(3): Очень жаль... Мы теряем массу вермени... У меня ещё один вопрос: товар к вам 
транспортироваться по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да? Сколько примерно это займёт времени? 

B(3): Наши поставщики, как вы знаете, находятся в Иркутске. Это довольно далеко... Груз будет 
идти до нас три недели. Ускорить движение груза я никак не могу. День отправки тоже 
уже определен окончательно. Так что надо ждать... 

A(4): Три недели из Иркутска?.. Так долго? А есть ли какие-либо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варианты? 

*****

A(1): 미스터 파블로프, 우리가 구매한 재료가 조만간 한국으로 발송될 수 있겠습니까? 
B(1): 10월 1일이 지나야 될 겁니다. 귀사가 주문한 상품을 공급자가 우리에게 보내는데 한 달이 걸립

니다. 
A(2): 그럼 공급자가 직접 화물을 한국의 우리 회사로 곧바로 보내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특별배송, 그러

니까 직접배송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B(2): 안됩니다. 우리 관료주의적 절차 때문에 귀사와 협상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 주문 상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급자는 귀사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권리가 없습니다. 
A(3): 안타깝습니다. 우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상품은 귀사에 

철도로 공급되는 게 맞지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B(3): 아시다시피 우리 공급자는 이르쿠츠크에 있습니다. 아주 멉니다. 화물이 우리에게 오는데 3주 걸립

니다. 운송 시간을 단축할 방법이 없습니다. 발송일도 이미 확정되어 있고요. 그러니 기다릴 수밖에
요. 

A(4): 이르쿠츠크에서부터 3주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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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как скоро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비교: 
как быстро 얼마나 빨리, 아주 빠르게

Как скоро и в Москве перейдут на 
новые строительные технологии?// Но 
ведь и слов женщины он не мог 
расслышать в шереметьевском шуме, 
только видел, как быстро двигаются 
ее губы.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모스크바에서도 

새로운 건축기술을 사용하게 될까?// 
그는 셰레메티예보의 소음 때문에 그 

여자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다만 

그 여자의 입술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을 뿐이다.  

2. купленные нами материалы = материалы, 
которые мы купили 
우리가 구입한 재료

3. отправлены: отправить(보내다, 발송하

다)의 피동형동사 단어미 복수형

4. (время) уйдёт/уходит (на + 명사 대격형 
또는 то, чтобы 절)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들다 (=что занимает/займёт 
время)
Голод ― это когда все время уходит 
на то, чтобы найти пропитание на 
сегодня и когда о завтрашнем дне 
просто некогда думать.
굶주림이라는 것은 오늘 먹을 것을 찾는데 

모든 시간이 다 들어가 내일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도 없는 상태이다.  

5. груз 화물: бесполезный ~ (열차 등의) 
자체중량, полезный ~ 유효중량/ загрузка 
화물 적재, отгрузка 화물 발송, перегрузка 
환적, разгрузка 화물 하역

6. переговоры 협상: вести/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с кем о чём ~와 ~에 관한 

협상을 하다

7. право 권리: право (на+명사 대격형 

또는 동사 미정형) ~을 할 권리, право 
нации на самоопределение 민족자결권, 
право получить образование 피교육권

8. иметь дело с кем ~와 관계가 있다, 
용무가 있다// иметь дело с чем 취급 

하다

9. ускорить/ускорять 가속화하다, 속도를 

더 빠르게 하다: ~ выпуск продукции 
상품 생산을 가속화하다, ~ рост числа 
рабочих мест 일자리 숫자 증대를 가속 

화하다

10. альтернативный 대안적인, 양자택일의: 
~ ная гражданская служба 대체(군)복무, 
~ ная энергия 대체에너지, ~ подход 
대안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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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주요 포럼 현황

최근 수년간의 러시아 경제, 정치 분야의 주

요 특징 가운데 하나로 다양한 포럼 개최를 들 

수 있다. 현재 러시아 발전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할 가능성뿐 아니라 재계와 관

계,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들 간 대화의 가능성

을 제공해주는 11개의 포럼이 러시아 각 지방

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렇게 러시아 내 포럼이 

활성화되는 현상은 당연히 포럼 발생의 원인과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지만,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포럼 

발생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러시아경제포럼’은 1996년 예카테린부르크

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이 포럼은 1990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지방의 영향력 있는 지도

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에두아르드 로셀 스

베르들롭스크 주지사의 제안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최초의 포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나 재계의 커다란 관심은 끌지 못했다. 다음 

해인 1997년에는 현재 가장 권위 있는 포럼인 

‘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이 창설되었다. 그러

나 이 포럼도 2006년까지는 오늘날과 같은 지

위를 누리지 못했었다. 2000년대 초 ‘페테르

부르크 포럼’은 주로 CIS 지도자들이 회동하

는 자리의 역할을 했으며, 러시아연방 정부와 

상원의 후원과 CIS 가입국 의원연맹의 주체로 

개최되었다. 이 포럼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

두었고, 러시아 내 다른 지방의 유사한 행사들

의 원형이 되었다. 이후 2000년에 ‘바이칼 경

제포럼’, 2002년에 ‘소치 국제투자포럼’, 
2004년에 ‘크라스노야르스크 경제포럼’, 2005
년에 ‘페름 경제포럼’, 2007년에 ‘블라디보스

톡 태평양 경제회의’가 창설되었으며, 2008년

에는 동시에 2개의 포럼, 즉 ‘체복사르 경제포

럼’과 ‘트로이카‐디알로그’사가 주최하는 ‘러시

아포럼’이 창설되었다. 2009년에는 ‘무르만스

크 국제경제포럼’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2010년 9월 9‐10일에 야로슬라블에서 창설되

는 ‘국제정치포럼’도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포

럼이다. 이 포럼의 기반이 된 것은 2009년에 

개최되었던 ‘현대국가와 글로벌안보’회의이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러시아 정·재계 엘

리트들의 중요한 연례 행사 가운데 하나였던 

런던의 ‘러시아경제포럼’도 주목할만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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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는 러시아의 정치인, 대기업 대표, 고위

관리들과 영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예를 들어, 2002년에는 런던시 금융시장 앨더

맨 헤븐과 앤드류 왕자가 참석했으며, 2004년

에는 쿠드린 러시아연방 재정부 장관과 주코프 

부총리가 참석했다. 이 런던 포럼에서는 정·재
계 인사들이 모스크바에서는 논의하기를 다소 

꺼리는 의제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에, 바로 상트페테

르부르크에 ‘다보스’식 포럼을 창설하기로 결

정한 것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러시아 주요 

국영기업 인사들과 정부 대표들뿐 아니라 영국 

대표들도 런던 포럼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행사는 실질적으로 권위를 상실

하게 되었다.1 결국, 2007년의 5주년 기념 행

사에는 IPO를 앞둔 기업의 대표들 또는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 대표들만 참석했다. 
이처럼 러시아 내 대부분의 포럼이 창설된 

것은 2000년 이후이다. 전세계적으로도 이 시

기에 포럼의 숫자가 증가했다. 현재 가장 오래

된 포럼인 다보스 ‘World Economic Forum’ 
이외에도 ‘The Americas Business Forum’, 
‘Latin America Business Forum’ (2006년 

창설), ‘The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of the Americas’ (1994년 창설), 뉴욕 

‘World Business Forum’, ‘The India 
Business Forum’ (2002년 창설), ‘Shanghai 

 1 ‘포럼이 정족수를 상실하다’ // «콤메르산트»  № 67 (3643), 
 2007.04.20 URL: http://www.kommersant.ru/doc.aspx? 
DocsID=760769; ‘레닌그라드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이에서’ //  
«콤메르산트»   № 68 (3644), 2007.04.21. http://www.kommersant. 
ru/doc.aspx?DocsID=760900&ThemesID=161.  

Forum’ (2005년 창설) 등의 국제포럼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최하는 포럼, 그리고 러시아‐
EC 포럼, 중국‐미국 포럼 등 다양한 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세계 경제의 급속

한 성장의 결과이며, 국제경제 및 국제정치 체

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도상국가들이 포럼을 조직하고 저명

한 학자, 정치인, 기업대표들을 초청하는 방법

으로 자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강화하여, 수

년 전만해도 선진국들만 참여했던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늘날 파트너 탐색에 포럼

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만큼, 포럼의 성과

와 더불어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 

이외에 세계화 과정과 기술 발전도 포럼 조직 

및 진행을 수월하게 만들어주어 포럼이 일상적

인 행사가 되게 해주고 있다. 
러시아 내 대부분의 포럼이 형성된 시기는 

국제에너지가 상승 등에 힘입은 경제성장 시기

와 일치된다. 러시아의 국민 복지증진, 구매력

확대, 그리고 소비확산과 더불어 강화된 자의

식과 점증하는 세계적인 영향력은 포럼 형성을 

위한 객관적인 전제조건이 되어주었다. 한편, 
포럼 조직의 근본적인 이유는 개별 지방 범위

에서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산업 발전과 

경제 현대화라는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된 것과

도 연관된다. 그런 의미에서 포럼들은 투자대

상을 소개할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오일머니로 인해 국가 재정자금이 

풍족해져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금 규모를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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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고, 그와 더불어 효율적인 자금 활

용이라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들 가운데 특정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

서도 포럼이 필요하게 되었다. 포럼 형성의 또 

다른 이유는 재정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

제 현대화라는 과제가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

운 과제여서 외국 파트너 유치가 반드시 필요

했다는 점과 관련된다. 앞서 말했듯이, 포럼은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다. 이처럼 복합적인 원인이 경제 발전 문제 

논의뿐 아니라 해결책 모색, 나아가 파트너가 

될만한 국가, 대기업, 외국인 투자자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포럼을 조직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한편, 현재 11개에 달할 정도로 

포럼의 숫자가 많은 것은 국가의 영토가 넓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에서 개최되고 있는 포럼은 모

두 국제포럼, 즉 외국의 기업대표, 정치엘리트 

그리고 학자들이 초청되고 있는 국제포럼이다. 
그러나 외국 대표들이 포럼에 참가함에도 불구

하고, 포럼의 결과는 포럼 자체가 지역적인 성

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모

든 포럼 가운데 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만이 러

시아연방과 타국의 핵심 인사들과 세계적인 대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는 국제규모 행사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 소치 국제투자포럼도 외국 

지도자들 보다는 러시아 각 지방 지도자들과 

기업 대표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몇 년 

동안 해외 파트너들과 체결한 계약 금액이 대

단한 규모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주로 2014년 

소치올림픽 준비를 위한 계약 배분으로 인한 

것이었다. 
러시아 최대 규모 투자회사인 ‘트로이카‐디

알로그’가 주최하는 포럼은 러시아 정치엘리트

와 세계 석학들이 참여하는 유일한 사적 포럼

으로 특수한 경우가 된다. 그러나 이 포럼은 

토론에만 치중하므로, 파트너 탐색과는 큰 관

계가 없다. 예카테린부르크 포럼에서는 러시아 

경제정책과 지방발전 문제가 논의된다. 태평양

회의에서는 주로 러시아 극동지방을 아태지역

에 효과적으로 통합시키는 방안이 논의되며, 
무르만스크 국제경제포럼에서는 북극 개발 전

략이 논의된다. 
인도나 중국 등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포럼이 주로 학회에 의해 발의되는 것과는 달

리, 러시아에서는 권위 있는 포럼은 국가의 적

극적인 참여로 조직되고 개최된다. 물론, 학자

들도 그런 포럼에 참여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관심이 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의 위상 제

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 포럼을 조직

하는 과정에 다보스 포럼 조직자들과 야로슬라

블 국제정치포럼 조직자들도 참여시킬 수 있었

다.2 포럼에 국가 지도자들과 고위관리들이 참

석하는 것도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그런 의미

에서 오늘날 가장 대표적이고 권위 있는 포럼

은 2006년도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제발전부가 조직한 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포럼이다. 이 포럼의 위상이 런던의 러시

아경제포럼에 대응하여 그것의 입지를 약화시

킬 목적으로 제고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

 2 야로슬라블 포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그 결
과를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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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이 포럼의 과제 가

운데 하나가 런던 포럼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

킴과 동시에 런던에 거주하는 러시아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관심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권위 있는 포럼이 바이칼 경제

포럼과 소치 국제투자포럼이다. 바이칼 포럼의 

조직에는 지방 정부 외에도 연방 상원, 연방 

지방개발부와 경제발전부가 참여했다. 소치 포

럼 조직에는 연방 경제발전부와 연방 상공회의

소가 참여했다. 크라스노야르스크 포럼은 

2007년에 경제발전부의 참여로 조직되었고, 
2008년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2009년도 

제1차 무르만스크 포럼에는 라브로프 외무장

관, 레비틴 교통장관, 바사르긴 지방개발부 장

관이 참석했는데, 이를 통해 이 지방 자원의 

전략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 경제포

럼은 그 위상이 낮아 총리의 참석이 몇 차례나 

취소된 적이 있다. 
러시아 내 포럼 개최의 목적은 극히 다양한

데, 그것을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의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위에서 언

급했듯이, 포럼은 특히 지방의 대표들이 토론

에 참여하고 파트너를 탐색하는데 좋은 기회가 

된다. 수도에서 먼 지방의 기업들은 러시아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에게 프로젝트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것은 외국 대표

들이 그런 지방을 방문하기를 꺼리며, 그런 지

방 기업 대표들이 해외의 포럼에 참석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포럼은 지방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파트너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 

포럼이 수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개최된

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런 대규모 행사 조직에 

해당 수준의 인프라 발전이 필요하므로 국토를 

보다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 
여기서 행사 준비 사업 분배를 통한 지방 산업 

촉진으로 표현되는 경제외적 효과를 볼 수 있

다. 범국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포럼은 그야말

로 국가영토 전체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은 북부의 중심도시와 

레닌그라드주의 발전을 지향하며, 무르만스크 

포럼은 북극 개발이라는 과제 해결을 지향하

고, 소치 포럼은 남부지방 발전, 크라스노야르

스크 포럼은 시베리아 발전, 바이칼 포럼은 자

바이칼리예와 극동 발전을 각각 중점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 내 포럼은 국가 경제정책 조율 및 지

방에 대한 적용, 지방 간의 경험교환이라는 중

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2008년도 

예카테린부르크 포럼에서는 각 지방에 대한 국

제금융위기의 여파와 해결책이 논의되었다. 지

방 포럼 조직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지

방정부들 간의 연방재정지원 수급 경쟁과 지방 

문제에 대한 중앙의 관심 유도에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포럼에서는 종종 국가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계약이 체결되기

도 한다. 그런 예로 바이칼 포럼에서 서명된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건설 및 코뷕타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보구차니 

수력발전소 건설과 크라스노야르스크 허브 건

설에 관한 합의도 2005년 크라스노야르스크 

포럼에서 이루어졌다. 2009년 제1차 무르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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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국제경제포럼에서는 무르만스크 지방과 가

스프롬 그리고 로스네프트 간에 슈토크만 가스

전을 포함한 북극 자원 개발에 관한 협정이 체

결되었다. 
국제포럼이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여 

국제적인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자국의 시각을 세계 변화과정에 반영시키기 위

한 경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

서 페테르부르크 포럼에서는 항상 국제경제의 

첨예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0년에도 위안화 절상 문제와 G20 정상회

의의 전망 등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야로

슬라블 경제포럼은 국제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창설되며, 여기에는 러시

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뿐 아니라 독일의 메르

켈 총리, 나토의 로버트슨 전 사무총장, 남아

프리카 타보 므베키 전 대통령, 일본 모리 요

시로 전 수상 등 수많은 저명 인사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전반적으로 페테르부르크, 소치 또는 야로슬

라블 포럼과 같은 행사들은 세계 속의 러시아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안타깝

게도 지금까지 러시아 혐오증이 남아있으며, 
그것이 때때로 상호이익 모색 및 분쟁상황 해

결에 극히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21세기

에 러시아는 파트너와의 대화에 개방되어 있음

을 보여주고자 노력한다. 이점에 있어서 외국

인 투자자들이 국가 지도자들을 만나 직접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페테르

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개최되는 포럼들은 포럼의 주요 

참가자들인 유럽 파트너들과의 접촉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러시아 지도

부는 이런 접촉을 에너지분야에 국한시키지 않

고, 다른 산업 분야 및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시키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상호관계 증진이 

여러 가지 모순을 제거시켜줄 뿐 아니라 타협

점 모색을 수월하게 해주므로, 다양한 분야에

서의 접촉 강화는 경제적인 이익뿐 아니라 정

치적인 이익도 가져다 줄 것이다. 물론, 그런 

접근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러시아

와 역사적인 이유로 보다 밀접한 관계가 형성

되어 있는 독일이 유럽국가들 가운데 가장 적

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반면, 다른 유럽국가들

은 전과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대기업에서 국가 금융기

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의 대표들을 상트

페테르부르크 포럼을 비롯해 러시아에서 개최

되는 포럼에 파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과 영국은 주로 에너지 기업과 금융 기업 대표

들만 참가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사실이

다. 이처럼 각 국가는 러시아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럼을 통해서도 표출하고 있다.  
이제 위에서 살펴본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러시아에서 수많은 경제포

럼이 개최되는 것은 오일머니 유입을 통한 경

제성장, 산업 발전 문제 누적, 광대한 영토 등

과 관련된 객관적인 조건들에 따른 것이다. 둘

째, 포럼은 잘만 운영된다면, 외국 파트너들, 
업계, 관계와의 상호협력, 지방 간 상호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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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된다. 셋째, 포럼은 

국내 경제정책 조율에도 도움을 준다. 현재 러

시아에서는 국내 각지에서 개최되어 해당 지방 

발전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각종 포럼들을 체계

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포럼은 

지방정부들에게 있어 국가 재정지원을 받기 위

한 나름대로의 형식이 되고 있다. 다섯째, 포

럼 개최기간 중 투자자들이 국가나 지방정부 

지도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청취하여 많은 의

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포럼은 러시아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포럼은 러시아에게 유럽 파

트너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한 대안적인 가능성

을 제시해준다. 
이런 사항들은 현재 러시아의 경제상황에서 

각종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고 타당하다

는 점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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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주요 포럼 현황

Одной из отличитель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политической жизни 
России последних нескольких лет стало 
проведение форумов. Сегодня существует 
одиннадцать основных площадок в различны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которые предоставляют 
не только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и 
раз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но 
и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диалога между бизнесом 
и властью, бизнесом и инвесторами (как 
российскими, так и иностранными). В то 
же время феномен роста числа форумов в 
России ставит закономерные вопросы о 
причинах их появления и задачах, которые 
они решают, но прежде, чем ответить на 
данные вопросы,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к 
истории их возникновения. 

Первый форум,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 название 
Росс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был 
проведен в 1996 г.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по 
предлож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Эдуарда Росселя, одного из наиболее 

влиятельн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лидеров 1990‐ 
середины 2000‐х гг.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первенство, данному форуму не удалось 
привлечь большого внимания ни со стороны 
властей, ни со стороны бизнеса. В следующем 
1997 г. был открыт Петербург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который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является наиболее 
престижным, но и он до 2006 г. не имел 
того статуса, которым может гордиться 
сегодня. В начале 2000‐х гг. Петербургский 
форум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выступал местом 
встреч лидеров стран СНГ и проводился 
под эгидой Межпарламентской ассамблеи 
государств‐участников СНГ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Совета Федрации. Тем 
не менее определенный успех данного 
форума позволил ему стать прототипом 
для подо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Так, в 2000 г.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Байкаль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в 2002 
г. – Международный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фору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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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Сочи, в 2004 г. – Краснояр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в 2005 г. – 
Перм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в 2007 г. 
– Тихокеан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тий конгресс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А 2008 г. был отмечен 
появлением сразу двух площадок – 
Чебоксар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и 
«Форум Россия», проводимого компанией 
«Тройка‐Диалог». В 2009 г. впервые был 
проведен Мурма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Новым событием 
подобного формата должен ста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й политический форум, 
который впервые пройдет в Ярославле 
9‐10 сентября 2010 г. Основой основой 
для него прослужила проводившаяся в 
2009 г. конференция «Современ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и глобаль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Внимания заслуживает еще одно 
меро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с 1998 г. вплоть до 
2005 г. было одним из важнейших событий 
для политичекой и бизнес‐элиты страны, 
а именно – ежегодный Росс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в Лондоне, который 
неизменно собирал политиков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рупнейших российских 
компаний, чиновников,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английских деловы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кругов. Например, в 2002 г. 
его посетили лорд‐мэр лондонского Сити 
Альдерман Гевин Артур и принц Эндрю, а 

в 2004 г.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Кудрин А. и вице‐премьер Жуков А. 
Считалось, что на форуме в Лондоне 
политики и бизнесмены могли между 
собой обсуждать темы, которые не всегда 
приветствовались в Москве. Однако, с 
принятием решения создать «Русский 
Давос»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России, а в 
частности,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с 2005 г. 
форум перестали посещать как основн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компани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так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поэтому престиж 
мероприятия практически сошел на нет.1 
Так, на юбилейный форум в 2007 г. 
поех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олько тех компаний, 
у которых предстояло IPO, или размещение 
акций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фондовых биржах.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явление подавляю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мероприятий в России пришлось 
на период после 2000 г. В мире в целом 
этот период также был отмечен увеличением 
числа форумов. Помимо старейшего World 
Economic Forum в Давосе сейчас 
действует The Americas Business Forum, 
Latin America Business Forum (основан 
в 2006 г.), The International Economic 

 1 Форум теряет кворум. // Газета «Коммерсантъ»  № 67 
(3643),  20.04.2007. URL: http://www.kommersant.ru/doc. 
aspx?DocsID=760769;Между “Ленинградом” и Санкт‐Пе
тербургом. // Газета «Коммерсантъ»   № 68 (3644), 
21.04.2007. http://www.kommersant.ru/doc.aspx?DocsID= 
760900&ThemesID=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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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of the Americas (основан в 1994 
г.), World Business Forum в Нью‐Йорке, 
The India Business Forum(основан в 
2002 г.), Shanghai Forum (основан в 
2005 г.) и другие форумы в разных 
странах мира, а также форумы между 
отдельными странами, например, Россия‐ЕС, 
либо Китай‐США и т.д. Данная ситуация 
явилась следствием высоких темпов роста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 как следствие, 
усложненения систем миров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политического порядка, которые требуют 
активного обсуждения проблем на всех 
уровнях. Нельзя также не учитывать того, 
что бурно развивающиеся страны посредством 
организации фрумов и приглашения для 
участия в них известных ученых, политик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мпаний стремятся повысить 
свое влияние в мире и, тем самым, 
воздействовать на процесс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й, который ещ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осуществлялся развитыми странами. 
Определенн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форумам 
добавляет их результативность, так как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ложно найти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й способ поиска партнеров. 
Кроме того, процесс глобализации, развитие 
технологий значительно облегчили 
организацию и проведение подо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что также способствует их 
повсеместному использованию.

В России появление большинства форумов 
совпало по времени с экономическим 
подъемом, который был обусловлен, прежде 
всего, ростом мировых цен на энергоносители. 
Повышение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покупательной 
способности и расширение потребностей 
населения вкупе с растущим самосознанием 
и влиянием в мире создали объективные 
предпосылки для возникновения форумов. 
Однако основная причина их организации 
связана с обострением проблем развития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модернизации экономики 
как в масштабах отдельно взятых регионов, 
так и в масштабах всей страны. В этом 
смысле форумы 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зент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объектов. Кроме того, 
появление довольно значительных средств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бюджете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итока нефтедолларов сделало возможным 
увеличение ассигнований для целей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однако, вместе с 
этим поставило вопрос об их эффектив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Поэтому форумы необходим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иметь выбор между 
инвестиционными проектами. Еще одна 
причина появления форумов связана с тем,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наличие финансовых 
ресуросв, модернизация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задачей, решить которую 
своими силами сложно, необходимо привлекать 
иностранных партнеров. Как уже говорилос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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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ыше, форумы позволяют делать это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овокупность указанных причин выяви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мероприятий в России, 
которые позволили бы не только обсуждать 
проблемы развития, но и вырабатывать 
подходы к их разрешению, а также 
осуществлять поиск партнеров в лице 
государства, крупного бизнеса и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В свою очередь, количество 
форумов, которых сегодня насчитывается 
уже одиннадцать, связано с большой 
территорией страны.

Все действующие в России форумы 
заявлены как международные, т.е. к 
участию в них приглашаю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ностранных компаний и политических 
элит, а также ученые.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присутствие зарубежных делегаций, 
результаты многих форумов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том, что они носят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регион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По сути, из всех 
российских форумов только Петербургскому 
действительно удалось приобрести статус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посещают первые лица РФ, главы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рупнейших 
мировых компан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форум в Сочи также 
привлекает больше глав и компаний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нежели из‐за 

рубежа. Хотя ну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в 
отдельные годы сумма контрактов, 
заключенных с зарубеж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была довольно внушительна, что был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бусловлено распределением 
контрактов на подготовку Олимпиады 
2014 г. 

Особый случай представляет единственный 
«частный» форум, организуемый крупнейшей 
в Росси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компанией 
Тройка‐Диалог, которому удается собирать 
политическую элиту России и круп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ирового науч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Однако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осит исключительно дискуссионный характер 
и мало связан с поиском партнеров. То же 
верно для многих региональных форумов. 
Так, на форуме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как 
правило, обсуждаются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и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Тихоокеанский конгресс,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свящает основное внимание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й интеграции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регион, а Мурма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 стратегии освоения 
Арктики.

В отличие от мировой практики,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большинство форумов инициируюся 
научными сообществами как, например, 
форумы в Индии или Китае, в Росс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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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стиж форума напрямую связан с 
активным участием государства в его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и (хотя это 
отнюдь не означает, что ученые н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я в российских формуах). 
Так,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ластей сыграла 
решающую роль в повышении статуса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к устроению которого удалось 
привлечь организаторов Давосского форума,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в Ярославле2.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также 
имеет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первых лиц 
государства либо выскопоставл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Исходя из этого, наиболее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м и престижны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является Петербруг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организацией которого с 2006 г. по указу 
Президента РФ занимае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Необходимо отетить 
то, что повышение статуса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происходило целенаправлено в противовес 
Российскому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форуму в 
Лондоне с целью ослабить позиции 
последнего. Иными словами, одной из его 
задач было оттянуть внимание от 
Лондонского форума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от 

 2 Хот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ать взвешенную оценку Яросл
авскому форуму, необходимо прежде посмотреть на е
го результаты.

лиц, проживающих в Лондоне и 
находящихся в оппозиции к власти. 

Следующими по статусу идут 
Байкаль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в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ого помимо местных 
властей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Ф, Министерств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и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 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форум в 
Сочи, которому также удалось привлечь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и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ую палату РФ. В 
2007 г.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принимало участие в организации 
форума в Красноярске, а в 2008 г. форм 
получил поддержк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На 
первом форуме в Мурманске в 2009 г. 
участников также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 Лавров,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Левитин, Министр 
регм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В. Басаргин, что 
подтверждает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данного региона в борьбе за ресурсы. В 
то же время посещение премьер‐ министром 
Росс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не 
раз откладывалось из‐за его низкого статуса.

Цели проведения форумов в России 
довольно разнообразны, их можно отнести 
к двум основным группам – политического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В перву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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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чередь, как уже упоминалось выше, 
форум представляет удобную площадку 
для дискуссии и поиска партнеров 
особенно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егионов. 
Компании из отдален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которы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например, в 
Петербург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имеют уникаль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ставить 
свои проекты как российским, так и 
иностранным инвесторам. По большому 
счет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неохотно идут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а 
участие в подобного рода мероприятии за 
рубежом для многих российских компаний 
сопряжено с довольно высокими 
материальными затратами. Форумы дают 
региональным властям и компаниям, 
а также иностранным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возможность выбора партнера.

Важно также то, что форумы в 
принципе проводятся не в столице, а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что способствует более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му развитию территорий, 
так как организация подобных масшта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требу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шего 
уровня развит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То есть 
здесь мы имеем дело с так называемыми 
экономическими экстерналиями, которые 
выражаются в стимулировании мест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за счет распределение 
заказов на подготовку мероприятия.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форумах обще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значения, то они охватывают практически 
всю территорию страны. Например, 
Петербург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ориентирован, прежде всего, на развитие 
Северной столицы и Ле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Мурманский форум направлен на 
решение задач освоения Арктики, форум в 
Сочи сфокусиован на южны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Красноярский – на Сибири, а 
Забайкальский – на развитии Забайкалья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Форумы в России выполняют важнейшую 
функцию координ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ее адаптации к 
конкретным регионам, обмена опытом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Например, на Екатеринбургском 
форуме в 2008 г. обсуждались последствия 
Миров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кризиса для отдельных 
регионов и меры их преодоления. Нельзя 
не учесть еще и т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что 
одной из наиболее важных целей организации 
форумов в регионах является конкуренция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за федераль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стремление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а к проблемам 
регионов. Нередко на форумах подписываются 
контракты о реализации крупных проектов 
обще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значения. Наиболее 
наглядным примером этого являются 
проек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ефтепрово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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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осточная Сибирь‐Тихий океан», освоению 
Ковыктинского месторождения, договоры 
по которым подписывались на Байкальском 
форуме, а также строительсво Богучанской 
ГЭС, создание Красноярского Хаба,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по которым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в ходе Красноярского форума в 2005 г. 
В 2009 г. на первом Мурман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регион подписал соглашения с Газпромом 
и Роснефтью об освоении богатств Арктики, 
в частности Штокмановского месторождения. 

Нельзя упускать из виду и то, что 
международные форумы являются одной 
из форм борьбы за повышение своего 
влияния в мире, стремления оказывать 
воздействия на принятие решений, 
продвижение собственн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на 
мировые процессы. Поэтому на формуе в 
Петербурге неизменно поднимаются острые 
вопросы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Наример, в 
2010 г. не обошлось без обсуждения 
проблемы укрепления юаня, перспектив 
встречи «Большой двадцатки» и т.д. С 
целью воздействовать на миров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создается и 
Ярослав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который 
обещает принять не только росси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Д. Медведева, но и канцлера 
Германии А. Меркель, бывшего генсекретаря 
НАТО Дж. Робертсона,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ЮАР Мбеки Табо, бывшег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Японии Мори Есиро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именитых гостей.

В целом ж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добные 
форумам в Петеребруге, Сочи или 
Ярославле необходимы для улучшения 
имиджа России в мире. К сожалению, 
русофобия до сих пор имеет место и 
порой выступает довольно серьезным 
препятствием при поиске взаимных 
интересов и разрешении конфликтных 
ситуаций. В 21 веке Россия стремится 
показать, что она открыта для диалога, 
открыта для своих партнеров. Показательным 
в этой связи является Петербург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который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остранным 
инвесторам возможность встретиться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страны и получить 
информацию из «первых рук». 

Немаловажно также и то, что для 
России в целом проводимые форумы 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диверсифицировать контакты 
с европейским партнерами, которые на 
сегодняшнйи день являются основ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данных мероприятия. Руководство 
страны заинтересовано в том, чтобы 
контакты не ограничивалис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сферой, а включали также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и сферу услуг. Укрепление 
контактов по раз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дас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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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 тольк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но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выгоды, так как рост взаимозависимости 
может если не устранить многие 
противоречия, то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облегчить поиск компромиссов. Хотя 
нужно отметить ограничения подобного 
подхода, поскольку из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 
наибольшую активность проявля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ермании, с которой у 
России в силу исторических причин 
сложились более тесные отношения, тогда 
как другие по‐прежнему проявляют 
осторожность. 

Достаточно интересным является также 
тот факт, что страны ЕС имеют достаточно 
широк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на форумах в 
России (речь здесь прежде всего идет о 
Петербург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начиная от промышленных гигантов и 
заканчивая финансовыми корпорациями. В 
то же время из США и Англии в основном 
приезжа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и 
финансовых компаний. То есть на 
форумах проявл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интересы 
стран в подходе к России.

Резюмируя вышесказанное, хотелось бы 
еще раз остановиться на некоторых моментах. 
Во‐первых, проведение достаточно большого 
числа экономических форумов в России 
обусловлено сложившимися объективными 
условиями, связанными с общи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подъемом в стране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итока нефтедолларов, 
усугублением проблем промышл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и обширной территорией. Во‐вторых, 
форумы являются действе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при их умел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во 
взимодействии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с бизнесом, властью и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В‐третьих, форумы помогают координировать 
экономическую политику в стран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мы имеем дело уже с 
системой форумов, распределенных по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на которых 
обсуждаются вопросы развит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регионов. В‐четвертых, для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ворумы представляются своеобразной 
формой конкуренции з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В‐пятых, форумы 
положительно влияют на имидж России, 
так как в ходе подо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нвесторы могут разрешить многие вопросы 
и услышать мнение из уст первых лиц 
государства либ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Наконец, для России форумы 
предлагают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о своими Европейскими 
партнерами. Все э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наличие форумов в России крайне необходимо 
в настоящ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и 
делает оправданным их проведени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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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러시아의 주요 정치인 

100인 선정

- 메드베데프, 올해 처음으로 푸틴보다 순위 
앞서 (Дмитрий Иванович Орлов)

드미트리 메드베데프(9.46%) 대통령과 블라디미

르 푸틴(9.27%) 총리가 지난 6월 러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요 정치인 100인에 각각 1, 2위로 선

정됐다. 이처럼 메드베데프가 푸틴을 순위에서 앞선 

독특한 결과는 2009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으

로서 보다 광범위한 대중의 주도권을 획득한 것으로 

여겨진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

의 연설 및 2012 대선 출마 의사 표명, 미국 방문, 
G8과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은 메드베데프 대통령

가 이룬 새로운 성과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6월에 선

정된 상위 100인 순위에서 메드베데프가 1위를 차

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이러한 경향이 장기

간 지속될지 여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이는 언제나 

그랬듯 대통령과 총리간 편차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100 ведущих политиков 
России в июне 2010 года

Медведев впервые в этом 
году обогнал Путина

아울러 지난 6월 순위를 통해 드미트리 메드베데

프 대통령을 둘러싼 지배 엘리트 다수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100인에는 대통령 행정실장(83위)과 현대발

전연구소의 이고리 유르겐스 소장(100-101위)도 포

함되었다.

- 연방 행정 엘리트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순위에서 상위 5위 안에 

속한 인사들의 경우 이전 순위와 비교해 내부적인 

순위 변동만 있었을 뿐 해당 인사들은 그대로였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쌍두마차를 이끌고 있는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에 이어 알렉세이 

쿠드린 재무장관이 3위를 차지했다. 한편, 블라디슬

라프 수르코프 크렘린 행정실 제 1부실장(4위)과 

이고리 세친 에너지 담당 부총리(5위)간 순위의 변

동이 있었다. 이는 수르코프가 주도한 스콜코보 프

로젝트가 설계 단계로 발전했으며, 이미 실제로 대

규모 서방 투자를 이뤄낸 것으로써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타티아나 골리코바 보건사회개발부 장관(8

위)의 현저한 지위 강화가 두드러졌다. 이는 엘리트 

내부의 상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리코바 장관의 

사회 계층에 관한 개혁 방안이 우세함을 명백히 보

여준다. 
6월 순위에서는 최고중재법원장인 안톤 이바노프

(20위) 상위 20위 내에 포함됐다. 또한 드미트리 메

드베데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의 영향력이 강화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콘스탄틴 추이첸코 대통령 

보좌관(23-24위),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법무장관

(34-35위), 나탈리야 티마코바 대통령 대변인(36위). 
이처럼 지배 엘리트 내부에서 관료 및 정치인이 수

적으로뿐만 아니라 영향력 강화 면에서도 상당히 우

세했다.
아울러 세르게이 라브로프(17위), 세르게이 이그

나치예프(38-40위), 니콜라이 파트루셰프(38-40위),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45-46위), 세르게이 이바노

프(55-56위)의 순위는 하락했으며, 라시드 누르갈리

예프(16위), 알렉세이 그로모프(43위), 이고리 셰고

레프(44위), 드미트리 페스코프(47-48위), 안드레이 

벨랴니노프(49-51위)의 순위는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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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엘리트

지난 6월 순위에서 통합러시아당 지도부의 지위 

강화가 두드러졌다. 명백하게, 이는 당 최고회의가 

내린 야당과의 강한 정치적 투쟁이라는 선택의 결과

다. 그 동안 보리스 그리즐로프(15위) 통합러시아당 

당수, 바체슬라프 볼로진(29위) 당 최고회의 서기, 
안드레이 보로비예프(74위) 당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순위표 상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다양하게 포진해 

왔다. 아울러, 정당 당수들의 영향력은 블라지미르 

플리긴(82위), 안드레이 이사예프(89위)의 경우 증가

세를 보인 반면, 파벨 크라셰닌니코프(88위)의 순위

는 다소 하락하였다. 
겐나지 쥬가노프 러시아 공화당 당수(26-27위)의 

영향력은 다시금 강화되었다. 이러한 영향력 강화는 

주가노프가 쌍두마차가 이끄는 위계질서의 분열, 불

안정한 공산당 유권자,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해 러시

아 핵심권력 전체의 업적에 대해 전통적으로 그래왔

듯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야만 하는 공산당 당수로의 

전환 등을 사실상 거부해온 데 대한 결과일 가능성

이 매우 높다. 한편, 세르게이 미로노프 정의 러시아

당 당수(38-40위)와 블라지미르 지리노프스키 자유

민주당 당수(45-46위)는 사실상 지난 순위를 유지

했다. 

- 지방 엘리트

지난 몇 달간 꾸준히 증대되어온 부총리이자 북카

프카스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인 알렉산드르 홀

로포닌(19위)의 영향력은미미하게나마 약화되었다. 
홀로포닌 부총리는 순위면에서 현재 최고조에 올랐

으며(순위 15위 정도), 그의 영향력은 차후에도 본 

범위 내에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리 루시코프 모스크바 시장(28위)의 순위는 하

락하였다. 대중적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영향력 강화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보여지며, 
모스크바 엘리트 사이의 갈등 또한 한층 더 깊어졌

다. 또한 키릴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10위)의 순위

도 하락하였다. 반면, 발렌티나 마트비옌코(53-54위)
와 람잔 카디로프(67위)의 영향력은 다소 강화되었

음을 알 수 있다. 

- 비즈니스 엘리트

본 순위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인 것은 아나톨리 

추바이스(31-32위)였다. 추측하건대, 이러한 결과는 

로스나노의 발전으로 인해서라기 보다는 정치적 요

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지배엘리트의 영향력은 다양

한 분야에서 행사되는 추세이다. 
알리셰르 우스마노프(21위), 올렉 데리파스카(25

위), 니콜라이 토카레프(62-63위)의 경우 순위 변동

이 거의 없었으며, 바기트 알렉페로프(22위), 세르게

이 보그단치코프(58위)의 영향력은 적게나마 강화되

었다. 아울러 국영 기업을 이끌고 있는 블라지미르 

야쿠닌(60위)과 세르게이 체메조프(70위)의 순위는 

다소 하락하였다. 

• 기사원문출처: http://www.ng.ru/ideas/2010-06-30/9_100_pol. 
html

• 번역: 조은우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박사과정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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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литик
정치인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순위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в мае
지난 5월 순위

Средний балл
편차

Очень сильное влияние

Медведев Дмитрий Анатольевич 1 2 9,46

Путин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2 1 9,27

Кудрин Алексей Леонидович 3 3 7,90

Сурков Владислав Юрьевич 4 5 7,42

Сечин Игорь Иванович 5 4 7,00

Собянин Сергей Семенович 6 6 6,52

Нарышкин Сергей Евгеньевич 7 8 6,26

Голикова Татьяна Алексеевна 8 11 6,23

Сердюков Анатолий Эдуардович 9 10 6,11

Кирилл 
(Патриарх Московский и всея Руси) 10 7 6,02

Шувалов Игорь Иванович 11 9 5,94

Бортников Александр Васильевич 12 17 5,81

Дворкович Аркад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13 16 5,67

Миллер Алексей Борисович 14 12 5,54

Грызлов Борис Вячеславович 15 14 5,39

Нургалиев Рашид Гумарович 16 19 5,34

Лавров Сергей Викторович 17 13 5,12

Набиуллина Эльвира Сахипзадовна 18 18 5,11

Хлопонин Александр Геннадиевич 19 15 5,10

Иванов Антон Александрович 20 21 5,09

Сильное влияние

Усманов Алишер Бурханович 21 20 4,81

Алекперов Вагит Юсуфович 22 28 4,78

Зубков Виктор Алексеевич 23–24 22-23 4,72

Чуйченко Константин Анатольевич 23–24 29 4,72

Дерипаска Олег Владимирович 25 25 4,71

Зюганов Геннадий Андpеевич 26–27 31 4,69

Жуков Александр Дмитриевич 26–27 26 4,69

Лужков Юpий Михайлович 28 22–23 4,66

Володин Вячеслав Викторович 29 34–35 4,64

Шойгу Сеpгей Кужугетович 30 27 4,63

Чубайс Анатолий Боpисович 31–32 68–69 4,56

Чайка Юрий Яковлевич 31–32 30 4,56

Христенко Виктор Борисович 33 33 4,53

Кириенко Сергей Владиленович 34–35 44 4,47

Коновалов Александр Владимирович 34–35 42 4,47

Тимакова Наталья Александровна 36 48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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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литик
정치인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순위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в мае
지난 5월 순위

Средний балл
편차

Говорун Олег Маркович 37 43 4,41

Миронов Сергей Михайлович 38–40 34–35 4,40

Игнатьев Сергей Михайлович 38–40 24 4,40

Патрушев Николай Платонович 38–40 32 4,40

Дмитриев Владими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41 41 4,38

Греф Герман Оскарович 42 50 4,37

Громов Алексей Алексеевич 43 53 4,33

Щеголев Игорь Олегович 44 72 4,32

Бастрыкин Александр Иванович 45–46 37–38 4,30

Жириновский Владимир Вольфович 45–46 49 4,30

Кожин Владимир Игоревич 47–48 45 4,28

Песков Дмитрий Сергеевич 47–48 66 4,28

Артемьев Игорь Юрьевич 49–51 46 4,26

Бельянинов Андрей Юрьевич 49–51 67 4,26

Козак Дмитрий Николаевич 49–51 54–56 4,26

Среднее влияние

Иванов Виктор Петрович 52 75 4,23

Абрамович Роман Аркадьевич 53–54 52 4,22

Матвиенко Валентина Ивановна 53–54 65 4,22

Иванов Сергей Борисович 55–56 36 4,21

Тимченко Геннадий Николаевич 55–56 37–38 4,21

Волошин Александр Стальевич 57 58 4,20

Богданчиков Сергей Михайлович 58 70–71 4,14

Приходько Сергей Эдуардович 59 57 4,09

Якунин Владимир Иванович 60 40 4,07

Трутнев Юрий Петрович 61 54–56 4,06

Шматко Сергей Иванович 62–63 73–74 4,03

Токарев Николай Петрович 62–63 62 4,03

Ковальчук Юрий Валентинович 64–65 54–56 3,97

Левитин Игорь Евгеньевич 64–65 51 3,97

Брычева Лариса Игоревна 66 64 3,92

Кадыров Рамзан Ахмедович 67 70–71 3,91

Ресин Владимир Иосифович 68 68–69 3,88

Макаров Николай Егорович 69 77–78 3,86

Чемезов Сергей Викторович 70 60 3,85

Степашин Сергей Вадимович 71 59 3,84

Фридман Михаил Маратович 72 73–74 3,82

Костин Андрей Леонидович 73 39 3,79

Воробьев Андрей Юрьевич 74 83–84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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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литик
정치인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순위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в мае
지난 5월 순위

Средний балл
편차

Эрнст Константин Львович 75 63 3,74

Басаргин Виктор Федорович 76 61 3,71

Добродеев Олег Борисович 77 89 3,69

Зорькин Валерий Дмитриевич 78 86 3,57

Евтушенков Владимир Петрович 79 80 3,48

Фурсенко Андр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80 47 3,47

Мордашов Алекс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81 79 3,40

Плигин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 82 94–95 3,38

Абрамов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83 – 3,37

Скрынник Елена Борисовна 84–86 91–93 3,36

Беглов Александр Дмитриевич 84–86 82 3,36

Кулистиков Владимир Михайлович 84–86 91–93 3,36

Лебедев Вячеслав Михайлович 87 76 3,34

Крашенинников Павел Владимирович 88 85 3,32

Исаев Андре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89 96 3,29

Костин Константин Николаевич 90–91 91–93 3,27

Онищенко Геннадий Григорьевич 90–91 77–78 3,27

Авен Петр Олегович 92–94 81 3,26

Ковальчук Михаил Валентинович 92–94 91–93 3,26

Ткачев 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92–94 87–88 3,26

Потанин Владимир Олегович 95 87–88 3,24

Тулеев Аман Гумирович 96 98 3,23

Винниченко Никола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97–99 90 3,21

Турчак Андрей Анатольевич 97–99 97 3,21

Катанандов Сергей Леонидович 97–99 99 3,21

Юргенс Игорь Юрьевич 100–101 – 3,20

Евкуров Юнус-Бек Баматгиреевич 100–101 100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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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년 러시아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고대 슬라브인들은 자연신, 조상신 등을 숭배

하였다. 천둥번개가 치고 홍수가 일어나는 등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자연 현상과 모든 생물

이나 물체에 신비스러운 힘이나 영혼이 있다고 

믿었다. 이들은 신이나 정령들을 존경해야 하

고 선물을 바쳐야, 이 신들이 인간을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믿었다. 
고대 슬라브인들이 믿었던 많은 신들 중 가

장 주신(主神)은 페룬(Перун)이다. 페룬은 천

둥과 번개의 신으로 고대 그리스로마신화의 제

우스와 유사하다. 기독교 수용 전 키예프의 드

네프르 강변 언덕에는 슬라브인들의 주요 신들

을 모시는 판테온(신전)이 있었다. 이 신전에

는 페룬과 함께 태양신 호르스(Хорс), 바람의 

신인 스트리보그(Стрибог), 축복을 가져다 주

는 다쥐보그(Дажьбог, ‘주다’라는 러시아 동

사 ‘Дать’에서 파생), 불의 신 혹은 종자와 파

종의 신인 시마르글(Симаргл), 유일한 여성신

인 모코쉬(Мокошь, ‘мокрый’라는 형용사에

서 파생되었으며, ‘습기를 머금은 어머니 대

지’, 즉 마르지 않고 비옥한 영토를 뜻한다)의 

목상들이 있었다. 

슬라브인들은 신 외에도 도처에 많은 정령

들이 있다고 믿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가축의 

정령인 벨레스(Велес 혹은 볼로스 Волос), 숲

의 정령 레쉬(Леший), 강과 호수의 정령 보쟈

노이(Водяной), 들판의 정령인 폴레보이(Поле
вой) 등을 들 수 있다. 

학자들은 페룬과 같은 몇몇 신들은 슬라브 

땅으로 건너와 나라를 세운 북유럽 노르만족들

의 신에서 차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스트리보

그나 시마르글처럼 이란어에서 이름이 파생된 

것으로 보아 고대 슬라브 땅에 진출했던 스키

타이 등 유목민족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

이는 신들도 있다. 이러한 신들이나 정령들은 

주로 태양, 대지, 가축을 관장하고 있어 농경

사회였던 고대 슬라브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가축의 신인 벨레스의 경우에는 곰을 숭

배했던 토테미즘과도 관련이 있다. 
슬라브인들은 또한 각 집마다 인간의 친구, 

혹은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이를 ‘도모보

이(Домовой)’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정령들이나 도모보이를 한 번도 보지 못

하지만, 인간과 닮은 형태를 하고 있다고 믿었

다. 고대 슬라브인들은 도모보이가 흰 수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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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iary.ru/~57575/p83767267.htm; http://zhurnal.lib.ru/img/m/marej_w/milanka/)

털이 무성한 노인의 형상을 했을 것으로 생각

했다. 도모보이는 러시아 가옥의 중심인 벽난

로 뒤에 살고 있으며, 집안의 질서가 잘 잡히

고 있는지 관찰한다. 
앞서 언급했던 숲의 정령이나 강과 호수의 

정령이 겨울이 되면 봄을 기다리며 잠을 자지

만, 도모보이는 1년 365년 집안을 지킨다고 

생각하여 도모보이를 잘 보살펴야 한다고 여겨

졌다. 고대 슬라브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는 

동안 도모보이가 먹을 수 있도록 일부러 음식

을 남겨 두었다. 만약 도모보이가 배가 고프게 

되면 집주인에게 화가 미치게 되고 가정의 불

화가 오게 된다고 믿었다. 
또한 슬라브인들은 도모보이가 게으른 자를 

벌하기 때문에 항상 부지런하게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안의 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도모보이는 울부짖기도 하는데, 가끔씩 문을 

꽝 닫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도 한다. 도모보이가 집안의 누

군가가 마음에 안 들면 발을 구르거나 접시를 

깨뜨리며, 반대로 집안 사람들이 올바르게 행

동할 경우 집에 닥칠 불행에 대해 경고하며 다

가올 불행으로부터 집을 수호한다. 만약 집에

서 물건을 잃어버릴 경우, 도모보이에게 도움

을 요청하면 도모보이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데 도와준다고도 믿었다. 
슬라브인들은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도 도

모보이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여겼다. 도모보

이를 새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사 가기 

전날 밤 문 앞에 빵과 소금을 두고 도모보이에

게 새 집으로 가자고 요청하거나, 옛 집의 아

궁이에서 뜨거운 목탄조각(불씨)들을 새 집의 

화덕으로 옮겨서 불을 지펴야 한다. 
키키모라(Кикимора)라는 집의 여성 정령도 

있는데, 러시아인들은 키키모라를 도모보이의 

부인, 혹은 도모보이의 한 종류라고 보고 있다. 
키키모라는 아무도 없는 밤이 되면 그 집의 살

림살이를 돌봐주는 역할을 한다. 키키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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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실을 잣는 일을 하는데, 가끔 물레를 가

지고 주인에게 장난을 치기도 한다. 키키모라

는 짚처럼 가는 몸을 가졌으며 머리에는 골무

를 쓰고 있는 형상으로 곧잘 묘사된다. 
집을 지키는 정령인 도모보이와 키키모라는 

우리나라의 조왕신을 연상시킨다. 조왕신은 가

정의 불을 지키는 신으로 아궁이의 신이라고도 

불린다. 우리 조상들은 부뚜막에 단지를 가져

다 놓고 물을 담아 조왕신을 숭배하였다. 조왕

신은 부엌에 거주하면서 그 가정사를 지켜보며 

화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년에 한 번 하늘로 

올라가 보고하여 불화가 있는 집안의 사람들의 

명줄을 줄인다고 한다. 불씨를 신성하게 여겨 

이사를 갈 때도 불을 꺼뜨리지 않고 새 집으로 

옮기는 한국의 전통 또한 도모보이를 새 집으

로 초대하는 의식과 비슷하다. 고대 그리스로

마 신화에서도 헤스티아라는 화로의 신이 있다

고 하니 집과 불을 보살피는 수호자는 유독 러

시아에만 있는 것은 아닌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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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편저자 홍완석 / 출판사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2010

러시아는 거대한 영토, 풍부한 자원,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문화와 인간을 지닌, 그래서 결코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매력적인 나라이다. 개혁을 진행시

키면서 나타난 1990년대의 극도로 혼란스러운 모

습은 이제 사라졌고, 2000년대 러시아는 과거와 같

은 위용과 저력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근

대사 200년의 변화를 20년 만에 따라잡듯 돌진하

고 있는 러시아에는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전쟁

과 평화가 함께 소용돌이 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러시아를 한 가지 측면만 보아서는, 그리고 한 가지 

관점으로만 평가해서는 그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다. 

ꡔ2010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ꡕ에는 러시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 현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역

사와 미래의 전망을 아우르는 다양한 글들이 실려 

있으며, 우리는 이 글들을 통해 보다 큰 시야로, 그

리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러시아의 흐름을 관조

할 수 있다. 이점이 이 책의 발간이 갖는 중요한 의

미이다.  

러시아의 자본주의 혁명 - 성공한 

시장경제 실패한 민주주의  
저자 안데쉬 오슬룬드 / 역자 이웅현, 윤영미 / 출판사 
전략과문화 / 2010

『러시아의 자본주의 혁명』은 러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세밀하고 균형감 있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혁명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에 관여했던 정책결정자들에 초점을 맞춰 그들이 어

떤 상황에서 정책을 결정했으며, 또한 그러한 중요

한 정책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만들어졌는지를 상세

하게 설명한다. 1980년대 중반의 고르바쵸프의 페

레스트로이카와 1990년대 중반까지 옐친의 등장, 

1990년대 후반 올리가르히의 부상, 2000년대 푸

틴의 권위주의와 재중앙집권화, 결론적으로 왜 시장

경제는 성공하고 민주주의는 실패했는가에 대해 이 

책은 논하고 있다. 

러시아 명화 문학을 말하다 
저자 김은희 / 출판사 이담북스(이담BOOKS) / 2010

ꡔ러시아 명화, 문학을 말하다ꡕ는 러시아 명화 속에 

숨겨진 문학성을 파헤친 책이다. 그림에 담겨진 이

야기를 통해 러시아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성향 등

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그림들은 대부분 모스크바

에 위치한 ‘트레치야코프 갤러리’에 소장된 것들이

다. 그들 중에서도 19세기 러시아 ‘이동파’ 화가들

이 주류를 이룬다. 사실주의적 경향이 강한 러시아 

‘이동파’ 그림들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러시아 문화 

콘텐츠들과의 상호 텍스트성이다. 그림들은 겨울뿐

인 줄 알았던 러시아의 다양한 계절을 담은 자연에 

대해, 19세기 러시아 역사 속 여인들의 삶에 대해, 

역사 속 한 장면이 된 삶과 거친 역사 속에서 쓰러

져 갔던 죽음들에 대해 생생한 서사와 감동을 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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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ism and Local Politics in 
Russia 
저자 Ross, Cameron / 출판사 Taylor & Francis 
/ 2010

이 책은 러시아 연방주의와 지역 및 지방 정책에 대

해 다루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러시아 정치와 경제 

두 분야의 전환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과, 경제

와 정치형태를 동시에 개혁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

에 대해 언급해 왔다. 그러나 사실 러시아에서 진행 

중인 아주 중요한 제 3의 전환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중앙-지방 관계이며, 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안정적이고 실행 가능한 연

방주의 형태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연방국가는 단

일국가보다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지가 

않다. 마치 경제를 사유화하는 것처럼 동시적으로 

새로운 연방체계를 두드려 만들고 정치체계를 급속

히 수리하려는 시도들은 러시아의 전환을 분명 삼중

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바로 이 책은 블라디미르 푸

틴이 어떻게 러시아의 중앙권력을 다시 주창하게 되

었고, 지역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를 강화했는지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

Exploring and Rethinking Subcultural 
Lives 
저자 Pilkington, Hilary 외 / 출판사 Taylor & 
Francis / 2010

『Russia's Skinheads』는 스킨헤드 현상의 검

토를 통해 그에 대한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고 있으

며, 러시아 스킨헤드 하위문화가 극단적인 극우민족

주의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의 한 끄트머리에서 떠도

는 편영임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에는 수많은 스

킨헤드가 있으며, 이들에 의해 2008년에만 97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외국인혐오 범죄가 극성을 

부렸다. 이 책은 청년 하위문화를 연구하는 러시아 

사회학자들이 참여하여 저술하였으며, 장기간 심층

적으로 탐구한 청년하위문화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

고 있다. 그 사례는 6년 이상 한 집단을 추적한 경

험적 연구의 결과이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러시아 

스킨헤드 하위문화가 서구로부터 직접 수입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Russia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저자 Aslund, Anders (EDT) / 출판사 Peterson 
Inst / 2010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러시아 경제가 

어떠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이 책은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9년에 GDP의 8%가 감소하

고, 주가가 최고치에서 80% 이상 하락하면서 세계

경제위기 기간에 G-20의 어떤 국가보다도 더 큰 경

제적 손실을 입었다.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 외에도 

경제위기는 러시아 경제구조의 기초가 어떠한지를 

낱낱이 들추어내 보여주었다. 만약 지금 부실한 경

제 기초를 튼튼한 상태로 회복하지 않는다면, 앞으

로 경제성장은 매우 지체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낮

은 에너지 효율성과 노동생산성, 부패행위, 사회지출

에 대한 예산의 부담, 확대되는 비효율적인 관료체

제 등이 바로 현재 러시아가 겪고 있는 어려운 경제

적 기초들에 대한 예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더하여 

낮은 투자율과 고령사회화 현상들도 장기적인 경제

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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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нализ рынков в современ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оциологии
저자 Радаев В.В., Добрякова М.С / 출판사 ГУ 
ВШЭ / 2008

이 책은 1990~2000년대 시장사회학과 관련된 핵

심적인 연구 성과들을 모아 놓은 저서이다. 논문의 

저자들은 M. Abolafia, P. Aspers, W. Baker, 

N. Biggart, P. Evans, M. Guillen, N. 

Fligstein, K. Knorr-Cetina, D. Slater, B. 

Uzzi 등 미국과 유럽의 주요 경제사회학 학자들이

다. 다양한 연구 내용과 결과뿐 아니라 이 저서에는 

다양한 방법론과 분석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러시아

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라다예프(В. В. Радаев)가 

이 책의 편집을 도맡았다. 

Будущее России : вызовы и 
проекты. История, демография, 
наука, оборона
저자 Малинецкий Г. Г. / 출판사 Либроком / 
2009

미래를 기획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 중의 

하나이다. 역사적인 전망이 어떠할지, 그리고 세계와 

러시아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그

만큼 더 적절하고 효율적인 정책과 결정을 오늘날 

우리는 내릴 수 있게 된다. 이 책에는 러시아의 미래 

2030년 시점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저명

한 러시아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들을 모아놓았다. 

기본적인 주제들은 러시아의 중요한 역사적 궤도, 

인구문제, 러시아 학문의 발전전략, 안전보장 문제와 

같은 가장 첨예한 문제들이다. 이 책은 러시아에 대

해 고민하는 학생, 대학원생, 연구자들 등 모두에게 

쉽고 유익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Социальная адаптация населения 
республик ЮФО РФ: 
этно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저자 Дзуцев Х. В. / 출판사 ИСПИ РАН / 2009

이 책은 러시아 남부연방관구의 사회적 변화, 특히 

인종적 측면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인종으

로 구성된 북카프카스는 러시아가 민족친화성을 성

공적으로 확보하였느냐, 못하였느냐를 판가름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대상지역이다. 역사적으로 

지난 수십 년 간 북카프카스의 인종 문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그리고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심각한 변천을 겪어 왔다. 소비에트시기

에 북카프카스의 지역들은 각 개별적인 지역들에서

도, 그리고 그 경계 넘어 타 지역에서도 정치적 안정

성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인종적 긴장의 원천이었다. 

각 공화국들의 인종 문제에서 부정적인 경향이 지배

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특히 남부연방관구에 있는 

러시아인과 러시아어 구사자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 

중에서), 러시아 사회와 국가는 발전하지 못하고 위

협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학술대회 안내

러시아 지방 학술대회 안내
(출처: http://www.kon-ferenc.ru/konf2010.html)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이외에도 지방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학술대회를 소개하는 이유는

본 HK연구단의 연구주제인 러시아 83개 연방주체와 연계하여 러시아 지방의 최근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함이

다. 러시아 지방의 학술동향은 이제까지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글로벌화와 글로컬화가 진행 중인 오늘날 러시아

지방의 학술적 관심사 및 동향 파악은 러시아를 보다 심도 있고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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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월

Всероссийск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Социальное самочувствие населения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4-5 октября 2010 года 
в г. Ставрополе в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Южный научный центр РАН. 
주최: 스타브로폴 국립대학교 (러시아 남부 스타브로폴 지방

(크라이) 소재)
제목: 러시아 주민들의 사회 복지

주제: 1. 이주와 지역주민: 이해관계 문제 2. 러시아 국민들

의 사회적 감정 결정요인으로서의 노동관계 3. 다민족 지역

에서 일상생활에서 민족간 관계 4. 남러시아 지역에서 민족 

종교 상황 5. 새로운 사회문화적 현실에서 청년들의 자기정

체성 구축 6. 남러시아에서 위기 고조 상황에서 러시아 시

민들의 사회적 바램.

Четвертая ежегодная Всероссийская научно- 
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Феноменология и 
профилактика девиантного поведения”. Пройдет 
28-29 октября 2010 г. на базе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ВД России. 
주최: 크라스노다르스크 대학교(시베리아 크라스노다르스크 

주 소재) 고등직업 교육기관, 러시아 내무부 

제목: 현상학과 일탈행위의 예방

주제: 1. 일탈행위와 법집행의 실제 2. 사회병리학의 형태: 
알콜중독, 마약중독, 인터넷 중독, 파괴적인 종교적 행위에 

의존, 매춘 및 상습적 구걸행위 등 3. 사회병리학을 지닌 

개인 및 집단의 치료

Всероссийск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Туристическая тропа – 2010”. Конференция 
состоится 15 октября 2010 года. Организатор -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Паганель. Форма работы 
конференции — заочная. 
주최: 파가넬 출판사

제목: 여행의 길 2010
주제: 1. 어린이 및 청소년의 러시아 연방내 여행의 문제점

과 전망에 대해 2. 관광 루트와 여행지 개발 3. 스포츠 관

광 4. 환경 관광 5. 지방의 관광 상품  

Всероссийск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Гуманизм: история, современность, перспективы”. 
Пойдет 19-20 ноября 2010 года на баз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оциально- 
гуманитарной академии (г. Биробиджа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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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국립 극동 사회인문학 아카데미 (유태인 자치주 비로

비잔 소재)
제목: 인문주의: 역사, 근대성, 관점.
주제: 1. 인간의 특성에 대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2. 
관용의 문제 3. 역사, 기억, 그리고 진리 4. 다양한 문화 

간의 대화의 문제 5. 개혁 중인 러시아에서 민족성의 기반

으로서의 역사의식

Региональная очно-заоч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X Пушкарёвские чтения. Россия 
сквозь века: история, экономика, право, 
образование, культура”. Очная юбилей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состоится в ноябре 2010 года. 
주최: 벨고로드 국립대학교 (서부 러시아 벨고로드주 소재)
제목: 한 세기 동안의 러시아: 역사, 경제, 법, 교육, 문화

주제: 1. 러시아에서 연방과 지역 수준에서 경제 운용의 문

제 2. 중앙 흑토지역의 발전 전망과 문제점 3. 러시아 지방

의 사회경제적, 문화 교육 및 학문적 잠재력 4. 러시아 연

방의 지역 행정 체제와 경제개혁의 방향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Сохранение 
биоразнообразия Камчатки и прилегающих 
морей”. Конференция посвящена 10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выдающегося исследователя ихтиофаун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арктических и антарктических 
морей А. П. Андрияшева. Проведение конференции 
планируется 24-25 ноября 2010 года в г. 
Петропавловске- Камчатском. 
주최: 태평양 지리 연구소 캄차트카 분소 (캄차트카 페트로

파블로프스크 소재)
제목: 캄차트카와 근해의 생물적 다양성의 보존

주제: 1. 캄차트카 해안의 에코시스템의 생물적 다양성 보존

의 특수성 2. 당대의 캄차트카 생물적 다양성과 그에 대한 

연구사

II-я Всероссийская заоч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Формирование человеческого и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как фактор 

рег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Конференция состоится 
в ноябре 2010 года в Старооскольском филиале 
Белгород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주최: 벨고로드 국립대학교 (벨고로드주 스타르이-오스콜시 

소재)
제목: 지역발전 요소로서 인간적이고 혁신적인 잠재력의 형성

주제: 1. 지역의 혁신적 발전요소 2. 지방의 인간적이고 혁

신적인 잠재력 형성에 있어서 전문교육기관의 역할 3. 혁신

적 잠재력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지역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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